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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설명 

2017년 우리 경제 전망이 어둡다.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로 일본식 장기 불황시대가 

도래했다는 암울한 분석까지 나온다. 그러

나 희망의 싹은 언제나 있다. 동전 위의 적

은 흙에서도 생명을 키우는 새 싹처럼 희망

은 늘 우리에게 있다. 프랜차이즈는 희망과 

성공을 공유(共有)하는 사업이다. 가맹 본부

와 가맹점 사업자가 희망의 싹을 함께 키우

면 작은 싹은 큰 나무로 성장할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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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윤리강령

전        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는 윤리경영의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합

리적이며 투명한 경영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문화를 지향한다.

또한 프랜차이즈산업을 국가 성장에 기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

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가 함께 

동반상생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이에 세부행동 지침을 마련하여 신뢰를 높이고 프랜차이즈 산

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회원사의 권익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Ⅰ. 기본강령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회원사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나아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신뢰와 협동

  회원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 도입 및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력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 회원사는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를 통하여 공정 경쟁질서 확립 및 

자율적 경쟁거래를 수행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회원사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

무를 다한다.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회원사는 기업 및 가맹점, 고객의 상생을 통하나 협력을 도모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한다.

Ⅱ. 행동지침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가.  회원사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나.  회원사는 물적, 인적 시스템 구축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 개

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다.  회원사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 노력한다. 

2. 신뢰와 협동

 가. 회원사는 상호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존중한다.

 나.  회원사는 어떠한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가맹점주가 되고자하는 고객

을 기만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준수한다.

 다.  회원사는 다른 기업의 상표, 상호, 회사명, 표어 또는 기업을 식별하

는 기타 표지를 모방하지 않는다.

 라.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가맹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

보를 서면으로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사전공시에 관하여 헌법 또

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분히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가.  회원사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도모한다.

 나.  회원사는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게 경

쟁한다.

 다. 회원사는 비방광고 및 과장광고를 지양한다.

 라.  회원사는 프랜차이즈 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기

입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가.  회원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가격 및 상품의 동질성을 앞세워 지

역 간 소비자 후생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 후생 증대에 기여한다.

 나.  회원사는 국민들의 건전한 감시를 겸허히 수용하며, 사회적 신뢰구

축에 최선을 다한다.

 다.  회원사는 사회복지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기부, 모금, 지원, 나눔행

사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가.  회원사는 산업 구성원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된 동방성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실현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

 나.  회원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

극 협조한다.

 다.  회원사는 가맹점주의 영업 운영능력을 개선·향상시키도록 권장하고 

그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라.  회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합리적인 의견소통을 이끌고 불평, 고충 및 논쟁의 해

결에 있어서 신뢰와 선의에 입각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Ⅲ. 윤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가.  본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회원사 및 

고객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내에 ‘윤

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윤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

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다.  회원사의 윤리강령 관련한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윤리 분쟁조정위

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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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사로운 햇살이 기분 좋은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

다.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도 자취를 감추고 

드디어 만물이 소생하고 활력이 넘치는 싱그러

운 봄날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곧 벚꽃도 만발할 것이고 

여기 저기 꽃망울 터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봄은 이렇듯 ‘희망’ ‘설렘’ ‘시작’과 같은 밝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차가운 얼음을 깨고나오는 어린 잎사귀처

럼 프랜차이즈산업 역시 하루빨리 길고 긴 추위를 떨치고 

나와 밝은 햇살을 받으며 힘차게 도약하는 시기를 맞이하

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산업을 둘러

싼 사회적 분위기와 제반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경기불

황과 저성장 속에서 메르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AI(조

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시장의 위축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규제만을 앞세운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고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의 경영난

을 넘어서 산업전체의 생존위기와 소비의 불균형을 초래

하는 매우 어려운 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가 가맹 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상

품·용역의 공급 또는 지원을 중단했을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비상이 걸렸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도입은 그야말로 가뜩이나 마음을 다잡고 

난관을 헤쳐 나가려는 대다수의 올바른 프랜차이즈기업들

의 의지와 성장을 위협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

각합니다. 

‘K-프랜차이즈’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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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tter from

2017년 3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박    기     영

징벌적손해배상법의 핵심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일 경우"에 적용하는 법이며 통상 대

기업이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프랜차이즈사업본부의 

94.2%가 200억 원 미만, 65.3%는 10억 원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이며, 정부에서 정한 대기업의 기준 매출 10조원

에 해당하는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는데 이 법안을 프랜차

이즈 업체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타켓설정의 명백한 

오류인 것입니다. 만일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 전 세

계 유례가 없는 예상매출액 서면제출 의무화의 가맹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국회를 다니며 이 법안이 얼마나 산업의 현

실성과 동떨어져 있으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유는, 떼를 써서 

한번 배려해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자

칫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산간을 태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

고 충분한 검토나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이뤄

졌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공정성에 입각한 시행시기유

예 또는 기업규모별 차등적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들에 올바른 인식과 공감을 많이 

해나가고 있기에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의 부정적 인식에서 비

롯된 것이란 점에 통감하며 더욱더 많은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협회 사무국도 

인식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곧 산업의 현문제와 이슈를 주제로 한 공정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공론을 얻

어나간다면 억울한 경우에 처하는 겨우는 줄어들고 산업

의 가치에 대해 다른 해석들이 나와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

다. 

얼마 전, 협회 주관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반가운 참관

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사드배치로 인해 한·중관계가 냉랭

한 와중에 중국 각 성에서 음식사업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37명이 한국 외식산업을 시장조사하고 프랜차이즈브랜드

를 연구하고자 방문했던 차에 박람회도 찾았던 겁니다. 조

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K-프랜차이즈의 상품가치와 

차별화된 메뉴에 대한 관심은 유효했던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타벅스가 1999년 이화여대 앞 1호점을 낸 

지 17년 만에 국내 커피전문점 중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의 

벽을 깼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참신하고 구매욕을 자극

하는 다양한 제품들, 고정고객층을 위한 서비스마케팅, 고

객 니즈를 빠르게 담아내는 신메뉴 전략에 이르기까지 성

공 분석 자료들이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K-프랜차이즈’가 

적극적인 지원 하에 육성돼야 하는 이유를 스타벅스의 사

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산업분야보다 확산 속

도가 빠른데다 경제유발효과와 이익창출 면에서 프랜차이

즈 브랜드 육성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잘 키운 프랜차이즈브랜드 하나가 국가위상을 드높일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을 양산해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보다는 진흥을 위한 방안에도 전국적인 관심

은 물론, 구체적인 방안들이 적용된다면 해외에서 땀 흘리

고 있는 많은 K-프랜차이즈 브랜드 혹은 국내에서 아이디

어를 장착한 채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 중 ‘스타벅스’

와 같은 브랜드가 탄생할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추운 겨울의 터널이 지나면 어김없이 따뜻한 봄날이 찾아

오듯이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희망차고 자부심으로 

가득찬 날들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3월의 끝자

락에서 회원사를 비롯한 산업 종사자 모든 분들에게 위로

와 감사를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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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래불사춘 (春來不似春), 봄이 왔지만 따사로운 봄 같지 

않다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

통령 탄핵사태, 사드(THAAD)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

등 등 나라 안팎에 어수선하지 않은 곳이 한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극도의 혼란과 분열 때

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프랜차이즈산업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난 2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프랜

차이즈산업에 시행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

과시켰습니다.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각종 악법규제 

개정안이 16개나 줄줄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마디

로 첩첩산중 입니다.

우리 사회는 격동의 변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

령 탄핵사태를 계기로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달라

질 것입니다. 혼란은 변화를 알리는 전조(前兆)입니다. 갈

등은 변화가 가져온 상처(傷處)입니다. 그런데 변화에는 

개선(改善)과 개악(改惡)이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떤 결

과를 가져올지는 국민들의 각성과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숱한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딛고 일어서는 기적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한강의 기적’, ‘IMF사태 극복’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

다. 순경보다는 역경에서 더 강인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민족적 DNA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그 헤겔은 역사는 정(正), 반(反), 

합(合)의 과정, 즉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지

금은 반(反)의 과정일 것입니다. 합은 통합(統合)입니다. 

나눔이 아니고 하나로의 통일입니다. 뺄셈이 아니라 덧셈

입니다. 

저는 프랜차이즈산업의 본질은 ‘성공을 공유하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하나가 되어 

성공의 과실을 같이 나누는 것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

런 면에서 프랜차이즈는 헤겔의 철학에 부합하는 21세기

형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산업의 미래

는 밝다고 확신합니다. 국회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

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를 적대적 관계로 만들 것입니

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악법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관한 제 39회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려 예비 창업자의 

뜨거운 관심을 가졌습니다. 개막식 행사에서 우리는 큰 

배를 띄우고 돛을 높이 올렸습니다. 이 배는 ‘K-프랜차

이즈’ 해외진출의 원대한 희망을 실고 오대양 육대주로 달

려갈 것입니다. 큰 바다에는 파도도 높습니다. 풍랑도 거

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4년 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 5대 회장의 임

무를 마친 뒤 협회에 발행하는 ‘프랜차이즈 월드’의 발행

인을 맡았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프랜차이즈업계

에 더 봉사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발행인 직을 맡

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월드’가 대양(大洋)을 항해하는 

‘K-프랜차이즈’號의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은 힘

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3월

발행인    조    동     민

프랜차이즈 업계의 조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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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입니다. 

「프랜차이즈월드」의 새로운 도약과 「제6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박기영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조업 부진,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신규 채용 위축이 청년실업률     

악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고용절벽이 현실화 될 경우 청년실업

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실업률을 낮출 

대안은 창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업은 경제의 혁신성과 유연성을 제고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기업의 브랜

드 인지도와 경영방법의 투명화, 선진화를 통해 창업희망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췄습니다. 

최근 프랜차이즈업계는 내수부진과 프랜차이즈시장의 포화로 인한 문제

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문제 해법을 찾았습니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성공적인 해외진출과 창업희망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현지시장분석과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

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전문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

니다. 

「프랜차이즈월드」는 프랜차이즈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발빠르고 전문적

으로 제공함으로서 프랜차이즈업계 발전과 더불어 정부 정책 발전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신 트렌드와 프랜차이즈 관련 이슈를 독자들

에게 발 빠르게 전하는 프랜차이즈 전문 매체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프랜차이월드」의 새로운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한국 

프랜차이즈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6대 회장으로 새롭

게 추대된 박기영 회장님의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국회산업통

상자원위원장으로 프랜차이즈업계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    병    완

Congrat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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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랜차이즈산업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를 옥조이는 각종 규제

가 봇물 터지듯 밀려오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유권자의 票를 의식, 이른바 ‘경제민

주화’와 反기업여론에 기대어 포퓰리즘식 각종 규제악법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태동 40년을 맞아 ‘K-프랜차이즈’ 해외진출을 통해 한국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발전을 기

대했던 한국 프랜차이즈업계는 도약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큰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본 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규제입법 추진 사항과 이들의 문제점,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의 대책 등을 집중 분석하여 프랜차이즈업계의 위기극복 및 동반성장 방안을 찾아보

고자 한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쏟아지는 규제로 고사 위기 맞아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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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무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통과.

계류 중인 규제악법도 16개 

프랜차이즈산업 생태계 무너질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가 2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제 45

조를 신설, ‘가맹본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과시

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산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다는 업계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이 反기업 정서와 이른바 ‘경제민주화’바람

으로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으로 입법을 추진한 것. 

여야 4당 전원합의로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가 도입되는 법안은 ‘가맹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실시될 가능성

이 높아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악의적인 불법행위

를 저질러 심각한 손해를 일으킨 경우 발생한 피해보다 더 많

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 가맹 본부에서 가맹점 사업

자에게 보복 조치를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자가 피

해를 입었을 경우 손실금의 최고 세 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 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예상 매출

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타 업종보다도 휠씬 많이 소송위험

에 노출되어있다”며 “일부 가맹점 사업자가 이를 근거로 자신

들의 불성실 및 운영부실로 손해를 입고도 가맹 본부가 신고

한 예상 매출액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에서 그치지 않고 

각종 악법적 규제가 이어진다는데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에 따르면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만 

모두 16개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 이학용의원 등이 발의, 국회

에 계류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설정함

△가맹 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

△ 가맹해지 사유를 법률로 정하고 해지절차를 반하거나 부

당해지의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

△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과반수 찬성할 경우 가맹사업 거래

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및 협의권부여하여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 본부는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함. 

세계 기준에 비쳐 봐도 과도한 규제 

경영부담 가중, 경영악화 초래할지도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은 현재도 가맹점 사업자단체 결성권, 거

래조건 협의권, 가맹금 예치제 등 세계 기준으로 비쳐 봐도 과

도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참조:국가별 프랜차이즈 규제 현

황 비교표)과도한 규제로 GDP의 10.5%를 맡고 있는 프랜차이

즈산업이 흔들릴 경우 업계의 추진중인 ‘K-프랜차이즈 해외진

출’은 사실상 물건너갈 수 밖에 없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쏟아질 경우 법률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이 악화, 경영을 

포기하는 회사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프랜차이즈업체의 대부분이 매출액이 200억도 안 되는 중소

기업체로 사내 전문 법률인력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현실에서 징벌적으로 피해금액의 최고 3배까지 과도한 금액을 

배상하게 될 경우 가맹 본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다수의 다른 가맹점에게 전가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

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피해는 프랜차이즈업계뿐 아니라 고용창출이 절박한 우리 

경제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프랜차이즈산업은 현재 

14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창업희망자들이 가장 안심

하고 진출할 수있는 분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축은 경제 

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산업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사회여론에 휩쓸려 쏟아지고 있

는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악법은 해외진출로의 도약을 기대하

고 있던 한국 프랜차이즈산업 생태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

다.   글 박호진 사진 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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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별 프랜차이즈 규제 현황 비교표>

* * (○ 완전규제, △ 부분규제, X 규제없음, ● 규제신설)

규제사항 / 
국가

미국 연방법 미국 주법
독일

ㆍ영국법
(개정전) 

가맹사업공정화법
(현)가맹사업
공정화법

사전정보제공 ○ ○ X ○ ○

사전정보공개서
등록

X △ X ○ ○

가맹금 예치제 X △ X ○ ○

가맹금 반환제 X X X ○ ○

계약해지규제 X △ X ○ ○

영업지역보호 
강제

X X X △ ●

예상매출액
제공강제

X X X X ●

과다위약금처벌 X X X X ●

점포개선부담제 X X X X ●

영업시간규제 X X X X ●

업종별거래기준
제정권

X X X X ●

가맹점단체 
결성권

X X X X ●

가맹점단체 
교섭권

X X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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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입법 추진 중인 프랜

차이즈업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업계 현실을 

무시한 것은 물론이고 현행 국내법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과잉 입법으로 위헌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변호사들과 학계에서도 “현행 법 체제는 손실액만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최고 3배까지 과도한 배

상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 체계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맹계약은 근본적으로 개인 간의 사

적 영역인데 공법적인 처벌은 위헌적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나

오고 있다.

민법상 실손해 배상 원칙 어긋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이 

제도는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 규정하

는 민법상 ‘실손해배상’ 원칙에 배치되

고, 헌법상 과잉금지 및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다”라고 말해 앞으로 입법추이에 따라 

법률적 대응도 적극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와 유사한 법 체계

를 따르고 있는 독일 등 유럽연합(EU)

은 제도 도입을 포기했다. 또한 이 제도를 시행중인 영국, 미국

도 소송 남발 및 피해자의 부당이득 문제 등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제도 도입 포기

현재도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정도와 범위가 큰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최악의 규제까지 내

려질 경우 프랜차이즈산업의 기반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한

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하도급법 등 일부에서 도입

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전혀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며, “영·미 등 선진국에서도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개정을 

고민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법 체계도 다른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증권 애널리스트가 잘못

된 주가 전망이나 업체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투자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증권사에게 묻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유독 프랜차이즈업체에게만 상권분석 또는 예상 매

출액등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과잉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

자는 또 “지나치게 높은 배상 책임을 가맹 본부에게 물은 경

우 방만하고 나태한 영업으로 사업에 실패하고도 책임을 가맹

본부에게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 행태가 발생해 이른바 ‘블랙 

프랜차이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입증책임은 가맹점 사업자

과잉 배상문제 외에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은 손해입증 책임이다. 아직

은 입증의 주체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

런데 만약 사업자가 아니라 가맹 본부

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철저

히 방지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손해 여부를 가맹 본부가 손해가 아님

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당사자가 논리

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타당하다

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문가들은 “허위·과장 정보행위

를 철저히 예방하는 것은 옳지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맹 

본부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공청회도 안열었다

특히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이 제도 도입과정에서 국회가 제

대로 공청회도 한번 열지 않고 업계 입장을 철저히 외면한 것

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법사위와 본 회의를 통과

하기 전에  반드시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이 공정위

를 통해 ‘허위. 과장의 기준’ 및 이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명확

히 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글 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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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다. 이미 2016년 8월 여야 4당은 물론 공정위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합의해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영. 미법에서 시행되는 이 제

도가 유럽식인 우리나라 법 체계에 맞지 않는

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벌써 하도급법에서 시행되고 있다. 법사위와 본 

회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협회는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Q 프랜차이즈 업계가 받을 영향은? 정치권과 정부가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프랜차이즈업계에 도입하려는 데는 프랜차이즈업계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으로 인한 판단 때문이다. 일부 업체의 잘못

된 갑질 논란에서 비롯됐지만 업계의 65%가 연 매출액이 10억 미

만인 영세업체로 ‘갑’이 아니고 사실상 ‘을’이다. 앞으로 나태하게 

영업하고도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블랙 프랜차이지’가 

나타날 경우 소송부담으로 영세 가맹 본부는 고사할 수 밖에 없

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위험이 높다.

Q '프랜차이즈업계는 예상 매출액을 신고해야한다. 매출액 예상과 

관련하여 허위.과장이 아니냐는 법정소송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

다' 그렇다. 의정부 경전철은 전문기관에서 하루 8만명이 이용할 것으

로 예측했지만 개통될 때는 하루 평균 1만5천명에 불과했고 5년 동안 

각종 대책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만5천명에 불과하다. 

용인경전철은 하루 16만명 이용객을 전문기관에서 예상했지만 개통 

직후 겨우 8,700명선이었다. 지방정부가 권위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수요 예측 결과도 이처럼 틀리는데 하물며 개인기업이 예상하는 매출

액이 정확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공정위도 신고액의 1.7배 범위 

이내로 기준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도 너무나 많을 것이다. 점포의 매출액은 주변 상권의 급격한 변화나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처럼 특수한 상황이나 가맹점주의 부실한 영업 

등의 다양한 매출부진 요소들 모두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되어 허

위. 과장 정보의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Q 앞으로 허위. 과장의 기준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법사위에 

올라오면 시행시기나 기업규모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

다. 시행이 되면 가맹본부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앞서 말한 예상매출액을 제공함에 있어 공정위가 요구하는 예

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행하여야 한

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9조 제 3항~4항에 의하면 모두 5가지의 방

식의 표준양식이 있다. 이 방식은 공정위가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이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이거

나 가맹점 100개 이상을 보유한 가맹본부는 반드시 상기 방식을 택일

하여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시행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징벌적 손해

배상은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규

제 입법조치입니다. 특히, 한국의 프랜차이즈산업은 현

재도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권, 거래조건 협의권, 가맹

금 예치금 등 세계 기준과 비교하여도 현재 과도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프랜차이즈 산업 기반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징벌

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독일 등 유럽연합은 제도 도입을 포

기하였고, 이 제도를 시행중인 영국, 미국도 소송남발 

및 피해자의 부당이득 문제 등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정보공개서상 기재

하는 예상 매출액은 기재시점에서의 예상 수치임에도 

경기악화, 불가피한 대내외 사정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

소시 가맹 본부의 허위정보 제공으로 소송이 남발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배상책임을 가맹 본부에게 물

은 경우 방만하고 나태한 영업으로 사업에 실패하고도 

책임을 가맹 본부에게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 행태가 발

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 본부의 94.2%가 매출 200억원 미만, 

65.3%는 매출 10억원 미만 (2014년말 기준)의 영세한 

가맹 본부로 업계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

어 자칫 프랜차이즈 전체를 고사시킬 우려가 큽니다. 징

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도입은 근본적으로 가맹 본사를 

모두 대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서 출발하나 정

보공개서에 등록한 가맹 본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

로 이들에게 적용할 경우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최근 하도급법 등 일부에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

도는 전혀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허위·과장 정보행위를 철저히 예방하는 것은 

옳지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맹 본부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닌 가맹 본부

가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

니다. 이에, 건강한 가맹사업을 육성 발전하는 차원에

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시행기

간 유예 또는 기업규모별로 차등 시행 등 보완이 필요합

니다.

협회 입장 임영태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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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맹사업법은 주로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 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구체화

하였다(가맹사업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가맹 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는 주로 가맹계약 체결

에 앞서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비중소기업이거나 가맹점

의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예상 매출액 산정서(예상매출액

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가 담긴 서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예상 

매출액 제시는 가맹 희망자를 유인할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구두 내지 서면으로 예상 매출

액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은 예상 매출액산정서 제공의무가 없는 

가맹 본부일지라도 예상 매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서면

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예상 매출액이 아닌 산출근거에 초점 맞춰야

위 예상매출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필자는 가맹 본부들

을 자문하면서 “가맹점의 매출은 해당 가맹점주의 역량과 노

력, 상권 변화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우리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예상 매출액을 맞출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문의를 많

이 받았다. 그러나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라는 것은 정확한 

예상 매출액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다. 

예상 매출액 제시와 관련하여 가맹 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를 인정한 판례 내지 심결례를 살펴보면,① 산출근

거도 별도로 제시함이 없이 ‘예상 월 매출 4,914원, 예상 수익

율 34.25%, 예상 수익금 1,683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

업안내서를 갑에게 제공한 경우, ② 점포 근방의 집객 세대수

나 교통망, 유동인구 숫자와 소비 수준, 생활방식, 유동·거주

인구의 구매행동 패턴 등은 조사함이 없이 인근 동종 업종 타 

브랜드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한 자료를 근거로 예

상매출액 내역을 제시한 경우, ③ 객관적 근거도 없이 월 매출

액 기준으로 ‘순수마진 30%(4,500,000원)’ 등과 같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추정일매출 

500,000원, 추정 월 매출 15,000,000원, 월 매출 대비 원·부

자재 7,200,000원, 인건비 6%, 임대료 4%, 일반관리비 12% 

총 3,000,000원, 순수마진 30%(4,500,000원)) 등 예상 매출

액을 제시하면서 적절한 조사도 없이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거

나, 그 산출의 객관적 근거도 없는 경우를 허위·과장 정보제

공 행위로 판단하였다. 

법원, 예상 매출 산출근거 명확하면 가맹 본부 손들어줘 

중대 사실을 은폐, 축소하면 규제 받아

사례로 보는 가맹사업법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행위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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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산출근거 명확하면 본사 손 들어줘

한편,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안을 보면, 

④ 가맹 본부가 작성한 입지 조사보고서에는 통행량 계측결

과와 주변상권분석 등을 토대로 예상하루매출액이 206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가맹점을 운영해본 결과 가맹 본부

의 말과는 달리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액에서 가맹본부에 지

급하는 본부fee와 매장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원고에

게 남는 수익이 없었고, 오히려 영업손실만 본 사안에서, 재판

부는 “본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예상 매출액이 원고가 운영

하는 동안의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조사방

법과 분석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맹점 업주인 원

고에게도 가맹점의 입지와 상권을 스스로 사전에 충분히 조

사해볼 의무가 있는 점, 본부에 지급하는 fee/임대료, 인건비 

등은 원고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비용

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잘못된 상권분석 조사결과를 토대

로 원고에게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가 영업손

실을 입게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가맹 본부의 허위·과장 정

보를 제공하지 않을 주의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결국 가

맹 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제시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법을 사용하여 성실하게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였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최량의 기법에 의한 산출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대 사실 은폐·축소하면 규제

이외 가맹사업법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을 은폐, 축소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관련 사례를 보면, ① 관계법령 상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 본부가 가맹점에게 일반음식

점 영업신고를 하여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한 경우, ② 

가맹계약 체결 당시 을은 갑에게 인근 지역 상권분석자료를 

제공하였는데, 해당 자료에서는 신청인이 운영할 가맹점에 가

까이 위치해 있으면서 요금이 일반 피씨방의 절반이고 컴퓨터

가 300대가 넘는 경쟁업체의 초대형 피씨방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던 경우 기만적인 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조정된 사례가 있다. 또한 ③ 신규매장이 아닌 업종

전환매장의 경우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연 5%의 수익을 보장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와 같은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고 ‘업계 최초 

은행 금리 수준 이상의 투자금의 연 5% 최저수익 보장제’라

고 광고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위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고 보아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 참고 할 것

필자는 매년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를 가서 예비창업자로서 

가맹상담을 받아 보기도 하고, 업체들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가맹 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홈페이지 상 게시된 예상매

출액 내역을 보기도 한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업체, 크게 문

제되지 않을 업체도 있었지만, 일부 업체는 그 정도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업체의 

입장에서 금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이번 기회를 들어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 법률적인 부분도 주의하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제공하여 해당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근거의 합리성, 

산출 방식의 적절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예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가맹 본부는 예상 매출액 제

시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예상 매출의 산정 근거 관련 세부자

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맹 본부 법무직원 뿐 아니

라 가맹점 개설을 담당하는 영업직원(가맹점 관리를 담당하

는 슈퍼바이저도 마찬가지다)에 대한 적극적인 가맹사업법 교

육을 할 필요가 있다.

조은혜
법무법인 혜 파트너 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 사법연수원 42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 민사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고문변호사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법률구조대리인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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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17 대의원총회 개최

사업결산·예산 등 각종 안건 의결… 다양한 의견 오간 ‘소통의 자리’

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의원총회가 열려 

2016년을 돌아보고 2017년 한해 협회가 나아

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사항을 보고 및 의결

하는 한편 회원사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년 협회(회장 박기영) 대의원총회’가 2월 27일 오

후 5시 서울 서초동 협회 희망실에서 열려 ‘2016년 결산 

및 감사 결과’, ‘17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

했다. 이날 총회는 정관 22조 1항에 의거, 100명의 대의

원 중 38명이 직접·대리 참석하고 31명이 의결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성원됐다. 

협회는 올해 사업 예산으로 총 35억여 원을 편성해 각

종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또 사과나무㈜ 백진성 대표와 ㈜다영푸드 김대식 대표

가 협회 감사로 선출되었으며, 대의원 15명이 해임되는 

한편 (주)또봉이 F&S 최종성대표 등 16명이 새로 대의

원으로 선임됐다. 

특히 참석한 대의원들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한 협회의 대처 방향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총회에서 통과된 주요 사업계획 및 지난해 사업실적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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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주요 사업계획 소개>

◆동반상생 구현을 통한 사회인식 제고

협회는 2017년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

에 대한 불신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가맹 본부별 

동반상생 협약 체결의 독려에 나선다. 이를 위해 중간 매개체로서 

협약식을 지원하고 캠페인·공모전·우수사례집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소기의 성과를 냈던 윤리교육도 올해 지속하면서 협

회 윤리준수교육 이수 인증 현판을 제작, 윤리경영 인식 제고 캠페

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대정부 정책 건의 기능도 강화하고 봉사활

동, 장학금 전달, 불우이웃성금 등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

이다. 

◆프랜차이즈 발전 지원사업 활성화

협회는 올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교육사업의 강화와 협회 목적사업의 활성화도 도모한다

는 방침이다. 지난해 펼쳤던 다양한 교육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외

부에 위탁했던 교육들의 성과와 사업성을 분석, 필요시 협회가 직

접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 및 부산에서 총 3회 프랜

차이즈산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존 2회로 나뉘어져 

있던 협회 기업인 포상을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의 날’ 제정을 

통해 일원화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 가맹사업법 개정관련 대처방안

협회는 대의원들이 지적한 방안을 적극 수렴, ‘징벌적 손해배

상제’ 등 가맹사업법 개정 등과 관련된 대응책으로 국회의원

실과 함께 세미나·공청회·포럼 등의 공동개최를 통한 협회 

및 업계의 입장 수렴에 노력할 예정이다. 또 가맹사업법 등 정

책 관련 연구용역 실시, 가맹사업 관련 학회에 적극 참여를 

통한 학계·법조계 동향 및 네트워킹 확대 등도 꾀한다. 

◆ 회원사 지원프로그램 확충

협회는 2017년 3~4차례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포럼 외에도 

신입 회원사와의 분기별 간담회, 정보제공 이메일링 서비스 

실시, 경영애로 접수 데스크 설치 등으로 회원사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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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OTRA와 함께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지니스 플라

자를 aT센터(예정)에 설치함으로써 프랜차이즈 해외마케

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표준 ERP개발, 통합상품권 참

여 독려, YTN복지몰 구축 협력 등 회원사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2016년도 주요 사업실적>

◆신년 하례식 및 나눔의 송년회

협회는 2016년 1월 250여명의 협회 회원사 및 관계사 임

직원들을 초청, 팔래스 호텔에서 신년 하례식을 진행하고 

협회 회원사들 간의 신년 인사를 통한 단합을 도모했다.

또한 12월에는 연말을 맞아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한

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나눔의 송년회’로 의미를 더했다. 

배식 봉사활동(1부)과 ‘산업인의 밤’(2부) 행사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희망찬 2017년을 기약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

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일조했다. 

◆제36~38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개최

협회는 2016년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프랜차이

즈산업박람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총 3회 성대히 개최

했다. 특히 11월(38회)에는 최초로 중앙회가 부산·울

산·경남지회와 함께 손을 잡고 부산 BEXCO에서 프

랜차이즈산업박람회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외 우수 프랜차이즈 업체 홍보 및 가맹점 유치 기

회 제공,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교육과  프랜차이즈 특

화형 창업 세미나 등을 통한 정보 제공, 고용 창출, 지

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했다. 

◆제17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 등 각종 포상 관련 
사업

협회는 12월 ‘2016 제17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시상

식을 열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총 28개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 대국민 홍보 효과를 

거두고 업계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또한 정부 

및 관계기관 표창 사업을 꾸준히 진행, 총 26개 회원

사가 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같은 

날 가맹 본부·가맹점의 에너지 절약활동을 목표로 한 

‘서울시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 대상’ 시상식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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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 8개 가맹 본부가 서울시장상 표창을 수상했

다. 

◆KFCEO 과정 등 각종 교육 관련 사업

지난 해 협회는 4기·5기 KFCEO 교육과정을 통해 

120여명의 수료생을 성공적으로 배출한 것을 비롯, 프

랜차이즈 지도사 과정 등의 자체교육, 연대FCEO 과

정 등의 외부 위탁 교육, 수퍼바이저 자격인증 시험 등

의 다양한 교육 사업을 자체 시행 및 외부 위탁으로 

활발히 이어가며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역량 강화에 

힘썼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최·주

관으로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시행, 22회에 걸쳐 워

크숍과 e러닝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총 1522명 수

강이라는 성과를 냈다. 또  ‘국가인적개발컨소시엄사

업’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교육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해외영업 부문 관리자(임원) 및 실무자들에게 6개 과

목을 30회 차에 걸쳐 무료로 교육했다. 

◆회원사와의 소통 및 인적 교류

지난 해 협회는 회원사들과의 소통을 게을리 하지 않

고 다양한 채널로 회원사들의 친목 도모와 권익 보호

를 위해 힘썼다. 특히 지난해 5월 협회는 협회 회원사, 

KFCEO·연대 FCEO 수료생 등 총 260명이 참석한 

‘제1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배 한마음 나눔 골

프대회’를 개최했다.  골프대회는 참가사들의 다양한 

물품 협찬과 총 5,000여만원에 이르는 장학기금 조성

이라는 성과를 냄으로써 이후 FC인재육성위원회의 

장학기금 전달 사업의 주요 재원을 마련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 ‘한국 프랜차이즈산업 40년사’ 발간

협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40

년 협회20년사’를 발간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의 

40년을 정리하고 20년 간의 협회 발전상 및 성과를 회

원사와 산업계, 정부·국회 및 관련 협·단체에 알림으

로써 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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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 6대 임원진
 임원 대표자 회사명

1 협회장 박기영 ㈜짐월드  

2 명예회장 윤홍근 ㈜제너시스

3 명예회장 이병억 ㈜이수푸드빌   

4 명예회장 김용만 ㈜김家네  

5 명예회장 조동민 (주)푸디세이

6 수석부회장 이범돈 ㈜크린토피아

7 수석부회장 정태환 ㈜마세다린  

8 수석부회장 정현식 해마로푸드서비스㈜

9 수석부회장 송영예 바늘이야기

10 수석부회장 이규석 ㈜일승식품

11 부회장 김철윤 "㈜펀앤아이, ㈜해리코리아"

12 부회장 신신자 ㈜장충동왕족발  

13 부회장 김철호 본아이에프㈜

14 부회장 김태환 ㈜태풍F&B  

15 부회장 이효복 ㈜인토외식산업  

16 부회장 정한 ㈜JH그룹  

17 부회장 김익수 ㈜채선당

18 부회장 최석원 ㈜파리크라상

19 부회장 김영철 ㈜놀부

20 부회장 김현호 ㈜이바돔

21 부회장 이재한 다인F&B

22 부회장 김광철 ㈜굿프랜즈

23 부회장 임영서 ㈜대호가  

24 부회장 강신호 ㈜씨제이프레시웨이

25 부회장 백호근 ㈜퍼스트에이엔티  

26 부회장 심우창 ㈜비피알

27 부회장 장기조 ㈜두둑한행복

28 부회장 김영희 ㈜해피푸드

29 부회장 김태범 ㈜보드람씨앤알

30 부회장 조성우 ㈜오피스넥스

31 부회장 홍탁성 ㈜다도글로벌

32 부회장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33 부회장 장순옥 ㈜장수산업

34 부회장 조상호 비알코리아㈜

35 부회장 손우빈 ㈜빅토리어스

36 부회장 정문목 ㈜씨제이푸드빌

37 부회장 김순금 ㈜바른식

38 부회장 명정길 "㈜웰빙을 만드는 사람들, 호야푸드"

39 부회장 박인종 "㈜보현미,㈜해성산업개발"

40 부회장 김재영 ㈜커브스코리아

41 부회장 양진호 ㈜엔캣

42 부회장 이영존 ㈜푸드죤

43 부회장 정광현 (유)전라도푸드에프앤씨

44 부회장 김태천 BBQ

45 부회장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46 부회장 현철호 ㈜혜인식품

47 부회장 서용교 ㈜춘향골

48 부회장 최상업 ㈜창화당/㈜딤섬

49 부회장 정인기 ㈜풀잎채

50 부회장 김원천 ㈜원우푸드

51 부회장 신기동 화정 F&C

52 부회장 박배균 후불제여행사투어컴(유)

53 고문 이재희 ㈜인창코퍼레이션

54 고문 공재기 ㈜에땅

55 지회장 김길선 강원지회

56 지회장 문행우 광주·전남 지회

57 지회장 이재백 대구·경북 지회

58 지회장 신영호 부산·울산·경남지회

59 지회장 강동오 전북지회

60 지회장 최성환 충북지회

61 상임부회장 최세규 ㈜테팔키친

62 상임부회장 이원성 ㈜티비비씨

63 상임부회장 이용재 ㈜호경에프씨  

64 상임부회장 이환중 ㈜미락FC

65 상임부회장 박천희 원앤원㈜  

66 상임부회장 이명훈 ㈜오니규

67 상임부회장 박의태 ㈜압구정

68 감사 백진성 사과나무㈜

69 감사 김대식 ㈜다영푸드

70 이사 김하경 ㈜이삭  

71 이사 김양호 ㈜다산에프앤지

72 이사 유상부 ㈜신라외식개발

73 이사 유재용 ㈜에프앤디파트너

74 이사 박장혁 ㈜하나아이엔디

 임원 대표자 회사명 

75 이사 정보연 ㈜이연에프엔씨

76 이사 김성윤 ㈜에쓰와이프랜차이즈

77 이사 김석훈 ㈜바인인터내셔날

78 이사 이상윤 ㈜에스에프이노베이션

79 이사 강창구 ㈜창구F&C

80 이사 임철준 ㈜라이스파이

81 이사 홍승근 ㈜우리집다음에맛잇는집

82 이사 박정근 ㈜제이케이글로벌 

83 이사 이범택 ㈜디딤

84 이사 김기곤 ㈜육칠팔

85 이사 송명의 ㈜고래푸드

86 이사 구성회 ㈜태종에프디

87 이사 여선구 연두커피인터내셔날㈜

88 이사 김병근 맛있는수다

89 이사 이성 ㈜한음

90 이사 김진석 ㈜후스타일

91 이사 김철민 ㈜비전트리코리

92 이사 김은광 (주)얌샘

93 이사 박정욱 ㈜한국인삼공사

94 이사 김영일 ㈜디떼

95 이사 최종성 ㈜또봉이F&S

96 이사 이정열 ㈜보하라

97 이사 전철우 ㈜고향에프에스

98 이사 정홍걸 ㈜에스에프씨

99 이사 정민섭 해피브릿지협동조합

100 이사 조종근 교촌에프앤비㈜

101 이사 임미숙 ㈜아로마무역

102 이사 윤정연 ㈜제이엔터프라이즈

103 이사 최성수 ㈜금탑프랜차이즈

104 이사 배승찬 ㈜가업에프씨

105 이사 나상균 ㈜죠스푸드

106 이사 이옥진 ㈜지호

107 이사 황규연 ㈜맥스원이링크

108 이사 정인식 ㈜정인FC

109 이사 이문기 ㈜이루에프씨

110 이사 오종환 ㈜에스앤큐플러스

111 이사 정경자 ㈜덤인

112 이사 이재욱 ㈜알볼로에프앤씨

113 이사 용옥화 ㈜일동인터내쇼날

114 이사 고금식 마야봉F&C

115 이사 천선아 ㈜드림미즈

116 이사 손석우 ㈜섬김과나눔

117 이사 장보환 ㈜하남에프앤비

118 이사 두진문 센추리21코리아

119 이사 정태교 ㈜굿프랜즈

120 이사 여영주 리치푸드㈜

121 이사 이응내 산내음식품

122 이사 이호 ㈜통인익스프레스

123 이사 정순태 ㈜에스엘에프앤비

124 이사 유상준 미창조㈜

125 이사 이영찬 ㈜용마을

126 이사 한경민 ㈜한경기획

127 이사 노영우 오라클랜드㈜

128 이사 이정훈 ㈜일성코퍼레이션

129 협력이사 신향숙 ㈜애플앤유

130 협력이사 이동현 강남와인스쿨㈜

131 협력이사 이상철 대상㈜

132 협력이사 강동원 ㈜대원주방뱅크

133 협력이사 김동규 ㈜좋은나라

134 협력이사 장준표 package119

135 협력이사 권원섭 제일공조㈜

136 협력이사 박양숙 ㈜이젠통상

137 협력이사 허진숙 ㈜디포인덕션

138 협력이사 남기원 ㈜주용키친플러스

139 협력이사 이종훈 ㈜스카이씨엔에스

140 협력이사 신희성 (주)리맥스코리아

141 협력이사 이재곤 한양디자인가구

142 협력이사 이금구 노무법인씨앤비

143 협력이사 강상희 ㈜부농에프앤에스

144 협력이사 임화선 치어유니폼

145 협력이사 조승훈 ㈜엔조이소프트

146 협력이사 전상복 대상 T&D

147 협력이사 정연화 ㈜헤세디아

148 협력이사 추광식 ㈜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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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동반 상생 구현하는 축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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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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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EXPO

Focus

국내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창업 대축제의 장(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가 희망찬 봄을 알리며 상반기 창업시장의 포

문을 열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전관에서 ‘제39회 한국프랜

차이즈산업박람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140여개 업체의 200여개 브랜드가 360여개 부스 규모로 참여하여 프랜차이즈 창업 

정보와 아이템을 수집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박람회로서의 위용을 유감없이 뽐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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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귀빈들이 새 시대를 향해 항해하는 프랜차이즈
산업호의 돛을 힘차게 올리고 축사를 하는 모습

◆개막식에서 희망의 배를 띄우다

3월 9일 오전 11시에 시작된 개막식에는 한국프랜

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협회장과 조동민, 이병억 

명예회장 등 협회 임원진 및 업계 CEO들과 산업

통상자원부 정대진 창의산업정책관,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유관 

단체 인사들까지 70여명의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함께 

했다.

박기영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제39회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창업정보를 제

공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관련한 트렌드를 공유

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뜻 깊

은 자리”라며 “이번 박람회가 프랜차이즈창업의 

성공키워드를 제시하고, 풍성한 볼거리와 유익한 

즐길거리로 활기찬 정보교류의 장이 되어주길 희

망한다”고 말했다. 

S

THE39th 

KOREA
FRANCH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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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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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실을 간과한 채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는 지나

친 규제보다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이 발

생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길 희망한다“면서 최근 프랜

차이즈 산업을 뒤흔들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

이 부디 희망적으로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개막식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어려운 시

기를 이겨 내고 힘찬 항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자’는 

뜻을 담아 배를 형상화한 ‘프랜차이즈호’ 구조물의 돛이 

힘차게 펼쳐지는 독특한 세레머니가 진행돼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과 한국프랜

차이즈산업협회가 올해 힘차게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

을 것이라는 의미를 잘 담아낸 신선한 시도였다는 평가

다.

◆예비 창업자들 ‘문전성시’…다양한 특전 가득

이번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는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여 

만에 서울에서 열린 만큼 개막 초기부터 폐막시까지 많

은 관람객들이 내내 문전성시를 이뤘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관망세였던 창업예정자들이 올해 창업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겨우내 잠자고 있던 프랜차이즈 창업 

수요가 이번 박람회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박람회에 참가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 역시 자발적 

참여로 다양한 특전들을 펼치며 창업 수요 끌어안기에 

나섰다. 가맹비 면제, 기술이전비 지원, 인테리어 지원, 

박기영 협회장 등 협회임원들이 참여업체 부스를 
둘러보며 격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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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 역시 자발적 참여로 다양한 

특전들을 펼치며 창업 수요 끌어안기에 나섰다. 가맹

비 면제, 기술이전비 지원, 인테리어 지원, 창업비용 

무이자대출 등 실속 있는 창업지원책을 박람회 기본 

특전으로 제공,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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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용 무이자대출 등 실속 있는 창업지원책을 박람회 기

본 특전으로 제공, 창업 초기 부담감을 덜고 성공적인 창업

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에 나서 많은 참관객들

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주부, 업종 전환자, 은퇴자 등 다양한 계층의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이번 박람회가 창업 트렌드와 소비 패턴, 

유망 프랜차이즈 업종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작

용했다. 1인 샤브, 떡볶이, 치킨, 스테이크, 스시, 포장마차, 

스몰비어, 김밥, 국수, 주스, 커피, 베이글, 육개장, 반찬, 순

대, 청국장, 돈가스, 쌀국수, 갈비, 주막, 핫도그, 마카롱 등 

외식 업종은 물론이고 유아·교육, 배달서비스, 실버서비스, 

교육서비스, 방탈출카페, 스크린 야구 등 도소매·서비스 업

종까지 다양한 업종이 참가했다. 또한 주방용품, 인테리어, 

수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박람회장을 둘러보며 관
심업체의 부스에서 창업정보 등을 상담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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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이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과 가맹사업법 관련 사항, 가

맹본부와의 분쟁시 대처 방안 등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다양한 사항들을 쉽게 풀어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의 <2017년 창업 시장 전

망>, 창업피아 이홍구 대표의 <왜?프랜차이즈 창업인가>, 

가현택스 최인용 세무사의 <올바른 FC 세무 교육>, 하남

F&B 장보환 대표의 <청년 CEO 성공 노하우>, 삼훈비즈

랩 정명훈 대표의 <창업 지원 활용 방안> 등 창업 노하우

를 공유하고, 경쟁력 강화 및 매출증대 방안을 위한 심도 

있고 전문적인 교육들이 진행됐다. 

디자인, 인터넷, 금융, 부동산, e-BIZ 등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

가 되기도 했다. 

◆다양한 무료 교육으로 박람회 수준 높여

또한 협회는 박람회 둘째 날인 3월 10일부터 이틀간 행

사장 내 미래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2017년 프랜차이

즈 트렌드와 창업교육’이라는 주제로 무료 교육을 진행, 

박람회장을 찾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좀 더 알차고 다

양한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박람회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일 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윤대운 사무관은 <올바

른 가맹사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서, 예상매

출액  산정서,  가맹계약서  등  가맹계약  체 

‘2017년 프랜차이즈 트렌드와 창업교육’ 이라는 주제로 무료 교육을 진행. 
예비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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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이벤트도 눈길…“진정한 축제의 장”

이밖에 참가 업체들은 색다른 이벤트로 참관객들에게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동시에 선사, 눈길을 끌었다. 박

람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식 및 체험 이벤

트와 추첨 행사는 물론이고 양준혁 프로야구 해설위원

(바푸리)이나 연예인 윤정수·김숙 씨(아딸·가마솥김

밥)의 사인회에는 수많은 참관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기도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시 다양한 이벤트로 참가 

업체들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에 나섰다. 협회는 박람

회 진행 기간 동안 온라인 사전등록 참관객에 한해 매

일 선착순으로 50명에게 양키캔들을 증정하는 한편, 

참가 업체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상담을 받을 때

마다 획득할 수 있는 스탬프를 기반으로 ‘스탬프 이벤

트’를 진행, 박람회 마지막 날에 추첨을 진행했다. 당첨

된 참관객들은 해외여행상품권, 대형TV, 노트북, 고급 

핸드블랜더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았다. 

또한 협회는 가족단위의 참관객을 위해 맥포머스 체험

존을 로비에 설치해 편의를 높이는 한편, 입장판매 수

익금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전달하고 문화공연 티켓을 

사회봉사단체에 기증했다. 이번 박람회는  진정한 나

눔을 실천하고 볼거리·즐길거리·유익함이 가득한 창

업 축제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

Focus

THE39th 

KOREA
FRANCHISE
BUSINESS

EXPO

협회 임원들과 외빈들이 개막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준혁 프로야구 해설위원의 사인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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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프랜차이즈 글로벌 리더의 요람’
제6기 KFCEO 교육과정 입학식…“지혜의 보고 되길”

K
프랜차이즈 글로벌화와 최고 경영자의 

역량 강화를 기치로 한국프랜차이즈산

업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KFCEO 교육과정이 어느새 반환점을 

돌아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3월 6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컨

퍼런스 루비홀에서는 50여명의 6기 원우들과 많

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KFCEO 

교육과정’ 입학식이 열렸다.

이날 입학식에는 협회 박기영 회장을 비롯, 조동

민 명예회장, 김광철 연대FCEO 총동문회장, 공재

기 KFCEO 명예회장, 전병진 KFCEO 명예회장, 

임영서 5기 원우회장 등 많은 선배 기수 원우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박기영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내외 

여건상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이번 KFCEO 과정이 여러분들이 하시

는 일들에 커다란 지혜의 산물이자 사고의 보고

가 되어지길 바라며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는 덕담을 건넸다.

조동민 명예회장은 “여러분들이 우리 산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

도 살리고 협회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즐겁고 행복

한 16주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FCEO 김광철 총동문회장은 “열심히 수

업을 들으시고 수업을 마치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

과 비지니스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좋은 장이 됐

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고, 전병진 KFCEO 

명예회장 역시 “16주 간의 KFCEO 과정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혜의 

보고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s
so

ci
at

io
n 

 N
ew

s
●
협
회
뉴
스
 

K
or

ea
 F

ra
nc

hi
se

 A
ss

oc
ia

tio
n

44 Franchise World  4444

��.indd   44 2017-03-22   �� 5:13:19



공재기 KFCEO 명예회장과 임영서 5기 원우회장도 6기 원우들에게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외식업종을 비롯, 설비와 식자재, 시스템뿐 아니라 건설, 법조계까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58명의 6기 원우들은 원우 소개 시간을 통해 자기 소개와 참여 동

기,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징기스칸 프랜차이즈 CEO 500인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14년 9월에 개설된 KFCEO과정은 지금까지 281명의 동

문을 배출했다. 제6기 KFCEO 교육과정은 이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6월 19일까

지 16주간의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강의는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 루비홀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 강의

가 진행되며, 명강사들의 특별강연은 물론이고 1박 2일 국내 워크숍과 원우사 탐

방, 원우 친목의 밤, 문화행사, 해외 벤치마킹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

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KFCEO 총동문회가 골프회 및 체육대회 등 주요 행사를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원우들에게는 끈끈한 총동문회의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협회와의 인적 네트워크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서 이름 직책 회사명
1 강병태 대표 (주)유니타스,푸드테크
2 강창동 대표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
3 공동관 대표 (주)에땅
4 권오동 대표 레인즈인터내셔날(주)
5 기유경 대표 e푸른개발
6 김광수 대표 한솔주방
7 김동욱 대표 ㈜외식패밀리
8 김상인 대표 (주)코스모미트트레이닝
9 김영복 대표 (주)구슬함박
10 김영일 대표 쉐프스푸드
11 김유번 대표 (주)어나더해피
12 김인수 세무사 세무법인 유명
13 김인숙 대표 광장프라자
14 김장윤 대표 노랑푸드
15 김재곤 대표 (주)티와이
16 김중우 대표 (주)세미원
17 김태현 대표 건후건축디자인
18 남영시 대표 아이탐푸드
19 류진영 회장 (주)준코
20 명제정 대표 (주)더기발한
21 문장문 대표 ㈜원시스템미트
22 문환식 대표 현대자동차 토평지점
23 박관우 대표 (주)코마콤
24 박순단 대표 ㈜건영개발
25 박종범 변호사 법무법인 정음
26 박학수 대표 (주)재인쇼핑
27 박호서 대표 덕산식품
28 박호진 국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
29 백진국 대표 (주)서천주류
30 복은희 대표 하나온 버스광고
31 서재영 상무 NH투자증권
32 송계점 대표 보훈종합건설㈜
33 송정현 대표 신토불이
34 신성호 대표 신성제과
35 양주섭 대표 ㈜메타씨티
36 오영수 대표 (주)대영예건
37 위민호 대표 (주)성진에이에스
38 윤두현 대표 (주)마니커F&G
39 윤삼식 대표 ㈜정푸드빌
40 윤성연 대표 영원유통
41 이 호 회장 (주)통인
42 이병오 대표 이젠푸드
43 이상훈 대표 (주)노아에프에스
44 이석명 대표 (주)디럭스테마투어
45 이인덕 대표 인덕식품
46 임동백 대표 ㈜별빛바다
47 장승우 팀장 오비맥주
48 장호찬 대표 (주)미보고
49 전성훈 대표 (주)가인채
50 정유찬 대표 (주)다다에프엔비
51 조민기 대표 (주)65도씨
52 채형원 대표 (주)토탈베이커리시스템
53 최은진 대표 창성화학
54 최중보 대표 ㈜이순신
55 하해수 상무 구리청과
56 하형운 대표 메가커피
57 한경민 대표 ㈜한경기획
58 함창석 대표 ㈜케이함

제6기 KFCEO 교육과정 원우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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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tvN 드라마 '도깨비'와 함께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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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는 많은 드라마들을 제작지원 하는데 배우들이 촬영이 

끝나고 직접 써브웨이 샌드위치를 구매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

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밥 먹을 시간이 딱히 정해지지 않은 배

우들에게 먹기 간편하고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저승이 이동

욱 역시 촬영이 끝나고 써브웨이 샌드위치 2개를 구매해갔다고 

한다. 2개 다 먹었을까~ 써니와 나눠 먹었을까~ 

이제까지 소위 ‘핫’하고 ‘대박’난 드라마인 시그널, 태양의후예, 닥

터스, 도깨비 등을 제작지원한 써브웨이. 이에 드라마 제작국 쪽

에 ‘써브웨이가 협찬하면 작품이 대박이 난다’는 소문이 돌아 지

금은 역으로 드라마 제작국 쪽에서 협찬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

기도 한다는 후문.

제작지원 효과가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써브웨이 마케팅 담당자

는 “배우들이 샌드위치를 정말 진심으로 맛있게 먹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 써브웨이 샌드위치를 좋

아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배우들은 먹는 씬에서는 보통 촬영 

후 뱉는다. 고된 다이어트 차원에서의 몸관리 혹은 여러 각도 촬

영이 계속 되어 제품을 많이 먹어야 되는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도깨비에서 배우들은 써브웨이 제품을 계속 먹었다고.

▲ 써브웨이,         배우와 시청자 모두가 사랑한 브랜드

주인공들이 즐겨먹던 샌드위치 브랜드는 바로 '써브웨이'. 써브웨이

의 매장 촬영은 총 네 차례 진행되었다. 저승사자(이동욱)가 2번, 도

깨비(공유)와 지은탁(김고은), 지은탁(김고은)과 유덕화(육성재)가 1

번씩. 

사실, 써브웨이는 김은숙 작가의 ‘태양의 후예’도 제작지원을 했었

다. 그 인연으로 이번 ‘도깨비’에도 제작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

다. 

도깨비 방영 전, 저승사자의 매장 촬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도깨비 촬영중’이라는 안내판을 보고도 별 관심없이 지나갔다. 그런

데, 한 달 후! 도깨비가 2회까지 방영한 상황에서 같은 매장에서 저

승사자 씬 촬영이 있었다. 써브웨이 마케팅 담당자는 이 때, “아! 도

깨비 대박 터뜨린다”는 예감을 했다고 한다. 차량 통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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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매장에서 지은탁이 도깨비 글을 해석해달라며 덕화에게 써브웨이 샌드위
치를 사주는 장면.(위의 사진) 써브웨이 매장에서 지은탁이 메뉴를 주문하는 장면.

저승이 이동욱 역시 촬영이 끝나고 써브웨이 

샌드위치 2개를 구매해갔다고 한다. 2개 다 

먹었을까~ 써니와 나눠먹었을까~ 

S
글 도정은 사진  tvn 방송사진 캡쳐

써브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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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 치킨,      은탁이 삶의 터전

써니 사장님이 운영하고 은탁이가 알바를 하던 치킨가게는 bbq 

올리브 치킨카페다. 그리고 재벌 3세인 덕화가 8살 때 생일선물

로 받은 건물의 매장이다. 이모네 가족의 구박에 집을 나오게 된 

지은탁이 한동안 숙소로 사용했던 곳이기도 했다. 

▲ 더바디샵, ‘       ‘살냄새 향수’로 대박

도깨비가 지은탁을 위해 선물했던 그 향수! ‘살냄새 향수’로 이미 유명

한 더바디샵 화이트머스크 향수다. 도깨비 촬영 전부터 공유가 더바

디샵 메인 모델이었다는 사실은 안비밀. 실은,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

인 도깨비에 공유가 주연을 하게 되면서 실제 모델로 활동 중인 더바

디샵 코리아에 1차적으로 제작지원 문의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도깨비에 더바디샵 제작 지원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드라마 스

토리와 더바디샵의 상징적인 제품인 화이트머스크가 잘 어울렸기 때

문이다. 화이트머스크는 순수한 사랑, 사랑스러운 살냄새 컨셉인데 도

깨비와 도깨비신부 지은탁과의 사랑을 담기에 적합했던 것. 도깨비 

제작사 측에서도 더바디샵의 화이크머스크 향수가 드라마 스토리와 

잘 어울린다며 최대한 스토리 안에 제품을 녹이고자 했다. 

이에 은탁이가 도깨비에게 선물 받아 특별한 날에 꼭 뿌리는 향수가 

바로 화이트머스크 향수였던 것! 

이번 제작지원을 기념하여 더바디샵은 한정판 화이트머스크 향수를 

제작했으며 이를 도깨비 방영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했

다. 역시나, 온라인은 금세 품절대란! 도깨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바디샵 마케팅 담당자에 따르면 실제로 드라마 도깨비 방영 전후로 

매출이 최대 6배까지 상승했다고 하니, 드라마 대박이 곧 제작지원 제

품과 매장 대박인 셈이다. 한정판 화이트머스크 향

수는 3차까지 재생산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도깨비가 해외에서도 방영되어 한

국을 찾는 해외 여행객들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도

깨비 한정판 화이트머스크 향수를 찾고 있다. 

20살 성인이 되는 지은탁에게 도깨비 김
신이 선물 주는 장면 

비비큐매장에서 써니 사장님이 알바생 은탁이의 1주일치 알바비를 주는 장면

더바디샵

bbq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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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촌설            외식은 무조건 설렁탕

설렁탕은 해장의 아이콘. 이에 도깨비 공유도 전날 얼큰하게 과

음을 하고 다음날 설렁탕집에서 덕화와 함께 해장을 했으니! 그 

설렁탕집이 바로 '한촌설렁탕'이다. 도깨비의 시청자라면 알겠지

만 집에서 요리를 즐겨해 먹는 도깨비와 저승사자가 어쩌다 외

식이라도 한다 싶으면 그 곳은 한촌설렁탕 매장이다. 

한촌설렁탕 마케팅 담당자에 따르면 도깨비 제작지원을 결정할 

때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한촌설렁탕의 '로고'

다. 주인공인 배우 공유가 맡은 도깨비 김신 역(役)의 극중 캐릭

터와 한촌설렁탕의 대표 로고인 '도깨비'의 비슷한 컨셉이 우연

하게 맞아 떨어진 것. 이에 드라마 방영 기간 동안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기획하여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

다.

한촌설렁탕 대표 로고인 '도깨비'와 드라마 제목과 '도깨비'의 동

질성이 맞물려 공깨비가 한촌설렁탕을 먹은 것이 왠지 의미 있

어 보이는 효과 또한 있었다는 시청자들의 후문이다. 
덕화와 도깨비 김신이 밥을 먹는 장면. 이 장면에서 덕화는 할아버지와 통화하다가 무

엇을 먹냐는 질문에 "설렁탕"이라고 대답하기도.

The Franchise chise he Franchise 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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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커피 매장에서 써니가 저승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

한촌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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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입견이겠지만, 어린이라면 우유, 젊은이라면 탄산음료, 어

르신이라면 동치미. 

커피 메이트(mate 친구)가 프림일 수 있듯이, 고구마 메이

트라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유, 탄산음료, 동치미다. 

그런데 배고픈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오로지 고구마뿐이라면 어떨

까? 친구 없는 세상이 황량한 사막을 홀로 걷는 것과 같다고 한다

면, 고구마 메이트 없이 고구마를 먹는 것 역시 퍽퍽하기로 따지면 그

에 못지않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현대를 사는 표현력 뛰어난 네티즌들은, 답답하고 퍽퍽

한 상황을 볼 때 이렇게 표현한다. "고구마를 먹은 것 같다"고. 그리

고 프랜차이저로서든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를 만난 우리들

의 마음 역시 고구마를 10개쯤 억지로 쑤셔 넣은 것처럼 답답하기만 

하다.

참고로 블랙컨슈머란 기업 등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제

품을 구매한 후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자, 혹은 넓은 의

미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소비자를 지칭한다. 기업들은 제품·기업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여 논란이 되지 않도록 블랙컨슈머의 행위를 

Part 1

블랙컨슈머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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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는 반응을 보이며 황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이 사안은 먼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

서도 수유실이나, 유아휴게실의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

의가 부족한 데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는 곳으로 주의

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모두가 필요를 절감하는 

부분이다. 

다만 문제는 환경이 좋지 않다는 문제점을 감안하더라

도 위 사례에서의 행위자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

다는 비난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기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

장소에서 아이들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 중 93.1%를 차지했다. 비단 기저귀 사례뿐 아니

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 혹은 그 부모로부터 불쾌

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암묵적으로 수용 혹은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더욱 많은 블랙컨슈머들이 양산된다는 점

이다.

그런데 알고 있는가? 굳이 블랙컨슈머의 의미를 늘어놓

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블랙컨슈머란 표현은 콩글

리시다. 기사나 방송에서도 쓰일 정도로 보편적으로 사

용되는 이 단어는 사실 한국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미

국에서 이 단어는 흑인 소비자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한

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 단어를 외국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면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찍

힐 수 있다. 해외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 

#1  테이블 기저귀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블랙컨슈머'의 비매너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식당이나 카페 등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

는 곳에서 아기의 기저귀를 가는 행위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확산되는 이런 사례를 들여다보

면, 아기 엄마가 버젓이 남들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

기가 배변하고 난 뒤 기저귀를 가는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는 사용한 기저귀를 그대로 테이블에 두고 

퇴장하기도 한다는 것. 

이 행위에 대해 대다수 네티즌들은 "아무리 아이라고 하

더라도 기저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식사를 해야 하다니 

기분이 좋을 수 없었다.", "같은 경험이 있는데, 너무하다

고 했더니 오히려 '아기 것이 뭐가 더럽냐?'며 적반하장 

격이었다.", "기저귀를 치워야 하는 직원은 무슨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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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페인가 도서관인가

"친구와 카페에 갔다가 겪은 일입니다. 근처에 앉은 학생 둘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걸 보더니 조용

히 해 달라더군요. 공부하고 있는 거 안보이냐면서. 그래서 '그

게 무슨 얘기냐,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우선 돼야 하냐?'라

고 되물었지만, 우리 쪽을 굉장히 몰상식한 사람 보듯 하더라고

요. 우리가 깔깔거리면서 크게 떠든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얘기

까지 들어야 하나 억울했죠. 카페에서 공부하는 거야 본인의 선

택이지만, 그렇게까지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도서관을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가 주인도 아니고, 그 사람이 카페에서 몇 시간씩 공부를 하든 

말든 전 상관없어요. 다만 자신이 공부하기 위해서, 대화를 즐

기기 위해 카페에 온 다른 손님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죠.”

일단 위 사례는 북카페나 스터디카페가 아니고 일반 커피전문

점임을 다시 확인한다.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

폐라고 여기는 사례는 위와 같이 모든 카페 이용객이 ‘카공족’을 

배려해서 조용히 해야 한다고 여기는 자세다. 얼마나 이런 사례

가 많은지, 최근에는 일종의 자정작용처럼, 심심치 않

게 ‘카페에서의 공부, 어디까지가 민폐?’라는 질문이 인

터넷에 올라오기도 한다. 당연히 이에 대한 정답은 없

다. 다만 최소한 카페에 대화를 하기 위해 오는 사람에

게 눈치를 주는 무례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카페에서 도서관 정도의 수준을 타인에

게 요구하는 것은 무례다. 물론 카페에서 술집만큼 떠

드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할 매너겠지만 말이다.

#3  카페에서 한상차림

카페에선 대부분 외부음식이 금지되고 있다. 카페뿐 아

니라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외부음식이 금지되고 있다. 

심지어 극장이나 워터파크에서도 금지되는 음식이 있

을 정도이니 음식물을 판매하는 곳에서 외부음식을 금

지시킨다는 것은 그다지 심한 처사라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인생도처유상수(人生到處有上手)라고 도저히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고수의 품격을 뿜는 블랙컨슈머

는 존재한다.

"동네장사를 하는 소규모 카페이기 때문에 쿠키 등 어

지간한 소소한 외부음식을 먹는 것은 그냥 눈감고 넘어

가 주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

요. 과연 저 정도로 사람이 몰상식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믿지 않을 정도죠. 

일례로 뜨거운 물을 달라고 하는 손님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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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소비자 대처 매뉴얼의 
필요성

B.I.F.F
이번 호에 소개된 사례들의 경우, 사업

자의 대처가 미온적이어서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연출은 되지 않았지만, 블랙컨

슈머에 대한 대처법은 준비돼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미온적인 

대처가 지속된다면, 사업주 및 직원의 스트레스는 축적될 것이

고, 이는 곧 운영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기 쉽다. 또한 선량한 소비

자에게 이르는 피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매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매뉴얼이다. 정당하지 않은 소비자의 요구

에 대해, 사업주와 직원은 적절한 대처를 할 준비가 돼있어야 하

는 것이다. 

비교적 소극적인 대처 매뉴얼로는 B.I.F.F가 있을 수 있다. B.I.F.F

란 미국 High Conflict Institute社의 Bill Eddy가 감정적으로 과격

한 성향을 보이는 고객이나 적대적인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응대 기법이다. 

그 내용은 대답은 짧게(Brief), 사실에 근거해(Informative), 친근하

게(Friendly), 확고한 자세(Firm)로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Brief. 고객 응대에 너무 많은 말이나 글로 대응하려다 보면 꼬

투리를 잡히기 쉽고, 응대자 역시 감정적으로 변하기 쉽게 되

기 때문에 가급적 짧게 응대하라는 것.

Informative. 필요한 대답만 하고, 사실에 기반을 둔 내용만 

말하라는 것. 감정적인 언사는 상대를 절대로 설득할 수 없다. 

오로지 팩트(Fact)에 기반을 둔 내용 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설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 

Friendly. 과도한 친절은 좋지 않다. 상대가 자신의 행동이 옳

다고 오인케 하기 때문. 하지만 기본적인 직업적 친절성은 보여

야 한다. 불친절 자체를 가지고 또 다른 컴플레인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Firm. 확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언제나 옳다. 서비스 제공자

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상대에게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야기를 그나마 최대한 짧게 만들어 줄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 지속적인 무리한 요구가 이어질 경우, 

다음의 단호한 행동이 가능하다는 어필도 필요하다. 

이 외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보험 및 법적 강제력에 관

한 매뉴얼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계

속 하겠다.

커피가 진해서 연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에 머그컵에 

담아 드렸는데, 놀랍게도 가져오신 컵라면에 그 뜨거운 물을 

넣으시더군요. 그 외에도 우리 가게에서도 케이크를 파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케이크를 사오고, 심지어 그 케이크를 먹기 위

해서 접시와 포크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피자 배달도 

받는다면 믿으시겠어요?"

손님은 왕이다. 이건 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에게 거는 자기암

시다. 그 만큼 손님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다짐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인드는 서비스 제공자가 소

비자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 아니다. 

물론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어도 되는 마인드는 더욱

이나 아니다. 그런 권리는 그 누구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왕이 된 듯 행동하는 소비자를 우리는 '

진상'이라고 부른다. 

소비자가 지불한 재화에 상응하는 제품을 받는 것. 거기까지

가 소비자의 권리기 때문이다. 

백 번 양보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돈을 쓰는 자를 '왕'으로 생

각할 수 있고, 그런 지위까지 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자본

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이란 확실한 힘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마저도 그가 지불한 액수만큼만 효과를 볼 수 있

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냉정하기도 하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 

4000원을 지불했다면 그 순간 그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는 4000원짜리 왕 행세다.   글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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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보리·맥포머스 등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기업 성장

Business
Interview

‘창립 25주년’ 한국짐보리 

아이와 엄마의 애착 형성을 기본철학으로 삼고 있는 세계적 영·유아 놀이·음악·아트 프로그램 ‘짐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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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짐보리 ㈜짐월드(대표 박기영·이하 짐월드)

는 1976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세계 최고의 

놀이·음악·아트 프로그램 ‘짐보리’를 1992년 

국내 최초로 도입,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짐월드는 영·유아 산업 분야에서 놀이 프로그램 사업을 

새롭게 개척하였으며,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리미엄 완구 

및 교구들을 제조 및 유통, 수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

로 성장해오고 있다.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짜인 프로그램과, 끊임없는 연구와 노하우로 

탄생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는 짐월드가 창립 

25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국내 놀이 프로그램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인정받게 하는 원동력이다.

짐보리 프로그램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선택 가능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아이와 엄마의 애착 형

성을 기본철학으로 삼아 지금까지도 모든 부모가 선호

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1992년 서울 강남 직영점 

오픈 이후 현재 직영점 3곳을 포함, 전국 30여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짐월드는 짐보리 프랜차이즈 사업뿐만 아니라 맥포머스, 

레이저페그 등 교구 유통 사업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3

차원 입체자석 교구인 맥포머스는 2008년 국내에 첫 선

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단일 교구 브랜드 사상 최대 규모

인 87만 세트 이상 판매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2010년 

짐월드는 아예 미국 맥포머스 본사를 인수, 현재 북미, 유

럽, 아시아 지역 등 전 세계 60개국에 수출하며 글로벌 브

랜드로서의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맥포머스에 대한 평가는 국제 시장에서 더욱 빛난

다. 맥포머스는 세계 최고 권위의 오펜하임 포트폴리오가 

선정하는 최고상 ‘플래티넘’과 ‘골드씰’을 4년 연속 수상했

고 미주지역에서 열린 ‘토이 오브 더 이어’에서 레고와 최

종리스트에서 경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맥포머스는 산업자원통상부와 코

트라(KOTRA)가 선정하는 ‘2015 세계일류상품’에 당당

히 이름을 올렸다. 짐월드는 현재 세계 60개국에 수출하

는 맥포머스를 2020년까지 120개국에 수출하겠다는 목

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짐월드는 독자 개발한 ‘맥포머스 프로그램’을 세계 

45개국 730여개 짐보리센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맥

포머스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맥포머스를 자유롭게 갖고 

2010년 짐월드는 아예 미국 맥포머스 본사를 인

수, 현재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 등 전 세계 60

개국에 수출하며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오펜하임 

포트폴리오가 선정하는 최고상 ‘플래티넘’과 ‘골

드씰’을 4년 연속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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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있다.

◆발달 단계별로 구성된 체계화된 프로그램

어린이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춰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

으며 짐보리의 체계적인 놀이 프로그램 ‘The Gymboree 

Learning Continuum’을 기초로 하고 있다.

놀 수 있도록 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데 최적의 프로

그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짐보리 프로그램 소개>

◆세계적인 ‘놀이·음악·아트’ 프로그램 

짐보리는 1976년 미국에서 조안반즈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45개국 730여 개의 센터에서 300만 

명이 넘는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 놀

이 프로그램의 확고한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아 교육 전문가에 의해 개발, 최적화된 프로그램

교육심리, 아동발달 및 감각통합 이론, 유아교육학 분야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이 어린이들이 즐겁게 학습하

고 운동 탐구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짐보리 프로그램은 미국

의 지원 속에서 우리나라 어린이 정서 및 발달 단계에 적합

짐보리 프로그램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선

택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아이와 

엄마의 애착 형성을 기본철학으로 삼아 지금까

지도 모든 부모가 선호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

다. 

2008년 첫 선 이후 단일 교구 브랜드 사상 최대 규모인 87만 세트 이상 판매된 3차원 입체자석 교구 ‘맥포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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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제작된 안전한 기구 및 교구

어린이들 성장 발달에 맞게 구성된 다양한 재질과 질감의 창

의적인 놀이 기구 및 수업 보조물들은 놀이 효과를 더욱 극

대화시키며, 시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활동의 즐거움을 제공

한다.

◆의미와 목적을 지향하는 프로그램

교육적으로 의도된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흥미와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신체의 균형적 성장과 감각 기능의 발달,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나은 학습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맥포머스 소개>

3차원 입체자석교구 맥포머스는 2008년 국내 첫 론칭 이후 

단일 교구 브랜드 사상 최대인 약 87만 세트 이상 판매고를 

올린 짐월드의 대표 아이템이다.

입체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3D 두뇌 트레이닝’이 특징으

로, ‘3D 두뇌트레이닝’은 조형능력, 추리능력, 감각능력, 호기

심, 창의력, 상상력, 수학적 사고력, 과학적 사고력과 같은 8

가지 필수 지능 능력들이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유기적으

로 연결되어 균형 있게 발달한 3D 두뇌로 만들어 주는 효과

로 아이가 조형물을 만들면서 느끼는 즐거움 그 이상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맥포머스는 국내 시장에서 활발한 제품 출시 및 다양한 홍

보·프로모션 활동을 이어나갈 뿐 아니라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열린 

B
usiness

Interview

제53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1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이라

는 쾌거를 달성했다.

짐월드는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미

국, 중국, 독일, 영국 4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지

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세계적

인 토이페어인 독일의 뉘른베르크 토이페어를 비롯, 뉴욕 토

이페어, 홍콩 토이페어에 참가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맥포머

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맥포머스는 북미,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해외 

60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120개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짐월드는 매해 평균 40% 이상의 성장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R&D와 마케팅을 통해 

맥포머스를 ‘글로벌 No.1 에듀플레이 브랜드’로 육성·성장시

켜 나갈 계획이다.  글 김종백 

제39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전시장에 설치된 맥포머스 체험관.

2월 초 열린 세계 최대 완구 박람회 ‘2017 독일 뉘른베르크 토이 페어’에 설치된 맥포머스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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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기본으로 성장하다

원칙은 매장에서 기본은 밥으로

긍정적 마인드가 매장을 변화시켜

Business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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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에 충실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명언은 

원론적인 말이지만 지키기 어려운 말이기도 

하다. 요즘처럼 변칙이 많은 시대에 ‘원칙에 

충실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라’를 착실히 지켜나가며, 동

시에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화제다.

올해 24년차를 맞이하는 외식문화기업 ㈜이바돔은 매

너리즘에 빠질 법한 연차의 중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으로 경영하여 ‘기본기’로 성장세를 달리고 있다. 

점주와 점장이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매장

이바돔 김현호 대표가 강조하는 외식문화기업의 원칙은 

‘매장’, 기본은 ‘밥’에서 찾았다. 프랜차이즈의 힘은 매장

에서 나오고 매장의 생명은 고객이 불어넣는다는 신념

이 이바돔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김 대표는 장기 불황 속에서 매장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

한 일환으로 이바돔 전략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매

장을 운영하는 점주와 점장이 매주 1회 모여 매장과 개인

의 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 이바돔 전

략 아카데미는 시작과 동시에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

다. 특히 매장을 위해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실행하는 부

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절반의 성공을 거

둔 셈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김 대표는 “점주와 

점장들은 패배감과 무력감보다는 긍정과 희망을 통해 스

스로 변화하는 자신에 놀라고 있다”며 “개인의 변화가 매

장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원칙에 입각한 식재료 관리

이러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이바

돔은 기본 식자재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영광에 2만9437㎡의 대규모 부지에 지어진 이바돔 생산

이바돔 김현호 대표

점주와 점장이 매주 1회 모여 매장과 개인의 발

전을 위해 토론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 이바

돔 전략 아카데미는 시작과 동시에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매장을 위해 능동적으

로 사고하고 실행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효과

를 발휘하고 있어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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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지자 이바돔은 기본으로 돌아가 ‘식(食)’의 원론

적인 의미에 주목했다. 이렇게 탄생한 메뉴가 ‘맘쿡 솥밥’

이다. 갓 지은 밥을 1인당 1솥씩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솥밥은 조리시간이 길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완

물류센터는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건

강하고 신선한 로컬 식재료를 직접 계약재배하여  HACCP 

인증을 받은 공정과정을 거쳐 각 매장에 공급하고 있으

며, 특히 시래기, 묵은지, 쌀, 등의 우리 농산물은 자체 

수확 및 저장 공급하여 원가율까지 낮추고 있다.

이러한 본사의 노력으로 이바돔 가맹 점주들은 본사와의 

오랜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1개 매장에서 시작해 

여러 개의 이바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바

돔의 장호철 전략기획본부장은 “본사가 적정한 마진율을 

보장해주는 브랜드가 흔치 않다”며 “이바돔의 많은 가맹

점주들이 10년 넘게 함께 한 식구”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

국의 이바돔감자탕 매장은 14개 직영점을 포함한 143개

가 운영되고 있다.

밥맛이 기본이 되는 식당

이바돔감자탕의 강점 중 하나는 메뉴개발에 있다. 스테디

셀링 메뉴인 묵은지감자탕과 특허등뼈찜을 기반으로 나

트륨 절감에 동참하는 곤드레감자탕과 담백함이 배가 된 

콤보찜, 쭈꾸미볶음, 해물등뼈찜 등 육해공을 넘나드는 

메뉴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고객 입맛을 만족시

키기 위해 개발된 메뉴는 이바돔감자탕을 온 가족의 행

복한 외식문화공간으로 이끄는데 충실한 역할을 한 것으

로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메뉴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니즈가 점차 

전략적으로 매장에 솥밥기계를 도입하고 고객에

게 ‘최고의 밥맛’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도입한 

매장에서 점차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솥밥이 서비스로 제공되면 회전율이 떨어질까 

고민하던 매장들도 잇따른 도입 매장들의 수익

률 증가 소식에 점차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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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계를 개발하고, 밥 맛은 더욱 극대화해 엄마의 정성

이 가득 담긴 듯한 1인 솥밥을 이바돔 매장에서 먹을 수 있

는 것이다. 이바돔은 전략적으로 매장에 솥밥기계를 도입하

고 고객에게 ‘최고의 밥맛’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도입한 매장

에서 점차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솥밥이 서비스로 제공되면 회전율이 떨어질까 고민하던 매

장들도 잇따른 도입 매장들의 수익률 증가 소식에 점차 합류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오피스 타운을 상권으

로 두고 있는 이바돔감자탕 소형 매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바돔감자탕 대표 소형 매장인 서초점은 점심시간에 직장

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갓 지은 솥밥

을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7분 이내에 조리부터 서빙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회전율에도 문제가 없을 뿐 더러 무엇보다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솥밥 도입으로 매장

에 생기가 도는 상황은 이바돔이 ‘식당은 밥맛’이라는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칙으로 돌아가 기본으로 성장하는 기업 이바돔.

이바돔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였던 신념으로 오히려 이바돔

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국내에 성공을 바탕으로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에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이바돔을 실현하고 있다. 이바돔의 국내를 넘

어 해외로 뻗어가는 성공가도에 원칙과 기본이 날개를 달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 김종백 사진 김동하

B
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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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해외 10개국에 매장 연 코리안바베큐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의 미래는
 ‘K-프랜차이즈’ 해외진출에 달려있어”

코코코코리리리리안안안안바바바바베베베베큐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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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프랜차이즈도 맥도날드, KFC같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나와야합니다. 아니 나올 때가 됐습

니다. 해외에서 불고 있는 한류(韓流)와 건강한 

먹거리로서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커 ‘K-프랜차이즈’가 무한히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확

신합니다.”

호주 언론, 건강한 먹거리로 한식문화 관심 뜨거워

호주 출장을 마치고 새벽에 막 귀국하여 인터뷰 장소에 온 ㈜

TBBC의 ‘코리안바베큐’(www.tbbc.co.kr) 이원성 회장의 얼

굴에는 10시간이 넘는 여행의 피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

려 원기와 자신감이 넘쳤다. “최근 호주 현지 유력 일간지가 

한국인의 장수 비결에 대한 특집기사를 1면에 실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건강식(食)이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적인 장수국

가이고 한국인이 건강하다며 한식(韓食)문화를 집중보도했

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본 호주 사람들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생각 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무 연고도 없

는 호주 현지인이 이 기사를 보고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 있

는 ㈜TBBC 본사를 방문, 호주에서 한국식 치킨 사업을 하고 

싶다며 상담하고 돌아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이 가장 확실한 답이라고 이 회장은 강조했다. 우리

나라 외식사업은 이미 과포화상태로 국내 시장만으로는 앞

으로 발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한계에 부딪쳤다는 것. ‘K-프랜

차이즈’의 가능성을 우리 손끝에 묻어있는 한국 민족 특유의 

섬세함과 끈질김에서 찾았다고 이 회장은 말했다. 먹거리 재

료 하나하나를 꼼꼼히 손질하고 현지에 맞는 소스를 개발하

려 고추장, 간장 등을 갖고 밤낮으로 연구하는 모습을 보며 

현지인들이 감동했다는 것이다. 한류(韓流), 한식(韓食)에 대

한 해외의 높은 관심을 볼 때 정부차원의 지원만 더해진다면 

우리도 세계적인 명품 외식 브랜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자신했다.

미국 LA지점 개설 테이프  커팅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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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진한 이유를 묻자 뜻밖의 답을 했다. 비겁했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교포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 했습니다. 한인들

이 찾는 코리안 타운에서만 매장을 열은 것이죠. 해외에 나가

면 현지인들의 입맛을 잡아야하는데 말입니다. 저희뿐만 아

니라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LA에서 치킨 게임

(chicken game)을 벌이고 있다’는 미국 언론 기사까지 나왔

다. 해외에서 까지 한국 회사끼리 제 살파기식 과열,과쟁 경쟁

하다보니 현지인에게 다가갈 수 기회를 놓쳐 현지 정착 및 일

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없었던 것이다. 20년 넘게 운영하는 

대표적인 장수 프랜차이즈업체의 경영자이자 해외진출 개척

자로서의 경험과 경륜에서 나온 진솔한 자기고백이다.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경영자들이  깊이 새겨들

어야 하는 충고라고 생각됐다.

그래서 코리안바베큐는 이번 호주 진출부터 현지 사업 전략

을 확 바꿀 계획이다. 한인 교포들이 몰려 사는 시드니, 멜버

정부가 좀 더 관심가지면 세계적 외식 브랜드 성장 가능해

2008년 미 LA 직영매장 개설로 시작한  코리안바베큐의 해

외진출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기 식이었다. 매장 입점, 상

표등록 등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중국에서는 사

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자 유사브랜드 상표를 한 중국 식당

들이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중국법정에서 소송까지 벌였

지만 일방적인 판결로 손수무책이었다. 그때에는 대사관, 코

트라 현지 공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

다. 

정부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실력과 열정을 가진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

를 이끌고 갈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프랜차이즈식당에서 햄버거를 먹

는 사진을 신문에서 볼 때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해외 순방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치킨

이나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이 가장 세계적인 맛이다’

 ‘가장 한국적인 맛으로 가장 세계적인 맛을 내겠다.’ 10여 년 

전부터 해외 진출을 하면서 지켜온 코리안바베큐의 경영철학

이다. 그러나 미국, 중국 등 10여 개국에 매장을 열었지만 솔

직히 그동안 실적은 실망스럽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기대보

“오바마 대통령이 프랜차이즈식당에서 햄

버거를 먹는 사진을 신문에서 볼 때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해외 순방에

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프랜차이즈 매장에

서 치킨이나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보여줬

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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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이 아니라 호주인과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골든 코스트

(Golden coast)에서 외국인 입맛에 정면으로 부딪치기로 했

다. 그동안 해외에서 낸 적지 않은 수업료를 내고 얻은 경험이 

자신감을 갖게 한 힘이 되었다. 

사회적 역할과 봉사로 프랜차이즈산업 이미지 개선해야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고 늘 강조하는 이 회장은 ‘징벌적 손해 

배상제’ 등 정치권의 규제악법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한국 프

랜차이즈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인의 적극적 

사회 참여와 헌신,봉사정신 더욱 절실하다고 말한다. 일부 업

체의 잘못된 행태로 국민들에게 박힌 프랜차이즈 산업의 이

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라토너 출신인 이 회장은 한

국 역도연맹 회장으로 취임,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 노(No) 

금메달이었던 역도 스포츠의 부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

다고 밝혔다. 코리안바베큐는 이외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공

장에서 김장을 해 이웃에게 김치봉사 활동하고 있으며 이외

에도 사랑나눔 바베큐행사, 중.고교 육상 연맹협회에 한국 

육상 꿈나무들을 지원하고 있다. 

TBBC의 '코리안바베큐'는 지난 1998년 경기도 수원시 성균

대앞에 1호점을 연 뒤  2017년 현재는 국내 전지역에 400

여개의 가맹점이 계약을 맺고 성업 중이다. 한국 고유의 

장맛에 천연재료를 첨가한 한방 소스 차별화에 성공했다. 

차별화된 조리방법 또한 닭 바베큐의 참 맛을 내는 한가지 

비결. 은은한 참숯불에 두번 구워 누린내가 나지 않고 담

백한 맛을 20년 지켜왔다. 22가지 한방재료가 들어간 특

화된 소스와 황토 화덕, 인테리어 등 모두가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이 회장이 개발한 작품들이다.

치킨 바비큐시장 10년 연속 1위, 한국프랜차이즈 대상 5년 

연속 수상 등 한국인의 건강과 맛을 지켜온 코리안바베큐

가 세계인의 입맛도 사로잡을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

된다.  글 박호진

호주 진출부터 현지 사업 전략을 확 바꿀 계획

이다. 한인 교포들이 몰려 사는 시드니, 멜버른

이 아니라 호주인과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골든 코스트(Golden coast)에서 외국인 입맛

에 정면으로 부딪치기로 했다.

이원성회장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요리 시연을 하고 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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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
the Celebrity

이경자 부사장, 
호경에프씨

가맹점·협력사와 함께 걸어온 18년…치키니아로 ‘제2의 도약’ 채비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업계 되길”

유산균 숙성 돈가스 및 우동 전문 브랜드로 자리잡은 ‘코바코’로 널리 알려진 ㈜호경에프씨가 올해 요리형 수제치킨 전문점 ‘치

키니아’로 제2의 도약을 꿈꾼다. 호경에프씨 이경자 부사장은 이용재 대표와 코바코를 20여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쌓인 브랜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치키니아 가맹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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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를 꼽을 때 1순위로 

거론되는 아이템이 치킨이라는 사실에 이견을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연간 소비된 치킨은 8억 마리에 달했다. 성인 기준 1인당 1

년에 20마리 가까이 치킨을 즐긴 셈으로 치킨은 외환위기 이

후 국내 외식 메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렇다 보니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가

장 관심을 두는 분야도 치킨 프랜차이즈고, 각종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커피와 함께 가장 많이 보이는 브랜드 역시 치킨

이다.  지난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총 2만5000여개로, 

모든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 수를 기록했

다. 지금도 수 많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치킨 시장의 

패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호경에프씨 이용재 대표의 인생의 동반자이자 코바코를 20

여년 가까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업적 동반자인 이경자 부

사장은 올해 치키니아의 안착을 목표로 삼았다. 모던 아메리

카 빈티지 콘셉트를 내세운 ‘치키니아’는 치킨이라는 단어에 

‘California’, ‘Utopia’ 처럼 국가나 지역, 사회 등을 뜻하는 

영어의 접미사 ‘-ia’를 결합한 단어다. “치킨이야!” 등으로 쉽

게 읽힐 수 있어 ‘(너무 맛있어서) 코박고 먹는다’는 의미의 ‘코

바코’에 이어 호경에프씨만의 독특한 작명법이 또 한 번 돋보

이는 브랜드 네임이다. 

그는 “치킨 시장이 규모가 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요도 

그만큼 크고 브랜드가 정립되면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고 오

래 갈 수 있다”면서 “OECD 국가의 치킨 소비 비율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코바코를 운영하면

서 쌓인 신뢰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부사장의 자신감의 원천엔 물론 치키니아 자체의 경쟁력

에 대한 확신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최근 치킨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새로운 것도 원하고 익숙한 것도 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치키니아는 후라이드 치킨이나 크리스피 

치킨 등 익숙한 종류를 ‘클래식 치킨으로’, 우리만의 새로운 

소스와 조리법을 가지고 ‘요리’함으로써 차별화한 ‘스페셜 치

킨’으로 나누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우장산역과 인천에 운영되고 있는 치키니아 직영 

매장에서는 특히 인덕션으로 조리하는 ‘커리크림치킨텐더’, 

‘치림프’ 등의 ‘스페셜 치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부사

장은 “브랜드 및 메뉴 개발 인력의 주축이 20대에서 30대 초

반까지의 여성들이었던 만큼 익숙한 맛과 새로운 맛을 함께 

제공하는 ‘요리형 치킨’에 청년층 및 여성층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강조했다. 

◆“가맹점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해

여기에 치키니아는 코바코로 18년 동안 돈가스 외길을 걸어 

왔던 호경에프씨의 경쟁력까지 흡수하며 안정적인 브랜드 운

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이 부사장은 “우

리가 치키니아를 새롭게 론칭하면서 생각했던 타 치킨 프랜

차이즈와의 차별점이 바로 코바코 운영의 노하우”라면서 “돈

가스와 치킨이 고기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프라잉, 원료 

처리, 파우더, 소스 등 R&D 부문에서 기본적인 핵심 자원을 

상당수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

라고 말했다. 

호경에프씨는 지난해부터 두 곳의 치키니아 직영 매장을 1년

여 동안 운영하면서 메뉴구성과 시스템 구축 등 테스트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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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점 숫자가 많은 것 또한 가맹점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

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비자들이 판단해 주시면 장기적으로

는 탄력을 받아 가맹점 숫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가자” 경영 철학 신뢰 구축

호경에프씨가 쉴 새 없이 다음 브랜드를 론칭하는 타 가맹본부와 

다르게 18년 동안 코바코를 운영해 왔음에도 이처럼 느린 행보를 

걷는 것은 이처럼 가맹점을 함께 생각하는 경영 철학에서 비롯된

다. 현재 200여개의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는 코바코에는 한 번 가

맹점을 낸 사업자가 대부분 10년 이상 함께 하고 있고 형제간, 모

녀간, 동서간 등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경우도 많다. 가맹점과의 분

쟁이 없는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만큼 가맹점을 생각하

는 경영 철학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얘기다. 

이경자 부사장은 “사업 구상 초기부터 이용재 대표와 저는 누군

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사

업’을 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면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프랜

차이즈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정직과 

책임감을 이념으로 삼아 왔다”고 설명했다. 

호경에프씨의 경영 철학은 가맹점뿐 아니라 협력사와의 동반 상

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부사장은 “사업 초기 함께 했던 협력

사들과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협력사들 역시 코바

코의 성장과 함께 크게 성장했다”면서 “현재 코바코에 납품하고 

있는 우동 업체나 빵가루 업체들의 경우 초기부터 함께 하던 회

사들로 창립 15주년 때 감사의 의미를 담아 공로패를 드리기도 했

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처럼 협력사와도 같이 가고 싶어

치고 최근 성황리에 종료된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참가를 비

롯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점 모집에 돌입한다. 다만 초반

부터 공격적으로 매장수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가맹

점들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천천히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맹점과의 상생을 우선시하는 특

유의 경영 철학 때문이다. 

이경자 부사장은 “다른 브랜드들은 유행을 탈 경우 한 해 동안 

백 개 이상의 가맹점을 오픈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올해 치키니

아 가맹점 개설 목표를 20개로 잡았다”면서 “우리의 모토는 속

도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조건 개설만 해서 개설 수익을 올리는 시대도 갔고, 가

맹점들이 2~3년 만에 문을 닫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

하면서 오래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면서 “물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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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래처도 잘 바꾸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 부사장은 여성 경영

인으로서의 강점을 십분 발휘해 직원들을 어머니와 같은 자

상함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더욱 세심히 챙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회사를 직원들과 함께 키워 오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다”면서 “직원들을 한 사람씩 따로 또 깊이 

보면서 ‘회사가 아닌 본인을 위해 일하라’고 얘기하는 스타일”

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뛴 경험 바탕으로 한 시스템 사랑

현재 이경자 부사장은 공식적으로 호경에프씨 재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용재 대표가 대외적 업무를 맡는다면 

이 부사장은 회사 내부를 아우르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 부사장은 사업 초기 수 년간 직접 몸소 뛴 ‘현장’ 출

신으로, 호경에프씨가 수 많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이자 시스템 전문가이기도 하다. 실제 이경자 

부사장의 집무실에는 프랜차이즈 관련 매뉴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이 부사장은 “프랜차이즈의 ‘프’자도 모르던 주부였던 시절 김

포 공장으로 들어가 수 년간 직접 직원들과 함께 고기도 자르

고 포장하는 등 생산을 맡았다”면서 “오랜 기간 직접 생산 과

정을 겪다 보니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공정이 빠르고 정

확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등이 보이더라”라고 회상했다. 

그는 “직접 뛴 경험으로 시스템을 직접 구축했기 때문에 지금

은 시간당 생산량, 재료당 생산비, 로스 여부 등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다”면서 “일하면서 느낀 것과 부족했던 것, 접목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을 기반으로 우리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어 도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을 구

축해 놓는 것이 재산”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 부사장의 시스템 사랑은 호경에프씨가 지난해 한

국프랜차이즈대상 시상식에서 ‘연구개발 및 정보화 부문 산업

통상자원부자관 표창’을 수상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

는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사실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이 

1~2년 만에 구축될 수 있겠느냐”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경험

한 경영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R&D(연구·개발)에 집중을 했

고 이것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식품개발연구소도 갖추고 

있고 본사 직원 중 연구 개발 인력의 비중이 20%에 육박한

다”면서 “단순히 메뉴 하나를 만드는 것을 넘어 소재에서부

터 웰빙 개념을 불어넣은 돈가스 제조법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등 인프라로부터 나온 성과물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책임감 갖고 노력하면 산업도 발전할 것”

마지막으로 이경자 부사장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임

부회장사로서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호경에프씨가 프랜차

이즈 산업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작은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은 일부 가맹본부의 사례로 인한 업계 

전반의 이미지 실추와 정치권의 과도한 규제 등 대내외적인 

환경이 썩 좋지 못한 실정이다. 이 부사장은 “프랜차이즈 산

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이유는 실제 그렇게 책임을 지

지 않거나 횡포를 부리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면서 “하지만 우리가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물품 가격을 매기고 횡포를 부렸으면 돈은 벌 수도 있었겠지

만 여기까지 올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또한 “우리는 예전부터 상권 보호에 노력을 기

울이거나 물품 가격을 공정하게 매기는 등 가맹점과의 상생

에 힘을 써 왔고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면서 “좋은 시스템

을 개발하면 타 업체들에 권유하는 등 모두와 함께 가겠다

는 것이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도 여기

서 잘 교육받아서 다른 곳에서 일할 때 또 시스템을 잘 구축

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이 함께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사장은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들이 최근 들어 조금 지

나친 면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서 “거창하게 산업 발전을 내

세우기에 앞서, 가맹점에 대한 책임감을 끝까지 가져 가고 우

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프랜

차이즈 산업이 성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

람을 드러냈다.  글 김종백 사진 김동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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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정성과 노하우가 깃든 
창작요리 수준의 김밥과 비빔밥으로 고객 입맛 사로잡아

“분식토랑”, 모던한 스타일로 매장 전면 리뉴얼

Business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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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서서 먹는 동네 김밥집으로 17년 동안 신길점오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7년의 정성과 노하우

는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얌샘김밥만의 특별한 

레시피예요” 

역시나 장인의 손맛과 노하우가 숨겨져 있었다. ‘얌샘김밥’ 영

등포역 점 매장에서 먹어본 차돌 된장비빔밥과 돈가스, 김밥

은 동네 분식점 맛에 익숙했던 기자에게는 놀라움이었다. 사

골 국물에 차돌박이가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는 유명 맛 집의 

된장찌개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생 등심으로 조리

한 돈가스는 고급 돈가스 전문점보다 오히려 바싹거리는 식

감이 나았다. 음식 맛 비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서슴없이 

답하는 김은광 ㈜얌샘 대표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넘쳐났다. 

컴퓨터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김 대표가 과감히 회사에 사표

를 내고 17년 전인 2001년에 서울 신길동에 창업을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같은 든든한 가족 배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형님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생산. 물류센터의 

운영을 책임지며, 지금도 신제품 및 레시피를 직접 개발하고 

있다. ‘얌얌 맛있는 음식이 샘 솟는다’는 뜻인 얌샘을 회사와 

브랜드 이름으로 정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제철재료로 신메뉴 개발

프랜차이즈 분식점이지만 요리에 대한 욕심과 수준은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았다. 가격대는 기존 분식점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메가김밥, 모닥치기, 컬러김밥, 차돌된장비빔밥 등은 

거의 셰프의 창작요리수준. 또한 식재료에 대한 욕심도 대단

했다. 일반적인 단무지를 넣지 않고 장아찌를 식재료로 사용

하여 소비자들의 건강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 엿볼 수 있었다. 

“제철에서 나오는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맛있는 음식

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의 말이다.

더덕, 황태, 문어, 감태, 낙지, 통 새우 등 일반 분식점에서 쉽

게 쓰이지 않는 식자재를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다. 얌샘은 

2016년 매분기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제 철에 나오는 이 

같은 식자재를 사용한 신 메뉴를 개발, 출시했다. 올해도 익

숙하지만 참신한 신 메뉴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김밥, 라면, 돈가스 등 서민들에게 익숙한 먹거리이지만 얌

샘 만의 차별화된 색깔을 늘 추구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얌샘을 만나면 새롭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현재 얌샘김밥은 대대적으로 진화중이다. 2016년부터 인테

리어를 모던한 스타일로 전면 바꾸어 準 다이닝 레스토랑 컨

셉으로 매장분위기를 과감히 리뉴얼했다. 예전 매장은 꿀벌 

캐릭터로 꾸며진 카페 스타일이었던 것을 모던하고 심플하면

서 깔끔한 스타일로 확 바꿨다. 매장 컨셉뿐 아니라 메뉴도 

큰 변화를 주었다. 김 대표는 “10년 가까이 운영하다가 보니 

브랜드 이미지가 정체되었다. 시장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단

순하게 맛 집보다는 기분 좋은 한 끼를 먹고 싶어 하는 방향

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 과감하게 변화를 추진했다”고 말

했다.

매장 이미지 리뉴얼하자 젊은 고객 몰려 

얌샘김밥의 진단과 도전은 정확했다. 변화된 브랜드 컨셉을 

갖고 2016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참여했다. 예비 

창업주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프랜차이즈사업에 진출한 

지 10년 만에 가장 많은 계약을 성사했다. 그 이후 가맹점 문

얌샘김밥 김은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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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맛을 유지하게 해주는 원팩 시스템으로 제품을 가맹점에 

제공한다. 찌개 등 대부분의 제품이 80%정도가 이미 조리되

어 1인분씩 패킹 포장되었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야채, 두부 

등 간단한 식자재만 넣고 끓이면 된다. 인건비도 대폭 줄고 음

식점 경험이 없는 초보 창업자도 대만족이었다.

얌샘은 자체 생산 공장을 두고 원자재를 직접 구매, 조리하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를 훨씬 저렴한 원가로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다. 프리미엄 김밥 전문점들의 평균 원가율은 45~50% 

선인반면, 얌샘 김밥은 전체 원가율을 37%까지 낮출 수 있어 

수익률 24%를 달성했다. 전국 140개 매장에 60여개 제품을 

당일 공급이 가능한 유통망도 갖추었다. 김 대표는 “고객들도 

같은 가격에 만족도 높은, 양도 많은 얌샘 메뉴들을 선호하는 

것 같다. 비슷한 메뉴를 비교해 보면 다른 점포에 비해 가격이 

5~10% 정도 저렴한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의 가성비를 높인 

결과를 가져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혼밥 트랜드도 분식점 창업이 유리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박

람회를 찾은 예비 창업주들의 ‘얌샘김밥’에 대한 관심은 지난

해에 이어 뜨거웠다. 얌샘은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파주 

물류센터 공장 견학, 서울 신길동에 있는 1호점과 영등포역 직

영점 방문 등 ‘창업체험 무료 투어’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얌샘

김밥의 인테리어 비용 등 평당 170만원 선, 업계 최저 수준인

데다가 박람회기간에 참여한 예비 창업주에겐 인테리어 비용 

할인 등 총 1,100만원 상당의 프로모션을 제공했다. 얌샘김밥

은 예비 창업주에게 1:1 컨설팅을 제공한다. 매장 위치와 점주

의 경영 전략에 따라 오피스 형 매장, 태이크아웃 형 매장, 가

족중심 형 매장으로 구분하여 중점 메뉴와 인테리어를 유연하

게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의가 계속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100개 신규 가맹점이 

개설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레스토랑 같은 분식점이라는 의미

의 ‘분식토랑’을 지향하며 젊은 층으로 타켓 층을 낮추자 20대 젊

은 여성층이 가맹점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들 젊은 여성 점

주들이 오픈한 서울 강남지역의 신규 매장에는 젊은 고객이 넘쳐

났다. 서울 봉화산역(가맹점)은 오픈 한 달 만에 9평 매장에서 1

일 평균 25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분식집을 하던 장소에

서 브랜드만 바꾼 것인데 대박이 터진 것이다. 김 대표를 포함한 

얌샘식밥 식구들은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창출에 성공하자 한껏 

기대에 부픈 모습이었다. 

가성비가 높아 가맹 주와 소비자 모두 대만족

서울 영등포구 변두리 지역인 신길동의 맛있지만 평범한 동네 분

식점으로 출발한 얌샘이 전국 140개 매장을 갖춘 국내 대표 분식

전문 프랜차이즈업체중 하나로 성장한데는 끊임없는 도전과 변

화를 추구했었기에 가능했다. 

얌샘은 2010년부터 경기도 파주에 연면적 1,200평 규모의 생산. 

물류센터를 건립했다. 모든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생산하여, 

가맹점까지 납품하는 유통라인을 간소화했다. 특허기술을 통해 

자동생산라인 설비를 구축했다.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고 똑같

경기도 파주 얌샘김밥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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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창기 5년 동안 5곳의 직영점을 운영했던 김 대표는 “분식

집은 가장 중요한 전략이 ‘매장 접근성’이다. 그 다음으로는 ‘명확

한 고객층’을 들 수 있다. 매장 주위 회사, 학교, 주택, 역 등의 상

권을 분석한 후 입점이 유리한 위치에 매장을 오픈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얌샘김밥을 방문하는 5명의 고객 가운데 한 명

은 나홀로 고객이다. 요즘 외식 트렌드 가운데 하나인 ‘혼밥’을 한 

셈으로 ‘혼밥’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질 장소가 분식점이라는 전망

이다. 또한 지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창업시장에서는 트렌드가 변

하면 쇠퇴하는 ‘유행 아이템’ 대신 소비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이른

바 ‘스테디셀러 아이템’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창업 아이템 별 폐점율 조사’에 따르면 

디저트 업종이 폐점률 56%, 편의점 36%, 치킨 23%, 커피숍 19% 

인데 반해 분식은 6%로 단연 가장 낮은 폐점률을 보이고 있다. 

불황기에는 분식점이 가장 안정적이고 유망한 창업 아이템임이 

입증된 셈이다. 

‘오는 2025년 고객 선호 1위의 글로벌 외식기업’

지난해 2016년 상복이 터졌다. 대한민국 창업대상 프론티어 상도 

수상했고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을 받았으며 

‘2016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 얌샘김밥은 그 동안 ‘패밀리 

데이’ 시행, 남성육아휴직 제도 등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

은 물론 정시 퇴근 원칙 확립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

립할 수 있는 직장 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점이 가족친화 인

증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식프랜차이즈업계의 큰 고민 중 하나는 위생문제. 얌샘은 2015

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외부 슈퍼바이저에게, 

전 매장의 조리, 서비스, 위생을 관리하고 품질관리 전담 직원

을 따로 두어 매장의 위생과 식자재 관리를 점검한다. 기업부

설연구소에서도 식품위생과 안전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

다. 얌샘김밥이 지향하는 기업목표다. 대표적인 분식전문 프

랜차이즈 기업답게 해외진출을 3년 전부터 기획, 준비하고 있

다. 김 대표는 “해외박람회를 통해 베트남, 중국에서 좋은 파

트너를 만나 올해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K-프랜차이즈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쳐 3년 안에 현 매출 대

비 10배 이상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면서 웃었다.  

글 김종백 사진 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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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
the Celebrity

오종환 대표, 
신뢰에 관한 신념

(주)에스앤큐플러스 <토프레소>

“윤리 경영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회사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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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비자가 브랜드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

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고, 유행일 수도 

있으며, 인지도일 수도 있다. 대부분은 이렇게 직관

적인 이유가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엔 이런 직관적인 이유 이외에 또 다른 기준이, 

마치 트랜드처럼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바로 기업 호감도다. 어느 순간부터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선

택하는데 전혀 직접적이지 않은 이유로 그 브랜드를 선택하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개그맨이라면 ‘웃기는 것’이 지상과

제지만 대중이 유재석을 최고의 개그맨으로 꼽는데 주저하

지 않는 것은, 그의 개그맨으로서의 역량 때문만은 아니다. 

‘미담자판기’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유가 짐작되는 그에 대한 

호감도, 그것이 바로 그를 개그맨으로서의 역량 이상으로 평

가하게 만드는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토프레소에 대한 평

가 역시 그렇다.

토프레소의 브랜드 경쟁력은 우선 ‘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매년 무수히 많은 브랜드들이 생겼다 사라지는 업계에서, 토

프레소는 2004년 9월 제1호점을 시작으로 14년간 대중의 평

가를 받으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시간이라는 잣대는 기업에

게 있어서 가장 엄격한 평가다.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공신력 있는 단체의 ‘인정’이

다. 다년간 축적해 온 사업 역량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 평가

받은 토프레소는 2015년 중소기업청에 의해 ‘우수 프랜차이

즈’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제17회 한국프랜차이즈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중소기업청은 

2016년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업체로 토프레소를 선정해 지

원을 결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한 바와 같이 

토프레소에 대한 ‘호감도’다. 

Sincerity & Quality

이런 호감도는 대체로 기업 마인드에서 기인한다. (주)에스앤

큐플러스 오종환 대표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건강한 거

래관계’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하고 있다. 

“윤리 경영은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

니다. 제가 남들보다 도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장기

적으로 건강한 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회사의 외연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가맹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가맹점을 무작위로 늘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에스앤큐플러스와는 목적이 명확히 다를 수밖에 없

는 가맹대행업체를 끌어 들이는 것은 그의 경영철학으로서

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죽하면 회사명이 S&Q플러스

일까? Sincerity & Quality. 오대표가 신뢰를 얼마나 중요

시 여기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신뢰관계로 이어지는 파트너를 만

드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예비 가맹점주께 차근차

근 회사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길을 모색합니

다. 긴 안목으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말이

죠.” 

가맹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본사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보자면 가맹점을 늘이는 것

은 최대의 목표 중 하나다.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 하

지만 오대표는 그렇다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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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셨는데... 전 장사 타입이 아닌가 봐요. 여기 접어야 겠어요. 이

민 준비 중이에요.’라고 하셨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엄격한 기준을 두고 가맹점을 모집했다고 오 대표는 말

한다. ‘가계가 걸린 일이다’, ‘한 가정이 달린 일이다’라고 자신에게 

부담감과 책임감을 더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가맹점주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3無 혜택 지원

가맹점의 폐업은 누구의 잘못인가? 물론 그것은 어떻게 보아도, 

가맹점주의 잘못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선택에 실패했거나, 상

권 선택에 실패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운영에 실패했을 수도 있다.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다. 하

지만 오 대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질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계약 초기부터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개설비 문제는 제로섬(zero-sum) 게임입니다. 본사와 가맹점 

중 누군가 이익을 더 가져가면 누군가는 그만큼 덜 가져가게 됩니

다.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초기 운영비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 부담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3無 혜택 지원이 그 첫 번

째다. 한시적으로 토프레소는 가맹비, 로얄티, 교육비를 면제하고 

있다. 그 외 개설비 역시 타 브랜드에 비해 무척 저렴한 편이다. 

“100개의 가맹점 확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1개의 가맹점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맹 개설 1등보다는 가맹 관리 1

등을 추구하고 있죠.”

착한 브랜드, 토프레소

이런 대표의 ‘착한 경영 마인드’는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도출했

다. 

매장 운영 이래 가맹점과 본사 간의 분쟁 건수 ‘ZERO’,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맹점 개설 추천율 88.4%.

14년 동안 단 한건의 분쟁도 없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보다 더 

고 말한다. 

“가맹점주 입장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죠. 한 가계(家計)가 

걸린 일입니다. 단순히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는가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이 누군가의 욕심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입

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도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너무 많다. 일부 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선량한 업체까지 피해

를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도 오 대표는 ‘우리는 과연 비난의 목

소리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자성의 기회로 삼

았다고 한다. 그만큼 토프레소 가맹점주들의 사업 성공여부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가맹점이 2~3개 정도 있었던 사업 초기에 한 가맹점주가 있

었습니다. 이혼하고 아이 하나를 키우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가게가 잘 안됐어요. 상권분석에 문제가 있었던 케이스였습니

다. 어느 날 그 점주님께서 제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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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건 가맹점 개설 추천율 88.4%라는 수치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도 힘들지만, 좋아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한다

는 것은 더욱이나 어려운 일. 특히 해당 만족도 조사는 슈퍼

바이저의 컨트롤 하에 집계된 수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토프

레소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주

고 있다. 

“슈퍼바이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는 때때로 슈

퍼바이저에게 누구 편이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본사 직원인 

그가 가맹점 편일 수는 없겠죠. 본사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회사에 와서는 가맹점 편에서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맹점을 잘 살게 하기 위

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앞에도 말했지만, 본사를 건강하

게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협회’를 보고 선택하라

‘가맹본사의 갑질’이라는 표현의 기사가 많다. 하지만 이는 자

극적인 기사만이 살아남는 언론계에서 지나치게 나쁜 면이 

강조된 면이 없지 않다. 

“협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안에서 보면 오히려 장학금 

등 사회공여활동을 하는 등 좋은 업체들이 훨씬 많아요.” 

실제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사이자, 사회봉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오 대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선택

기준으로 협회회원사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협회 자체가 회원사들의 경영 행태

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

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캠페인 활동을 통해 긍정적이고도 윤

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으며, 특히 협회 안

에서 경영진들끼리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라도 손가락질 

받을 경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세상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협회 사회봉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 대표가, 봉사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였다고 한다. 2006년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회

사 사정은 악화일로였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사업은 

접더라도, 대신 뭔가 새로운 하나는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바로  월드비전을 통한 후원이었다. 

처음에는 외국 아이들을 후원했는데, 단순히 돈만 전달하는 

행위에 회의감이 들었다. 그래서 한국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

작했다. 후원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10명이 넘어가면서 후원

하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최근에 그 아이들 중 한 아이에게 편지가 왔어요. 공부도 곧 

잘 하던 아이였는데, 건국대를 포함해서 4개의 대학에 합격

했다는 얘기였죠. 월드비전 측에 사정을 얘기하고 아이의 동

의도 얻어서 지난 2월 24일에 강남역에서 만났습니다. 아이 

선물로 줄 노트북을 사들고 갔는데,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아이는 3~4년 사이에 훌쩍 컸고, 대학 문제도 장학금을 통

해 해결했다는 얘기였어요. 너무 감사했다고, 좋은 소식이어

서 꼭 전해드리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

웠습니다. 오히려 제가 힐링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전부터 오대표는 직원들 급여에 1만원을 더해서 지급하고 있

다. 그 1만원은 나 아닌 남을 위해 쓰는 돈이라고 말한다. 물

론 후원을 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선택이다. 다만 그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얻은 것을 직원들도 알게 됐으면 

하는 심정에서 시작한 일이라는 것.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은 것은 반

드시 남들도 좋아할 확률이 높겠죠. 전 제가 좋았던 것을 그

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오 대표는 가족들과 유럽여

행을 갔다 왔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사원 중에서 유럽여행 

지원자를 받기도 했다. 어쩐 일인지, 단 한명만이 지원해서 

실제로 그 직원에게 유럽여행권을 선물했다고. 지금 그 직원

은 토프레소 가맹점장이 됐다. 

오 대표는 직원들에게도 스스로가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라

고 항상 강조한다. 회사가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서포트 하는 

이유는, 직원이 그 서포트를 받아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이

라는 것. 이 개인의 성장으로 인해 가장 득을 보는 것은 바로 

직원 자신이지만 거기서 멈추는 얘기는 아니다. 그 직원으로 

인해 가맹점도, 회사도 덕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글 이동한 사진 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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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
the Celebrity

문종석 대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외유내강형 경영스타일

국내 1위 식자재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든든한 성공 파트너가 되겠다”

78 Franchise World  787877

��.indd   78 2017-03-22   �� 5:16:03



M
eet

the Celebrity

사
무실 곳곳에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 보험 영업

사무실에서 보던 분위기를 대기업 사무실에서 

접하니 낯설었다. “가자! 현장으로, 뛰자! 빠르

게, 하자! 악착같이. One & Win”. 구호 내용도 시쳇말로 

핫(Hot)했다. 사장실 문에 붙은 영문 표기도 ‘WAR 

ROOM’. ‘간단치 않은 분이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런데 예상이 어긋났다. 편한 미소에 구수한 부산사투리

가 배인 조용한 목소리. 동네 형님 같은 인상이다. 2조7천

억 매출을 올리는 국내 최대의 식품유통기업 CJ프레시웨

이 문종석 대표. 경영 스타일이 덕장(德將)형이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 성격도 급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옆에 있던 

부하직원도 그렇다는 눈빛이다. 현재 경영상황이 어떠냐

고 물었다. 바로 답이 나왔다. “워룸에서 매일 전쟁을 치루

고 있다.” 전형적인 외유내강(外柔內剛)형이었다. 

국내 1, 2위 식품유통기업 최고 경영자 역임

국내 2위 업체에 이어 1위 업체까지 국내 식품유통을 좌지

우지하는 대기업 2곳에서 최고경영자 자리에 올랐다. 직

장인으로서 흔치 않은 성공비결이 뭐냐고 물었다. “지방

대 출신으로 지방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야말로 뒷배

경 하나 없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문 대표는 이렇

게 말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고 빠르게, 악착같이 

뛰어다녔다. 둘째로 부하뿐 아니라 상사 등 사람을 잘 만

난 덕분이다”. 직장 상사를 존경한다는 말에 도대체 누군

지 궁금했다. 문 대표의 인생을 이끈 이는 바로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 5년간 비서로 김 회장을 직접 수행했다. 새벽

에 자택에 가서 귀가할 때까지 잠자는 시간 빼고 붙어다녔

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9살부터 34살까지의 신혼생활

은 반납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참치 원양어선 선장에서 

세계적인 수산 기업을 일군 김 회장으로부터 집요함과 투

지를 배웠다. 동원에서 26년간 근무하며 영업, 마케팅 분

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올려 정상의 자리까지 오른 뒤 5년 

전 CJ로 스카웃됐다. 경영을 맡은 뒤 기존의 경로중심에

서 고객중심의 지역 밀착형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또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경영철학에 따라 모든 지역 사업

장을 찾아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개선의견을 들었다. CJ프

레시웨이는 2015년 업계 최초로 매출 2조원을 돌파하는 

등 외식경기 침체 속에서도 매년 두 자릿수의 매출성장을 

했다. 매출 2016년 2조9천억에서 2017년에는 3조9천3백

억으로 올해도 20%가량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격

적 경영으로 외형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IMF보다 더 어

려운 경제현실인데 어떠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식품안전 등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선도해야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식자재유통시장 규모는 50조

원으로 이 가운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조원정도

다. 식자재 유통업체들은 전국에 2만여 개가 넘게 존재한

다. 지난해 CJ의 프랜차이즈 식자재 매출은 3,000억. 식

자재 유통시장에서 점유율이 2%도 채 안 된다.

문 대표는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식자재 산업이 선

진화되기 위해서는 위생관리 및 유통의 산업화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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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자재 유통업과 프랜차이즈업계와는 불가분의 관계다. 프

랜차이즈 업체와의 상생 전략은? 

A. 경기불황으로 외식프랜차이즈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

지만 ‘창조적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네트워크로 묶어내는 프

랜차이즈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CJ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생브랜드를 발굴, 인큐베이팅하여 같이 발전해나가

는 방향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전략을 세웠다. 사실 프랜차이

즈업체에 대한 식자재유통 사업은 수익률이 매우 낮다. 음식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한 업체들이 식자재가격인상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 브랜드보다는 신생 브랜드

를 발굴해, 메뉴개발, 메뉴에 맞는 식자재 공급 등을 처음부

터 같이해 점차 규모를 키워나가는 동반 성장전략을 세운 것

이다.   

  

Q.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생브랜드에 대해 인큐베이팅을 하

는지?

A. 프레시웨이는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점포 확대

를 시도 중인 고객사를 대상으로 외식 트렌드 변화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은 물론, 원가절감 방안, 신메뉴 및 레시피, 제2브

랜드 제안 등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구지역 대표 빵집에서 전국구로 떠오른 

삼송빵집을 꼽을 수 있다. 삼송빵집은 2015년 수도권에 처음 

진출한 이후 우리와 손잡고 1년 만에 전국적으로 16곳까지 

점포를 늘렸다. 오는 8월, 베트남 진출을 앞두고 법무적인 조

언과 함께 담당자가 현지 시장 조사에도 동행하며 글로벌 시

장 진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비중이 40% 이상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앞으

로 성장할 분야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 대표는 중소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한국 식품유통산업이 산업화, 선진

화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 최대 식자재 유통업체

인 ‘시스코(SYSCO)’같은 대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진단했

다. 대기업이 선도하여야 우리 식품의 안전관리, 유통, 해

외 구매경쟁력 등이 가능하며 자칫하다가는 외국 업체에

게 시장을 뺏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종석 대표에게 국내 최대식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프랜차이즈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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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 식자재 유통 기업과 비교해 CJ프레시웨이만의 강점은?

A. 다양한 외식업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력, 전국 

물류가 가능한 물류 인프라 및 공급망 관리 역량, 식품안전

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인력 및 각종 노하우의 확보 등이  

우리의 강점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다양한 소스와 분말 시즈

닝에 강점을 갖고 있는 송림푸드를 인수했다. 송림푸드 인수

를 통해 외식, 프랜차이즈 고객사에 맞춤형 전용소스를 공급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프랜차이즈 사업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본점과 가맹점이 동일한 맛을 내는 것이

데, 프레시웨이는 소스류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가맹점에서도 맛의 표준화가 가능한 부분이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Q. AI사태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초비상이 걸렸다. 

식품안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A. CJ 그룹차원에서 식품안전실을 설치, 부사장이 책임자일 

정도로 식품안전은 회사 운영의 최우선과제중 하나다. 

자체 식품안전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부서원만 64명이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일 것이다. 식품안전센터에서는 각종 

이화학적 분석을 통해 위해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식자재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객사를 일일이 

만나 체크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Q. 해외 구매도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글로벌 사업계획은 ?

A. 최근 업계 최초로 칠레에 남미 사무소를 열였다. 수산전

문 MD를 책임자로 보내서 연어, 오징어 등  질 좋은 수산물

을 구매할 예정이다. 또 칠레를 거점으로 페루와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남미 네트워크를 확보해 농수산물과  

축산물 등의1차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을 통해 2020년에는 해외 매출 비중

을20%까지 끌어올려 '글로벌 푸드네트워크 크리에이터'가 되

는 것이 목표다.

Q. 경영철학과 인생 좌우명이 있으면?

A. 마음속에서 생활신조로 삼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일희

일비(一喜一悲)다. 순간순간 닥쳐오는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일희일비에 취해있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냉철

히 분석, 고민하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는 생각이다. 한발 앞서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위기는 기회

로 만들 수 있고, 기회는 배가 시킬 수 있는 만큼 CEO의 입

장에서도 일희일비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글 박호진 사진 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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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terview

“프랜차이즈 테크와 빅데이터”

프랜차이즈컨설팅 IT 전문기업

이종훈 대표이사가 이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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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즈니스는 데이터와의 싸움이다. 매장 개업 시에도 

업종분포 및 집객시설 수 등 상권분석을 위한 ‘정성

분석’과 ‘정량분석’이 필수며, 운영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활용은 비즈니스의 불가결한 요소다. 데이터 분석 없

는 비즈니스가 기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운’ 뿐. 

그렇다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는가? (주)스카이씨엔에스의 

이종훈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보편적인 데이터야 인터넷에서 찾을 수도 있고, 전문가의 조

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개별

적이고 특정된 데이터는 바로 자신에게서 밖에 찾을 수 없습

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다만 그간 그것을 찾지 못했고, 이용하지 못했을 뿐.”

“일례로 POS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00개 가까이 난립해 

있는 POS업체 덕분에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도 POS

를 사용할 정도로 대중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의 기계들이 계산ㆍ정산 기능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고, 선

택의 다양성 만큼 선택의 난해함도 단점으로 나타나기도 합

니다. 업체를 잘못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정보를 모아야 

하겠죠. 더구나 다행히 좋은 선택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기능을 제대로 이용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사업자들이 좀 더 분석적인 업무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프랜

차이즈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의 POS를 파악해서 특정 메

뉴는 왜 안 팔리는지, 전체 예산 중 낭비되고 있는 부분은 없

는지 분석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다각도 분석을 가능케 해주는 POS를 제공해야 함

이 우선이 돼야 할 것 이다. 

7만여 곳 POS시스템 구축 

일반인이 창업을 할 때,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

일까?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

문이다. 누구도 완벽하게 자신이 혼자서 요리를 하면서, 경

영, 재무, 인사까지 감당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

이즈 브랜드를 선택함으로써 많은 부분을 해결하려는 것이

다. 

메뉴개발부터 조리, 인테리어, 경영조언, 재무관리, 인사문제

까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각각의 가맹점에게 많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POS를 이용한 분석 서비스도 마찬

가지다. 슈퍼바이저를 통해 일정기간 마다 가맹점의 데이터 

분석을 해주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기술했듯이 난립해 있는 POS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를 선택하냐는 것. 하지만 이는 간단하게 (주)스카이씨엔

에스가 그 고민을 해결해 준다. 

1999년 POS가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기부터 시작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선두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업계 최

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 가장 많은 업체가 선

택한 기업이 바로 스카이씨엔에스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소

비자가 선택한 기업이라는 것보다 더한 믿음과 신뢰는 없을 

것이다.

오더 서비스 및 무인 포스시스템 

고객이 점포에서 직접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키오스크 

서비스도 스카이씨엔에스가 선도하고 있다. 키오스크 서비

스는 초창기 고객들로부터 각광받지 못하다가 셀프서비스와 

혼밥, 혼술이라는 트랜드와 겹치면서 발 빠르게 확산되고 있

다. 

특히 비용절감이 관건인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에서 중요한 화

두로 떠오르고 있다.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비 등의 어려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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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데이터야 인터넷에서 찾을 수도 있고, 전문

가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개별적이고 특정된 데이터는 바로 자신

에게서 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자

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다만 그간 그것을 

찾지 못했고, 이용하지 못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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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술(IT) 기업으로써, 스카이씨엔에스를 돋보이게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IT 기업이 관련 ERP 시스템도 

잘 만들 수 있기에 스카이씨엔에스의 ERP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

는 것. 

ERP 시스템은 프랜차이즈 조직의 모든 기능과 영역 사이에 흐르

는 각종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끊김 없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관

리해 준다. 회계 관리 구매 생산재고 서비스 등 기업 내 모든 경영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 간 원활한 

소통과 인력 절감, 인수인계 편의성 향상을 꾀하는 시스템인 셈이

다.

“스카이씨엔에스는 프랜차이즈업이라는 한 우물만 판 까닭에 고

객 수요를 반영하는 노하우를 그 어느 IT 솔루션 업체보다 풍부

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고객사의 요구가 다양한 만큼 

한 가지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웹과 클라이언트 

서버의 강점만을 부각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프랜차이즈 기업은 이제 전문화 차별화하지 않으면 살

아남기 힘든 구조가 됐고 이를 실현하는 체계적인 운영은 시스템

으로 관리할 때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ERP 시스템을 도입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며, 무엇보다 이직률이 높은 프랜차이즈 기업 입

장에서 언제 누가 어디서 가맹 상담을 하고 계약을 맺으며, 슈퍼

바이저가 언제 방문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구매 재고관리는 어

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자본창업자 및 프랜차이즈 가맹

점에서 고객이 직접 주문하는 시스템은 인건비절감과 고객 내

방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되고 있다. 

더구나 어떤 매장이나 인력관리에 난항을 겪는다는 측면에서

는 앞으로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프랜차이즈社에 최적화된 기업자원관리 시스템 제공

하지만 무엇보다 스카이씨엔에스의 자랑은 ERP 시스템에 있

다. 프랜차이즈 회사에 최적화된 기업자원 관리(ERP) 시스템

은,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이끄는 전문 정

트로스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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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ERP 시스템 구축비용 때문에 

이를 도입하는 데 주저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스카이씨엔

에스는 18년 경력의 프랜차이즈 전문 ERP, POS 솔루션 기

업으로 타 업체와 달리 프랜차이즈 분야별로 필요한 ERP프

로그램을 고객 맞춤형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 대표는 덧붙여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었을 때 

한꺼번에 시스템 구축을 하면 시스템 안정화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소규모 기업일 때 조금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활용도 향상 면에서 더 낫다며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어려운 

경기만을 탓하지 말고 다양한 전략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영

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종목 안에서의 빅데이터 제공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스카이씨엔에스의 목표를 계속 진화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그동안은 

솔루션들이 서로 폐쇄적으로 보완하는 형태였다면 앞으로

는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솔루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스카이씨엔에스는 그러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들의 니

즈를 발 빠르게 쫓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글 이동한 사진 김동하

홈페이지: http://www.skycns.com   문의전화: 1566-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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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창업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스카이씨엔에스는 ERP솔루션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 

산자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종훈 스카이씨엔에스 대표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ERP시스템을 

구축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비지니스 환경이 급

변하고 업체들의 니즈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맞춰 차별화된 전문 프로그램 솔루션을 꾸준

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 서울중기청장 표창 
스카이씨엔에스는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

는 프랜차이즈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솔루션 및 POS 시스템이 국가경쟁

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는 뜻에서 서울지

방중소기업청장 표창장을 받았다. 

스카이씨엔에스의 프랜차이즈ERP 솔루션은 

기업 내 생산·물류·재무·회계·영업·구매·

재고 등 경영 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는 경영지원시스템이다.

3. 이종훈 대표, 2015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이 대표는 POS솔루션과 프랜차이즈 맞춤형 ERP 개발을 통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5 신지식인 중소기업부분으로 선정되었다. 신지식인 인증식에서는 각계 전

문 심사위원단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11개 분야에서 총 60명이 선정, 인증을 

받았다.

4.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요구사항에 따라 TRA국제인증원의 인증기준

에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스카이씨엔에스의 ERP 솔루션 및 POS시스템 제조, 

설계 및 개발에 대해 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했다. 

Hot Information

스카이씨엔에스 수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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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장례문화 “확” 바꾼다

일제잔재문화인 삼베수의는 고인을 욕보이는 것

삼베수의(囚衣)는 죄인이 입던 옷, 전통수의는 비단 등 화려한 옷 입혀

Business
Interview

한국 시니어케어, 전통상장례 프랜차이즈 출시로 7조 상조시장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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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장례인가, 민족장례인가?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아직도 일본 식민시대에 머물고 있다. 

상장례(喪葬禮) 절차도 그렇고, 죽은 이가 마지막으로 입고 

떠나는 수의도 마찬가지다. 일제 식민지 시절 총독부가 우리

의 전통을 말살하기 위해 만든 일본식 장례문화가 부끄럽게

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1934년 조선총독부가 의례준칙을 통해 강제한 이후 8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장례문화속의 대표적인 일제 잔재는 삼

베수의(壽衣). 원래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셨을 때 입었던 전

통 수의는 1474년 조선 성종 때 완성된 국조오례의에 따라 비

단, 면 등 최고급 옷으로 만들어졌다. 혼례, 환갑등과 더불어 

가장 화려하게 입고 마지막 길을 가셨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전통이 뒤바뀌어 지금은 고인에게 삼베 수의를 입히고 유족

은 양복을 입고 있고 있다. 본래 삼베는 죄인이 수의(囚衣:죄

인의옷)로 입거나 노비 등이 입던 옷이었는데 부모님 상을 당

한 경우에 고인의 유가족들이 입는 상복(喪服)의 소재였다. 

거칠고 나쁜 소재에 죄인이나 노비들이 입던 가장 낮은 옷을 

입고 부모님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라는 심정과 부모를 잃은 

슬픔이 크다는 의미로 거친 삼베 상복을 입었던 것이다. 이런 

나쁜 의미와 살아있는 사람이 입지 못하는 거친 삼베수의를 

고인에게 입히도록 강제한 일제의 의도는 조선인을 노비나 죄

인수준으로 취급하려는 문화격하의 의도였다. 

친일잔재 삼베수의 청산
또한 삼베수의는 대마의 줄기를 통해 생산되고 대마의 잎은 

대마초의 원료로서 일제가 삼베수의를 강제한 이후 전국에

서 누구나 대마를 기르고 대마초를 피우게 하여 항일의지를 

꺽고자 하는 의도였다. 이런 나쁜 의미에 거친 옷을 수의로 

사용하는 일제 장례문화에 따라 전직 대통령부터 ‘강제 종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까지도 노비나 죄인이 입었던 수의(囚

衣)와 함께 이승을 마감하고 있다.  고인에게 삼베 수의를 입

히는 것은 우리 전통 상례 문화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국적 없는 문화이며 고인을 욕보이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선해야할 가장 나쁜 일제 잔재문화이다

민족 전통 상장례 문화 복원 선언
이런 가운데 일제 잔재의 장례문화를 청산하고 우리 민족 고

유의 전통 상장례 문화 복원을 목표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프랜차이즈형 상조기업이 있어 화제다

단국대학교 전통 복식 연구소에서 복원 개발한 우리의 전통 

예복 수의를 공급하고 있는  단국상의원(대표 최연우. 단국

대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주임교수)과 우리 전통의 상장례 서

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시니어케어 (대표 최규동)가 그곳이다.  

역사적 사료와 국내 유일의 출토복식 박물관에 소장된 수 만

점의 출토 복식을 기반으로 고증하고 연구하여 전통수의를 

개발한 최 교수는 상주가 완장과 리본을 착용하지 않도록 권

유하고 있고 고인에게도 삼베수의 대신 전통 수의를 입힌 후 

꽁꽁 묶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 교수는 “1934년 조선 총독부가 우리 문화를 격하시키려

는 의도로 ‘의례준칙’을 만들었다”며 우리 장례 절차 또한 반

드시 우리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례식장에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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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맞아 시니어 케어 산업 초고속 성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조(相助)산업규모는 2015년 기준 약 

7조원 대 규모로 성장했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노령화추세를 

볼 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전통 상

장례 문화 복원 뿐 아니라 창업비용도 저렴한 한국 시니어케어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

은 어쩌면 당연하다.

시니어 케어 사업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99만명으로 처음으로 14

세미만 어린이 인구를 넘어섰다. 2010년 10.9%이었던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2050년에는 37.4%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됐다. 

2050년 37%가 노인, 상조산업 가능성 무한대
이 같은 노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사망자수도 매년 

16.4%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015년 기준으로 연

간 사망자 수는 약 30만 명이었던 것이 2060년에는  약 75만 명

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천명>

로 주로 사용되는 국화꽃 역시 일본 황실의 상징으로서 장례

식장에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꽃이라고 지적했다. 고인의 일대

기를 기린 병풍으로 대체하거나 무궁화 꽃 또는  카네이션 등 

제철에 나오는 꽃으로 할 것을 권장했다. 

전통 복식을 30년 가까이 연구해 온 최 교수는 전통 수의 개발

을 총괄하고 있다. 전통 예복 수의는 특별주문형, 최고급형, 고

급형으로 나눠 유가족의 경제력에 맞춰 택하도록 했는데 50만

원에서 6,000만원 까지 수십 종류가 출시되어 유가족의 경제

력에 맞추어 예법에 맞는 전통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구  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사망자 수 308 357 453 576 718 751

사망률
(인구 천명당)

6.1 6.9 8.7 11.3 14.9 17.1

땅으로 시집가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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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 수의 및 전통 상장례 규범 : 

 단국대학교전통복식연구소/  단국상의원

2. 전통 상장례 서비스 및 프랜차이즈 운용 : 

 한국시니어케어 대표전화(02)313-411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서관 214호

 www.dksilk.com

한국시니어케어(대표 최규동)는 상조 서비스 뿐 아니라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는 시니어 소비자(70~100세)를 대상으로 실버산업

의 각 분야를 네트워킹 하여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케어 

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다.  최 대표는 “시니어케어는 지속적인 성

장성으로 유행을 타지 않는 분야다.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앞으로 실버산업시장은 초고속 성장할 것이며 창업자 주변

의 선후배 지인들이 전부 고객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

다”고 밝혔다. 

국내유일의 전통상조 프랜차이즈
한국시니어 케어의 프랜차이즈는 소자본창업으로 경기 변동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의 

평균투자비는 보통 1억~3억선 이지만 한국시니어케어의 창업에 

드는 비용은 3,000만 원선에 불과하다. 

또한 다른 프랜차이즈 창업자의 약 70%이상이 외식업 창업 후 12

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가까운 일에 시달려야하지만  반면 한국시

니어케어는 사무직 형태의 비즈니스여서 최소 노동력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특히 고객이 100% 의존하는 전통상장례서비스

를 제공하게 되어 미수금 걱정이 전혀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전통수의 + 상조서비스 + 시니어케어 서비스 등 종합 상장례 문

화를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전통 상장례 프랜차이즈 상조기업으

로 단국대학교와의 산학협력 사업전개를 통한 높은 공신력으로 

고객의 충성도가 매우 높아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높아가는 안

정적인 매출구조를 갖고 있다.

3천만원선 소자본 1인 창업가능, 
목 좋은 상권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10평 이하 오피스 형 창업을 

권유하고 있고 인테리어를 비롯한 불필요한 창업비용이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1

인 창업도 가능하고 2~3인 공동 창업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각

자 독립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 시니어 케어 최규동 대표는 아무리 시장성 있는 사업도 

단기간에 승부를 보겠다는 것보다는 “창업비용을 최소화하고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며 2017년은 

전통상장례로 상조시장의 판도가 확 바뀌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 박호진

<단위 : 만 원>

개설비용

가맹비 500 초도상품비 2050

보증금 없음 인테리어비 없음

로얄티 20 설비 없음

기타 500 총소요비용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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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대만 타이페이. '얼얼바(2·28) 사건(1947년 중국 국민당 군이 대만을 점령하고 원주민을 학살한 사건)' 70주년

을 앞두고 거리마다 평화를 기리는 현수막과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었다. "과거에는 본성인(대만 원주민)과 외성인(중국 출신 

이주민) 사이에 결혼도 하지 않을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앙금은 남았지만 이전 만큼은 아니다." 대만에 

정착해 20년 넘게 살아온 한국인 통역의 설명이다.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들뜰 만도 한데 타이페이 시내 분위기는 생각보다 잠잠했다. 관광지와 야시장을 제외한 대로변에선 저녁 

8시만 넘어도 슬슬 철시가 이뤄졌다. 오랜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탓이다. 대만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1.8% 

역성장한 기저 효과로 2010년 10.8% '반짝 성장'했을 뿐, 이후 장기 불황에 접어들었다. 2011년 3.8%, 2012년 2.06%, 2013년 

2.2%, 2014년 4.02%, 2015년 0.72% 성장에 그쳤다. 대만 행정원(정부)이 밝힌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35%, 1.87%로 2%에도 못미친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된 한국보다 3년 먼저 불황을 겪은 셈이다. 취

업난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한국 청년들이 '헬조선'이란 말로 자조하듯, 대만 청년들도 일찌감치 대만을 '귀도(鬼島, 귀신이 사는 

섬)'라 불러왔다.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와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작은 용'으로 불린 대만의 유통 트렌드를 살펴봤다.

타이페이(대만) = 글. 사진 노승욱 기자

대만 프랜차이즈 탐방기

새벽 6시30분에 푸항또우장에 손님이 가득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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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경제로 급성장한 대만 편의점

높은 독서율 착안해 도서 대여 서비스 시작 

1인 가구 증가로 편의점이 성장한 것도 대만이 우리

보다 빨랐다. 대만의 15세 이상 미혼남녀는 약 700

만명. 전체 인구(약 2350만명)의 3분의 1에 달한다. 

대만 편의점은 '싱글경제'로 명명하고 1인 가구 시장 

공략에 나섰다. 공과금 납부, 택배 서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 세탁 서비스도 대행한다. 

그 뿐 아니다. 대만은 독서율이 높은 나라다. 대만 

공공도서관은 700여개로 우리나라의 70% 수준이

고 연간 출판권수는 우리와 맞먹는다. 인구가 한국

의 절반에 좀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

다. 이에 대만 편의점 업계는 지난해부터 타이페이 

시립도서관과 제휴 '도서 대여'와 '개인 간 중고책 거

래 중개' 서비스도 시작했다. 

후자는 옥션 같은 C2C(Consumer to Consumer) 

사업이다. A소비자가 팔려고 내놓은 중고책을 B소

비자가 구입하려 하면 가까운 편의점 택배함을 통

해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도서 대여는 소비자가 시

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가

까운 편의점에서 수령하는 식이다. 반납도 편의점에 

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1개월, 이용료는 50대만달

러(약 2000원)다. 대만 토종 편의점 하이라이프의 

진공여(陳功與) 총경리실 처장은 "한 번에 5권까지 

대여 가능해 권당 400원꼴이다. 물류비도 안 나오

는데 시작한 건 이윤 창출 목적 대신 편의점을 생활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도서관이 

부족한 농어촌이나 도서 벽지에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대만 편의점은 최근 군고구마도 팔기 시작했고, 조

만간 감자튀김도 팔 계획이다. 그렇다고 편의점에 어

떤 음식이나 추가 가능한 건 아니다. 진공여 처장은 

"2~3년 전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나 간단한 식사를 

직접 만들어 파는 즉석 수제 도시락을 시도했다. 그

러나 품이 너무 많이 들어 금방 접었다"라고 말했다. 

편의점 직원은 전문성이 낮은 아르바이트생이 주를 

이루는 만큼, 표준화된 공산품이나 신선식품 위주 

판매가 안정적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만 편의점 면적은 대체로 우리보다 크고 일본보다 작다. 우리나라는 25

평 이하 편의점이 72%에 달해 소형 편의점이 대부분이다. 대만도 2000년

대까진 우리와 비슷했지만, 2010년대 들어 대형화를 시작, 현재는 25평 

이하가 57%에 그치고 이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일본 편의점

은 대부분 40평 이상이다. 일본과 대만 사례를 볼 때 국내 편의점도 조만

간 대형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이 점점 생활 플랫폼으로 변모

하며 취급 상품과 서비스가 확장되는 만큼, 이를 담을 수 있는 물리적 공

간도 더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대만 편의점은 지난해 말 기준 1만300개 정도로 우리나라(약 3만3000

개)의 3분이 1도 안 된다. 인구 차이를 감안하면 우리보다 훨씬 포화도가 

낮지만 대만에선 2010년대 초반부터 포화 논란이 일었다. 그 결과 이전에

는 전국 편의점 수가 매년 300~400개씩 순증했지만 2014년 이후에는 

100개씩으로 증가세가 완화됐다. 대만보다 포화도가 더 높음에도 지난해

에만 약 3000개가 더 순증한 국내 편의점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 단

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도서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대만 하이라이프 편의점

소비자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가까운 편의점에서 수령하는 식이다. 반납

도 편의점에 하면 된다. 이용료는 약 2000원이다. 한 

번에 5권까지 대여 가능해 권당 400원꼴이다. 물류

비도 안 나오는데 시작한 건 이윤 창출 목적 대신 편

의점을 생활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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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6시30분에 푸항또우장에 손님이 가득한 모습

바쁜 아침 든든한 식사 '조찬점' 인기
새벽 6시에도 수십분 줄서 먹는 푸항또우장 

대만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외식을 많이 하는 나라다. 

저녁도 그렇지만 특히 아침 출근 길에 간단한 식사를 

사먹는 수요가 많아 '조찬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 

타이페이 싼다오스역 앞 건물 2층에 위치한 '푸항또우

장'은 대만 조찬점의 대표 명물이다. 이 가게는 오전 5

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단 7시간만 영업하고 

문을 닫는다. 아침 장사만으로도 벌이가 된다는 얘기

다. 실제 2월 25일 오전 6시에 찾아가보니 토요일임에

도 줄이 1층 계단까지 이어져 장사진을 쳤다. 

또우장은 우리말로 `콩국'이란 뜻이다. 또우장에 30cm쯤 

되는 길다란 튀김빵 '요우띠아오'를 찍어 먹는 게 대만식 아

침 식사다. 20분을 기다려 사먹은 또우장은 마치 두유처

럼 고소한 맛이었다. 기름을 담뿍 머금은 요우띠아오는 그

러나 느끼하지 않고 담백했다. 공갈빵처럼 부풀어 커보이

지만 속은 성글어 입에 쑥쑥 들어간다. 양생(음식을 통한 

건강 관리)을 중시하는 중화권 문화 특성상 식욕이 없는 

아침에 힘을 내기 위해 먹기에 좋아 보였다. 가격도 각각 

우리 돈으로 1000원 안팎에 불과해 가성비가 훌륭했다. 6

시40분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그새 손님이 더 몰려 건

물 밖까지 70여명이 줄지어 서 있었다. 현지인 얘기로는 이

런 상태가 오전 9시 넘도록 이어진다고. 

대만에는 이처럼 조식을 파는 프랜차이즈가 적잖다. '라야 

버거'는 원래 햄버거를 파는 패스트푸드 브랜드지만 아침

에는 대만 사람들이 즐겨 먹는 또띠아빵 형태의 '딴삥'을 

판다. 시간대별로 메뉴를 차별화해 조식과 중·석식 시장

을 모두 잡으려는 전략으로, 대만 전국에서 700여개가 성

업중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아침식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조식 전문 프랜차이즈로 특화해 봄직하다.

푸항또우장 인기 메뉴인 요우띠아오 푸항또우장 인기 메뉴인 또우장

새벽 5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만 영업한다는 표지판

시간대별로 메뉴를 차별화해 조식과 중·석식 시장

을 모두 잡으려는 전략으로, 대만 전국에서 700여개

가 성업중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아침식사 시장이 급

성장하고 있는 만큼, 조식 전문 프랜차이즈로 특화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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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만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A. 대만은 1984년부터 프랜차이즈 산업이 본격 시작해 최근 

10년간 질적·양적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매년 6% 정도씩 성장

해 5년 전보다 30% 이상 커졌어요. 현재 협회 회원사는 약 

350개, 브랜드는 약 3000개, 가맹점은 약 18만개 정도죠. 미

국, 유럽 등 해외로도 대만 프랜차이즈가 적극 진출하고 있습

니다. 

Q. 한국에선 요즘 단수이 명물인 대형 카스테라가 인기입니다.

A. 대만에선 이미 10년 전쯤 인기를 끌었던 아이템입니다. 원

래는 일본에서 들어온 유행인데 이제 한국으로 옮겨갔군요. 

당시 대만에선 유사 브랜드가 많아지며 거품이 생겼고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엉클테츠'라는 1위 브랜드도 가맹점이 

30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카스테라는 메뉴가 하나뿐이어

서 오래 못 가더군요. 한국도 2년 정도 지나면 거품이 꺼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BOX Interview

이일동(李日東) 대만 프랜차이즈촉진협회장

한국 단수이 카스테라 거품 우려…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 유리

Q. 중국 상하이에선 마사지 프랜차이즈 '강진회관'이 잘 나

가다 횡령 문제로 좌초됐더군요.

A. 저도 강진회관에 가봤어요. 마사지는 무형의 서비스 상

품이어서 품질 관리가 쉽지 않죠. 초기에 매장을 급하게 

늘리면 실력 있는 마사지사를 구하기도 어렵고요. 대만에

도 '육성집(六星什)'이란 마사지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손님

이 마사지사를 지명하고 가장 많이 지명받으면 보너스도 

제공하는 식으로 동기 부여를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Q. 한국 프랜차이즈가 대만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요즘 대만에도 한국과 일본 프랜차이즈가 많이 들어오

고 있습니다. 3월 대만 프랜차이즈 박람회에도 한국 브랜

드가 10여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특히 양념치킨이 

유명하죠. 그런데 그동안 한국 브랜드가 대만에 와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성숙되기 전에 너무 일찍 들

어온 측면이 있었죠. 지금은 프랜차이즈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전문경영팀들도 구비됐으니 환경이 긍정적으

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시장을 잘 아는 업체에 맡기는 마

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해 상호 대리 방식으로 운영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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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치킨시장 매출 규모로 약 9.2배 증가

치킨전문점 수 인구 1만 명당 7개, 1만 가구당 18개 

치킨산업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음식업종의 매출규모

는 2.3배 증가한 반면, 국내 치킨시장은 총 매출액 3.3천억 

원 규모에서 3.1조 원 규모로 약 9.2배 증가하였다. 치킨시장 

매출실적은 2006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점포수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총 매출액 기준 시장규모는 가파른 성장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5년까지 연평균 

900억 원 단위로 증가하던 치킨시장은, 수요 및 점포수 증가

로 2008년까지 연간 2,800억 원씩 성장하였으며, 이후 치킨

전문점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었음에도 2011년까지 매년 

5,400억 원씩 증가하였다. 

음식업종 총 매출실적 중 치킨전문점 매출비중이 증가세(’02 

년 1.5% → ’11 년 4.7%)를 보이고 있어, 금융위기(’08) 및 조

류독감 파동(’03~’08 기간 중 248일)에도 가계의 치킨소비 

및 국내 수요는 지속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영업 중인 치킨전문점 수는 국내 인구 1만 명당 7개, 1만 가

구당 18개로, 10년 전에 비해 약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연평

균 증가율은 각각 8.9%, 7.2% 성장하였다. 2002년 국내 프

랜차이즈 매출의 0.4%에 불과했던 치킨전문점이 2.5%까지 

성장하였으며, 지난 10 년간,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45조 

원 규모에서 95조 원 규모로 2.1배 증가한 반면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의 시장규모는 0.2조 원에서 2.4조 원으로 1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국내 생산량, 5년 전에 비해 63% 증가

유망 프랜차이즈 아이템, ‘커피’ 30.6%로 1위

커피산업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커피의 국내 생산량은 약 

65만 톤이며, 5년 전에 비해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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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관리 레버리지를 활용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과 분석과 전망

by  이성희·이성훈 

이 논문은 Journal of Franchise Management Vol.6 No.2(Serial Number 10)에 게재된 논문 "프랜차이즈 계약관리 레버리지

를 활용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과 분석과 전망"에서 지면 관계 상 발췌·편집된 내용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대표적인 업종

인 외식업 중 치킨과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했다. 

기업의 생산성을 가맹점 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의 비율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출된 수치로 업계 전망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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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액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약 92% 성장세를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2012)의 프랜차이즈 산업 경기전망 조사에 

의하면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커피업종은 150으로 지속적

인 성장을 할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전망한 바 있으

며, 프랜차이즈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유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프랜차이즈 아이템으로 ‘커피’(30.6%)를 가

장 많이 꼽고 있다.

가맹점 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로 성과분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커피와 치킨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차

지하는 비중과 시장규모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망하는 데 이들을 대표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과에 있어 생산성이 가맹

점증가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매출액증가율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에 착안했다. 이에 근거해 새로운 프랜차

이즈 성과분석을 위한 방안으로 가맹점증가율을 활용한 매

출액증가율의 지표를 <수식 1>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이 수

식을 통해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과를 분석했다. 

예를 들어, 계약관리 레버리지 비율 수치가 낮을수록 가맹점 

증가가 재무적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

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가맹점 증가가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실제 유의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수식> 프랜차이즈 계약관리 레버리지

치킨 브랜드(14) 커피 브랜드(16)

호식이두마리치킨, 치킨마루, 

오븐에빠진닭,  BHC,깐부치킨, 

교촌치킨, 굽네치킨, 맘스터치, 

BBQ, 네네치킨, 보드람, 

땅땅치킨, 처갓집양념치킨, 

페리카나,

이디야, 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카페베네, 

커핀그루나루, 파스꾸찌, 

투썸플레이스, 드롭탑, 커피베이, 

망고식스, 커피마마, 주커피, 

다빈치커피, 커피니, 토프레소

가맹점유지율 치킨업종은 91.8%, 커피업종은 95.3%

폐점율은 각각 7.9%, 3.7%

분석 대상으로는 가맹점수 50개 이상, 가맹본부 업력 3년 이

상인 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대상은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가맹점유지율의 경우 치킨업종은 91.8%, 커피업종

은 95.3%로 나타났다. 가맹점증가율의 경우 성장성을 나타

낸다고 볼 수 있는데 치킨업종은 2.9%, 커피업종은 26.5%로 

조사되었다. 이는 치킨업종의 경우 시장의 확대측면에서 정

체를 보이고 있고, 커피업종은 가파른 성장세롤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맹점해지율의 경우 치킨업종은 1.9%, 커피업종은 1.8%로 

나타났다. 폐점율 또한 치킨업종이 7.9%이며, 커피업종은 

3.7%로 전반적으로 치킨업종의 가맹점이 커피업종에 비해 지

속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매출액증가율의 경우는 치킨업종이 16.1%로 커피업종 11.3% 

대비 성장세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가맹점당 가맹본부의 매출액에 대한 기여율은 치킨업

종 0.51%와 커피업종 0.51%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맹

점당매출액기여율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1> 분석대상 프랜차이즈 브랜드

FCML= = 1매 출 액 증가 율

가 맹정 증가 율

FCML= 프랜차이즈 계약관리 레버리지(Franchise Contract Management Leverage)

매출액증가율 = (당기매출총계 - 전기매출총계) ÷ 전기매출총계 × 100

가맹점증가율 = (연말총가맹점수 - 연초총가맹점수) ÷ 연초총가맹점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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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증가, 

가맹본부 성과에 끼치는 영향 적어

치킨업종 FCML 5.57, 커피업종 FCML 0.42

프랜차이즈 계약관리레버리지(FCML)를 분석한 

결과, 치킨업종은 5.57>1로 나타났으며, 커피업

종은 0.42〈1로 분석되었다. FCML 성과 측면에

서 본다면 치킨업종이 커피업종 보다 높게 나타

난 것을 알 수 있다. 치킨업종에서 가맹점 증가에 

따른 가맹점 성과가 가맹본부의 성과로 선순환

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커피업종

의 경우 가맹점 증가에 따른 가맹본부의 성과가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성과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가맹점의 수익모델과 가

맹본부의 수익모델의 연관성이 낮다는 것을 나

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커피업종의 경울 가

맹점증가율은 매출액증가율의 변화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가맹점증가율이나 매출액증가율 등

으로 바라본 성과와 다른 결과를 말해 주고 있다

는 것이다. 

이는 가맹점 증가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업

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함으로써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은 지표

의 개선을 위해 상품개발과 물류 시스템의 강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

사해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No. 브랜드
총가맹점수

신규 종료 해지 명의변경
2012 2013 

1 호식이두마리치킨 643 698 77 20 2 102 

2 치킨마루 279 335 80 0 24 29 

3 오븐에빠진닭 199 233 477 0 11 0 

4 BHC 929 806 97  333  0  18  

5 깐부치킨 149 206 61  1  3  21  

6 교촌치킨 944 950 24  0  18  128  

7 굽네치킨 863 866 24  2  19  146  

8 맘스터치 297 386 118  29  0  20  

9 BBQ 1,551 1,556 170  149  16  77  

10 네네치킨 986 1,039 69  0  16  134  

11 보드람 210 212 8  0  6  10  

12 땅땅치킨 263 307 54  1  9  39  

13 처갓집양념치킨 882 896 72  0  58  46  

14 페리카나 1,262 1,241 33  54  0  45  

소계 9 , 4 5 7 9 , 7 3 1  1 , 3 6 4  5 8 9 1 8 2 8 1 5 
평균 1 8 9 . 1  1 9 4 . 6 2 7 . 3 1 1 . 8 3 . 6 1 6 . 3 

No. 브랜드
총가맹점수

신규 종료 해지 명의변경
2012 2013 

1 이디야 625 863 249 0 11 47 
2 엔제리너스 629 762 157  8  16  70  
3 할리스 324 348 43  19  0  37  
4 탐앤탐스 306 332 42  16  0  26  
5 카페베네 776 850 101  0  27  89  
6  커핀그루나루 78 95 18  0  1  11  
7 파스꾸찌 209 266 68  0  11  26  
8 투썸플레이스 269 369 131  0  4  12  
9 드롭탑 56 136 80  0  0  3  
10 커피베이 79 174 113  16  2  2  
11 망고식스 69 119 59  0  8  5  
12 커피마마 100 173 80  7  0  5  
13 주커피 65 83 18  0  0  3  
14 다빈치커피 71 72 4  3  0  4  
15 커피니 63 80 24  0  7  5  
16 토프레소 176 207 58  27  0  23  

소계 3,895 4,929  1,245  96 87 368 
평균 155.8  197.2 49.8 3.8 3.5 14.7 

* 단위:개

* 단위:개

* 단위:천 원

* 단위:천 원

No. 브랜드 전기매출총계 당기매출총계 영업이익

1 호식이두마리치킨 46,846,542 50,846,458  8,288,866 

2 치킨마루 5,408,342  7,391,399  1,331,460  

3 오븐에빠진닭 69,952,682  70,657,303  5,528,850  

4 BHC 81,085,184  87,672,732  14,012,332  

5 깐부치킨 16,762,875  25,547,540  3,934,146  

6 교촌치킨 142,522,649  174,148,187  9,192,171  

7 굽네치킨 80,809,686  80,021,286  5,661,917  

8 맘스터치 35,132,806  49,721,252  2,677,359  

9 BBQ 169,805,989  175,245,717  3,518,980  

10 네네치킨 30,709,794  41,431,746  12,237,119  

11 보드람 1,560,563  1,335,349  874,021  

12 땅땅치킨 32,934,180  47,207,523  2,415,875  

13 처갓집양념치킨 30,744,603  35,217,418  2,678,890  

14 페리카나 11,703,490  31,475,935  2,223,676  

소계 755,979,385  877,919,845  74,575,662  

평균 15,119,588  17,558,397  1,491,513  

<표 3>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계약관리 현황 2

No. 브랜드 전기매출총계 당기매출총계 영업이익
1 이디야 41,960,358 78,568,298  7,808,438  
2 엔젤리너스 876,711,543  975,513,285  52,849,003  
3 할리스 65,775,157  68,595,163  7,023,298  
4 탐앤탐스 64,902,491  75,710,395  6,123,328  
5 카페베네 210,856,088  176,255,430  3,456,576  
6  커핀그루나루 23,191,234  24,687,550  -866,366 
7 파스꾸찌 1,621,351,911  1,651,264,219  66,317,712  
8 투썸플레이스 85,525,082  94,780,626  1,242,199  
9 드랍탑 16,684,066  35,668,289  872,895 
10 커피베이 7,049,346  9,703,666  225,157 
11 망고식스 12,964,456  27,945,442  252,380 
12 커피마마 5,296,265  8,430,635  875,638 
13 주커피 758,692  6,930,847  -833,920 
14 다빈치커피 621,715  1,045,122  2,750 
15 커피니 4,840,897  7,034,085  157,994 
16 토프레소 1,940,794  5,161,901  149,174 

소계 3,040,430,095 3,247,294,953  145,656,256 
평균 121,617,204  135,303,956  6,069,011  

<표 2>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계약관리 현황 1

<표 4>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계약관리 현황 1

 

<표 5>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계약관리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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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사적계약관리지표

커피 업종, 외형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관리전략 수립 필요

FCML은 성과분석의 단순성으로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회계 상의 재무제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

는 정보공개서 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결합한 지표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표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프랜차

이즈 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평가의 차원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치킨업종은 뚜렷한 성장 둔화 현상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내부적인 가맹점 관리를 통

한 내실있는 경영으로 질적인 성과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준다. 치킨업종의 FCML은 결국 가맹점의 매출 활성화

를 통한 가맹본부의 매출활성화를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상생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을 달성할 수 있

음을 시사해 준다. 

반면, 커피업종의 경우 성장성과 시장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FCML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온 것은 내적인 안정성이 떨어지고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부실한 경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커피 프랜

차이즈의 경우 가맹점 개발을 통한 외형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가맹점의 활성화와 매출 극대화를 통한 가맹본부의 매출활

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관리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표 7>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사적계약관리지표

* 단위 : %

* 단위 : %

No. 브랜드
가맹점
유지율

가맹점
증가율

가맹점
해지율

가맹점
양수도율

가맹점
폐점율

가맹점증가
대비폐점율

매출액
증가율

가맹점당
매출액기여도

가맹점당
매출액기여율

1 호식이두마리치킨 96.6  8 .6 0 .3 14.6 14.6 28.6 8.5 72,846 0.14 

2 치킨마루 91.4  20.1 7.2 8.7 7.2 30.0 36.7 22,064 0.30 

3 오븐에빠진닭 94.5  17.1 4.7 0.0 4.7 2.3 1.0 303,250 0.43 

4 BHC 64.2  -13.2 0.0 2.2 41.3 343.3 8.1 108,775 0.12 

5 깐부치킨 97.3  38.3 1.5 10.2 1.9 6.6 52.4 124,017 0.49 

6 교촌치킨 98.1  0 .6 1 .9 13.5 1.9 75.0 22.2 183,314 0.11 

7 굽네치킨 97.6  0 .3 2 .2 16.9 2.4 87.5 -1.0 92,403 0.12 

8 맘스터치 90.2  30.0 0.0 5.2 7.5 24.6 41.5 128,812 0.26 

9 BBQ 89.4  0 .3 1 .0 4 .9 10.6 97.1 3.2 112,626 0.06 

10 네네치킨 98.4  5 .4 1 .5 12.9 1.5 　 34.9 39,877 0.10 

11 보드람 97.1  1 .0 2 .8 4 .7 2.8 75.0 -14.4 6,299 0.47 

12 땅땅치킨 96.2  16.7 2.9 12.7 3.3 18.5 43.3 153,770 0.33 

13
처갓집
양념치킨

93.4  1 .6 6 .5 5 .1 6.5 80.6 14.5 39,305 0.11 

14 페리카나 95.7  -1.7 0.0 3.6 4.4 163.6 168.9 25,363 0.08 

소계 91.8 2.9 1.9 8.4 7.9 56.5  16.1 90,219 0.51 

No. 브랜드
가맹점
유지율

가맹점
증가율

가맹점
해지율

가맹점
양수도율

가맹점
폐점율

가맹점증가
대비폐점율

매출액
증가율

가맹점당
매출액기여도

가맹점당
매출액기여율

1 이디야 98.2 38.1 1.3 5.4 1.3 4.4 87.2 91,041  0.12 

2 엔젤리너스 96.2  21.1 2.1 9.2 3.1 15.3 11.3 1,280,201  0.13 

3 할리스 94.1  7.4 0.0 10.6 5.5 44.2 4.3 197,113 0.29 

4 탐앤탐스 94.8  8.5 0.0 7.8 4.8 38.1 16.7 228,043 0.30 

5 카페베네 96.5  9.5 3.2 10.5 3.2 26.7 -16.4 207,359 0.12 

6 커핀그루나루 98.7  21.8 1.1 11.6 1.1 5.6 6.5 259,869 1.05 

7 파스꾸찌 94.7  27.3 4.1 9.8 4.1 16.2 1.8 6,207,760  0.38 

8 투썸플레이스 98.5  37.2 1.1 3.3 1.1 3.1 10.8 256,858 0.27 

9 드랍탑 100.0  142.9 0.0 2.2 0.0 0.0 113.8 262,267 0.74 

10 커피베이 77.2  120.3 1.1 1.1 10.3 15.9 37.7 55,768 0.57 

11 망고식스 88.4  72.5 6.7 4.2 6.7 13.6 115.6 234,836 0.84 

12 커피마마 93.0  73.0 0.0 2.9 4.0 8.8 59.2 48,732 0.58 

13 주커피 100.0  27.7 0.0 3.6 0.0 0.0 813.5 83,504 1.20 

14 다빈치커피 95.8  1.4 0.0 5.6 4.2 75.0 68.1 14,516 1.39 

15 커피니 88.9  27.0 8.8 6.3 8.8 29.2 45.3 87,926 1.25 

16 토프레소 84.7  17.6 0.0 11.1 13.0 46.6 166.0 24,937 0.48 

소계 95.3 26.5 1.8 7.5 3.7 14.7  11.3 686,265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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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설가 톰 고드윈의 작품 중 <차가운 방정식>이라는 단

편이 있다. ‘자연과학적인 영역 안에서의 방정식에, 

인간적 감정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는 것이 소설의 출

발이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수학에서 10+10은 20일 뿐이다. 

덤으로 하나를 더 얹어서 21이 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수학이

다. 애처로운 사연이 있는 아주 작은 소녀의 생명이 걸려 있다

고 하여도, 정답이 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문학으로 대변되는 경영학과 문학의 교집합을 인간

에서 찾는 이성훈 교수에게는, 학문적 영역의 방정식조차도 따

뜻하다. 

“인문학이란 인간의 감정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는 

학문입니다. 경영도 그렇죠. 그리고 인문경영 중 특히 마케팅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을 다루는 ‘시’라면 더 말

할 나위가 없겠죠. 거기서 출발한 이야기가 <詩와 마케팅>입니

다.”

따뜻한 인문학을 설명하는 <시와 마케팅>

3월 2일 발간한 이 책은 시와 마케팅을 연계한 최초의 책이다. 

‘마케팅 교수의 시로 읽는 마케팅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

는 이 책은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마케팅을 설명하고 있다. 책 

전반에 걸쳐 인문마케팅을 생각하는 여덟 가지 키워드로서 ‘성

찰’과 ‘가치’, ‘진정성’, ‘사랑’, ‘관찰’, ‘연상’, ‘다르게 보기’, ‘파괴’

를 들고, 세분하여 그에 어울리는 시들을 들려주며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교수는 고도의 IT 산업 하에서도 기업의 진정성은 고

객과의 소통에서 나온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마케팅도 詩와 같

이 상상력과 성찰,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일례로 본

문 193p에서 이 교수는 윤동주 시인의 <눈1>을 사례로 들며 

관찰과 성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침묵이 최고의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잘 듣는 것

에서 출발합니다. 고객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기업은 침묵해

야 합니다. 기업이 침묵하면 소비자가 말을 하게 되고, 기업은 

그 말을 더 잘 듣게 되고, 그 말 속에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눈1>

지난밤에 

눈이 소~복이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내리지

따뜻한 방정식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경영학 석사과정 (FC MBA)

이성훈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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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장재남 원장

글로벌프랜차이즈 경쟁치열

세
계적으로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프랜차

이즈의 종주국인 미국을 비롯한 북미, 남

미, 중동,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대륙까지 확대되

고 있다. 

해외진출 브랜드들 또한 여전히 미국 브랜드들이 강

세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베트

남, 대만, 한국 등의 브랜드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

출과 가시적인 성과로 인하여 미국과의 차이를 좁혀 

나가고 있다. 심지어 미국 프랜차이즈시장에 진출하

여 큰 성과를 내는 브랜드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전 세계 주요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국적은 다

르지만 프랜차이즈화된 브랜드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증가도 있지만, 프

랜차이즈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 때문이다. 

특히 프랜차이즈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거나 장기

적인 경기불황에 직면한 국가들의 프랜차이즈 기업

들은 성장을 넘어 생존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장 개

척은 절실할 수밖에 없다. 2016년 기준 공정거래위원

회에 등록된 총 가맹본부 수 4,268개, 총 브랜드 수 

5,273개인 국내 프랜차이즈시장 또한 포화상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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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국내 프랜차이즈 기

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이 너무나도 절실하다. 

지금도 많은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

외로 나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사에 의

하면, 2016년 해외 진출이 확인된 국내 외식기업

체는 188개로 전년대비 36%가 증가하였고, 매장 

수는 5,476개로 전년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국가 또한 아직은 중국과 미국에 집중되

어 있지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51개국으

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아 진출 가능성 높아

해외진출 업체와 점포수의 증가 그리고 진출국가 

확대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막상 해외시장에서 한국 식당은 중복된 

메뉴를 가지고 한인 타운에 밀집되어 경쟁을 하

는 경우가 많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매장은 

점포수가 많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형 쇼

핑몰에서 조차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뿐만 아니

라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외화수입

이나 상품과 설비 및 식자재 수출, 한국문화 전

파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역

사도 오래되었지만 성과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동남아 국가들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일본 프랜차이

즈 브랜드들은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대학가나 길거리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의 

젊은이들과 셀러리맨들 그리고 가족들이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외식장소

로 즐겨 찾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비록 프랜차이즈의 역사는 일본에 비해 짧고, 기업들의 규모 또한 작지만 

한류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와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큰 만큼 경쟁이 치열한 국내시장에서 축적된 경쟁력

을 바탕으로 진출할 해외시장만 잘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베트남시장 잠재력 커

이러한 점에서 지금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시장은 

베트남이다. 현재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

을 기록하고 있으며, 비록 구매력은 낮으나 9,000만 명의 소비인구가 있어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와 한국음식

(자료원 : 외식기업 해외진출 조사, 농림수산식품부,2016)

<그래픽1> 해외 진출 국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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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높은 선호도다. 베트남인들의 한

국음식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는 그 어떤 나라보다 높다.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집에서 직접 담가 먹을 정도

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한식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기

업이 아니라 ‘GoGi House’ 브랜드를 운영하는 베트남 

최대 외식기업인 골든 게이트(Golden Gate)와 ‘King 

BBQ’, ‘Seoul Garden’ 브랜드로 많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레드선(RED SUN)이라는 베트남기업이다. 

<왼쪽 사진 : 레드선의 King BBQ> <위사진 - 레드선의 Seoul Garden>

<아래사진 - 골든 게이트의 GoGi House>

두 회사는 사이공센터나 빈컴센터 같은 쇼핑몰 뿐 아니

라 데탐거리나 펜실롱거리 등 주요 먹자거리에서도 볼 

수 있다. 물론 베트남 기업 중심의 한식브랜드가 한식의 

대중화에는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한국 음식 본연

의 맛이나 문화를 왜곡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어로 표기된 메뉴명이 잘못 표시되어 있기

도 하다. 

따라서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와 한류열풍 그리고 한국음식에 

대한 대중화와 더불어 한국음식과 한국문화의 올바른 

확산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진출해야 할 시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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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네

이색 김밥 ‘치킨에그김밥’ 선봬
김밥 브랜드의 원조 ‘김가네’가 이색 김밥 ‘치킨에그김밥’을 선보여 화제다. 

일반적으로 지단을 만들어 김밥재료로 사용되는 상식을 깨고 삶은 계란을 

넣어 만든 치킨에그김밥은 훈제 닭가슴살과 콘샐러드가 어우러져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좋다. 또한, 날치알을 넣어 롤형태로 말아 그 위에 영양소가 가

득 담긴 쌀눈과 소스로 토핑한 '쌀눈날치알김밥'과 돈까스롤김밥, 새우롤김

밥 등 1994년부터 이어진 오랜 노하우로 일반 김밥에서 벗어난 롤형태의 다

양한 김밥을 새롭게 개발했다. 

● 스테이크보스

‘병맛’ 콘셉트 패러디 영상 공개
(주)푸디세이의 대표 브랜드 테이크아웃 스테이크 시장을 선도하는 ‘스테이

크보스’가 최근 독특한 온라인 CF를 찍어 화제다. 이슈가 된 이번 스테이크

보스의 광고는 방송인 윤택이 등장해 ‘나는 자연인이다’의 패러디편과 일본

을 시작으로 인기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PPAP’ 패러디 영상이

다. ‘나는 자연인이다’ 패러디 분은 자연 속에서 힘들게 촬영에 임할 수 있는 

것은 든든한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정이다. 

● 에땅

새로운 브랜드 ‘아또아’ 런칭
‘피자에땅’과 ‘오븐에빠진닭’을 운영하는 (주)에땅이 새로운 브랜드 ‘아또아

(AtoA)’를 런칭했다. 아또아는 북미 대륙에서부터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맛

있는 요리와 술을 어우르는 신개념 아메리카 스킬렛 펍이다. 멕시코, 태국 등

의 에스닉푸드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니즈와 시장 트렌드를 적극 반영, 가치

소비와 가성비를 중시해 부담 없는 가격으로 다양한 안주를 즐길 수 있는 신

개념 펍이다. 

● 호경에프씨

지역사회 소외계층 후원
돈가스 우동 전문브랜드 ‘코바코’와 수제치킨 전문 브랜드 ‘치키니아’를 운영

하는 외식기업 ㈜호경에프씨가 오는 4월 1일부터 전 직영점에서 시행하는 작

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후원을 시작한다. 

지원금은 전 직영점 매일 첫 판매액의 50%를 적립하여 마련된 총 기금을 전

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호식이두마리치킨    품질중심의 신메뉴 ‘호식이안심텐더’ 출시
두 마리치킨의 원조 ‘호식이두마리치킨’이 100% 국내산 하림닭으로 만든 신메뉴 ‘호식이안심텐더’를 출시

했다. 이번 출시된‘호식이안심텐더’에 사용되는 닭 안심살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고단백 저칼로

리로 구성된 대표적인 부위다. 육질이 가슴살보다 부드러워 담백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고 남녀

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웰빙족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이에 앞서 작년 

12월 ‘땡초불꽃치킨’을 출시한 바 있다. 땡초불꽃치킨의 ‘땡초’는 아주 매운 고추인 청양고추를 뜻하는 경상

도 말로, 불꽃과 결합해 화끈하게 매운 맛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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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스킨라빈스

<iF 디자인 어워드 2017> 본상 수상
비알코리아(주)(대표 조상호)의 대표 브랜드 ‘배스킨라빈스’가 <iF 디자인 어

워드 2017> 음료 패키지 및 패키지&브랜딩 2개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 배스킨라빈스는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블라스트’ 패키지로 음료 

패키지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블라스트는 하늘색 블

라스트 음료와 분홍색 구름 모양 리드(lid, 뚜껑)안에 솜사탕을 넣은 디자인

으로 하늘에 떠있는 솜사탕 뭉게구름을 따먹는 어린 아이의 상상을 표현한 

제품이다. 

● 크린토피아 

‘2017 깨끗한 교복 물려주기’ 캠페인 
세탁전문 프랜차이즈 ‘크린토피아’가 졸업식 및 입학식 시즌을 맞아 ‘2017 깨

끗한 교복 물려주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3월 4일까지 진행된 크린토피아의 

이번 캠페인은 학부모들의 교복 가격 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입지 않는 교복을 모아 세탁 후 교복이 필요한 학생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크린토피아에서 교복을 무료로 세탁해주는 교복 물려주기 실천 

운동이다. 

● 맘스터치

해마로푸드서비스 제2브랜드 ‘붐바타’ 론칭
수제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의 가맹 본사인 해마로푸드서비스(주)

가 3월 말 제2브랜드로 화덕피자 레스토랑 ‘붐바타’를 론칭한다고 밝혔다. 해

마로푸드의 새로운 브랜드 붐바타의 1호 매장은 3월 말 서울 송파구 석촌동

에 오픈하며 공식적인 가맹화 단계에 앞서 안테나숍으로서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트렌드인‘피맥(피자와 맥주)’에 맞춰 생맥주도 함께 판매할 계획이

어서 기대가 모아진다. 

● 본도시락

신메뉴 ‘울릉도 한상 도시락’ 출시
본아이에프(주)의 프리미엄 한식 도시락 브랜드 ‘본도시락’이 청정 자연의 울

릉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맛과 영양을 동시에 담은 ‘울릉도 한상 도시락’ 

신메뉴를 출시한다. 본도시락은 전국 팔도의 다양한 식재료를 강조한 콘셉

트로 도시락 메뉴 구성을 재편하고,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울릉도의 봄을 만

끽할 수 있는 ‘울릉도 한상 도시락’을 선보인다. 

● 못된고양이    패션아이템 ‘쁘띠스카프’선봬
(주)엔켓의 국내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업계 1위 브랜드 ‘못된고양이’가 간절기에 유용한 패션 아이템

으로 스카프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스카프 시리즈는 최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간절기 

시즌에 방한과 스타일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다양한 길이와 패턴, 소재로 구성됐다. 

특히 작은 사이즈의 ‘쁘띠스카프’는 올 봄 유행 컬러인 연한 핑크, 그린, 오렌지 색상 등의 다양한 디

자인으로 귀여움과 청순한 매력을 돋보이게 해주고 헤어밴드, 포인트 액세서리 등으로도 활용이 가

능해 출시 초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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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할머니보쌈족발

배달의민족 앱 할인 프로모션
원앤원㈜(대표 박천희)이 운영하는 42년 전통의 ‘원할머니보쌈·족발’이 배

달음식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과 함께 3월 한달 동안 매주 토요일 6000

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매주 토요일 ‘배달의민족’ 애플

리케이션에 등록된 원할머니보쌈·족발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메뉴 주문 시 

간단한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다. ‘바로 결제’를 선택해 결제하고 할인쿠폰코

드에 ‘원할머니보쌈할인한데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6000원이 할인된다. 

● 카페 드롭탑

캄보디아 프놈펜 입점 계약
(주)다도글로벌(대표 홍탁성)의 대표브랜드인 커피전문점 ‘드롭탑’이 DS인터

내셔널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입점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파트너

사인 DS인터내셔널은 물류, 식품, 무역 등의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DS그

룹의 자회사로 드롭탑과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신규 법인을 캄보디아 현

지에 별도로 설립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10개국의 21개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을 만큼 젊은 

고객을 위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 피자알볼로

 ‘흑미도우’ 제조 특허 등록
(주)알볼로에프엔비의 수제피자 전문 브랜드 ‘피자알볼로’가 브랜드 핵심 경

쟁력 중 하나인 흑미도우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했다. 피자알볼로는 

지난해 9월 건강한 피자를 만든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흑미도우 제조 과정

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특허 등록으로 인해 피자알볼로는 

흑미 도우 제조 과정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릴 수 있게 되어 타 브랜드와의 

경쟁성 확보와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 커브스

트레이닝복 ‘해빗(Habit)’ 출시
(주)커브스코리아(대표 김재영)의 여성전용 피트니스 프랜차이즈 ‘커브스’가 

합리적인 가격대에 트렌디함을 더한 트레이닝복 해빗(Habit)을 출시했다. ‘건

강한 패션습관’이라는 모토로 출시된 커브스 트레이닝복은 기능적인 측면과 

디자인이 함께 강조되는 애슬레저(운동; Athletic과 레저; Leisure의 합성어

로 운동과 일상복을 겸할 수 있는 스포츠 의류) 트렌드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 놀부  신메뉴 연구개발 박차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놀부(대표 김영철)가 끊임없는 메뉴 개발과 시장 분석을 통해 신메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놀부족발보쌈’, ‘놀부부대찌개’로 익히 잘 알려진 놀부는 1987년 

‘놀부보쌈’을 시작으로 1992년 ‘놀부부대찌개’, 2015년에는 ‘놀부옛날통닭’을 성공적으로 런칭,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이후 공수간, 놀부화덕족발, 레드머그커피, 놀부 항아리갈비 등의 브랜드로 전국 

900여 개의 가맹점을 경영하고 있다. 놀부는 급변하는 소비자들의 취향과 업계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메뉴 개발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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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 쉐프들과 
미식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세계적인 미식 행사

필리핀 관광부가 주최하는 세계적인 미식 행사인 '제 3회 마드리드 퓨전 

마닐라(The 3rd Madrid Fusion Manila)'가 오는 4월 6일부터 8일까

지 마닐라 SMX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마드리드 퓨전’ 행사는 원래 2003년 마드리드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세계적인 주요 미식 행사로, 필리핀은 2015년에 

‘2015 필리핀 방문의 해’를 맞아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 1회 마드리드 퓨

전 마닐라’를 개최한 이래 올해 3회를 맞이했다. 

‘지속 가능한 미식 세상을 향해’라는 테마로 열리는 ‘제3회 마드리드 퓨

전 마닐라’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쉐프 및 업계 관계자들이 다양한 농산

물 및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창출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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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관광청 관계자는 “필리핀 음식이 뉴욕타임즈와 

블룸버그가 선정한 ‘2017년도 탑 푸드 트렌드’ 중 하나로 

선정된 가운데 7,107개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은 다양

하고 독특한 음식문화를 자랑한다”라며 “새로운 여행 트

렌드인 미식을 즐기는 많은 한국 여행객들이 ‘제3회 마드

리드 퓨전 마닐라’를 찾아 세계의 미식을 경험하는 기회

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http://www.madridfusionmanila.com/

또한 ‘제 3회 마드리드 퓨전 마닐라’의 개최를 기념해 4월 한 

달 간 필리핀 전역에서 ‘필리핀의 맛(Flavors of the 

Philippines)’ 축제가 진행된다. 필리핀 각지에 위치한 레스토

랑, 마켓, 박람회 등에서 미식 투어, 푸드 트립, 스타와의 식

사, 쇼핑몰 음식 축제 및 바 탐방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지

정 레스토랑들은 ‘필리핀의 맛’ 기념 특별 메뉴를 출시한다.

‘제3회 마드리드 퓨전 마닐라’는 크게 세 

종류의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메인이

벤트인 국제 미식 회의(International 

Gastronomy Congress)에는 파코 페레

즈(Paco Perez), 조르디 로카(Jordi 

Roca) 등 세계적인 미슐랭 셰프들이 참석

해 직접 신 메뉴를 발표하고 향후 세계 음

식 및 미식업계의 발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

이다. 

‘퓨전 마닐라 국제 미식 엑스포(The 

Fus ion Man i la Int ernat iona l 

Gastronomy Expo)’에서는 세계 각국의 

음식, 음료, 식재료, 요리 도구 및 기술과 

더불어 미식 관광이 소개되며 엑스포 참가

자들을 위한 B2B 미팅의 기회 또한 제공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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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코스에서 공격적인 공략의 묘미를!

경
기도 여주에 위치한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은 2003년 9월에 개장 당시부터 업계에서는 

“최고”, “최초”라는 수식어로 회자되는 골프장이다. 곤지암 명문 Big3 중에 하나로 꼽

히고 있는 렉스필드의 렉스는 라틴어로 황제 또는 제왕을 뜻한다. 즉 렉스필드는 제

왕들의 쉼터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분양 당시 역대 최고가 분양가을 기록했으며, 27홀 최

소 회원수인 365명을 분양하여, 365일 매일같이 회원 한분한분을 제왕처럼 모시고 있다.

보통 골프장하면 기억남는 것들이 한가지 씩 있다. 코스는 어디가 훌륭하고, 음식은 어디가 맛

있고, 캐디는 어디가 친절한지 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렉스필드는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

된 종합선물세트 같다. 렉스필드는 입장부터 시작해서 집에 돌아갈 때 까지 충분히 만족스러운 

즐거움을 안겨준다.

개장했을 때부터 만 12년이 지난 현재 클럽하우스의 시설은 최근 오픈한 신생 클럽보다는 세월

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겠으나, 렉스필드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코스 레이아웃이나 서비스 인

프라들은 전혀 변함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데 클럽을 운영하는 오너와 

명문 “렉스필드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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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원들의 의지와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렉스필드는 레이크, 마운틴, 밸리 3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레이크 코스는 모던한 감각과 여성의 섬세함을 최대한 살린 예술

적 코스로 시원한 폭포와 호수, 기암괴석과 낙락장송 등 우아함

이 돋보이는 코스다. 레이크 3번홀 티 인근에 가면 로렐라이 언덕

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서면 레이크 코스 전체 드넓은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레이크 7번에 가면 블랙홀이라 하여 그린이 전

부 벙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벙커 모래의 색이 블랙이다. 그리

하여 블랙홀이다. 하지만 몇 년전 검은모래에서 석면이 일부 검출

된다하여 일반 벙커사로 교체되어서 렉스필드를 아끼고 사랑하

는 골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아쉬웠다. 하지만 수년간 노력해서 

2016년초 매우 안전한 검은모래를 찾아 다시 예전의 블랙홀의 위

용과 모습을 재건했다. 블랙이 주는 웅장함이 가히 압권인 블랙

홀은 국내골퍼들 사이에서는 이미 렉스필드의 최고 시그니쳐홀

로 기억되어지고 있다.

마운틴 코스는 거친 자연에 맞서 당당히 헤쳐 나가는 남성적인 모

습을 표현했다. 각종 난관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

결하며 각종 장애물로 구성된 천연계곡, 암석, 벙커와 개울 등 역

경을 이겨나가는 정복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밸리 코스는 끝없는 인간의 모험과 도전을 자아내 성취의 쾌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계곡을 넘나들고, 언듀레이션이 많

아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한 어드벤처 코스이다. 밸리 코스는 꽃나

무들이 도처에 널려있다. 4~5월 봄에는 봄꽃놀이, 10~11월 가

을에는 단풍놀이 하기에 최고다.

렉스필드 고재경 대표이사는 “렉스필드가 명문클럽으로서 지켜

온 수준 높은 인적·물적 서비스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회원들

에게 다양한 꺼리제공을 통해 회원들이 더 자주 찾아주실 수 있

도록 하겠으며, 계속적인 노력으로 회원권 가치 향상을 반드시 이

루겠다.” 라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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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Ⅱ 162 x 130cm Acrylic on canvas 2015.

어쩌면 우리의 삶은 마치, 

저 창문 너머 보이는 푸른 숲처럼 한 가지 색이 아니겠지요.

때로는 비바람 불고 폭풍이 몰아치겠지만, 

따뜻한 봄날 노란색 태양이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Perhaps, like our life 

Beyond the window, 

the green forest does not represent with one color.

Time to time, we have rain and wind storm.

But, soon a warm spring day with yellow sun will be nex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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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

2016 제 10회 개인전(ABLE FINE ART Gallery, 뉴욕) 

2015 제 9회 개인전(미술세계갤러리, 서울) 

2012 제 8회 개인전(노암갤러리, 서울) 

2010 제 7회 개인전(Scola Art Center, Beijing China) 

2010 제 6회 개인전(관훈갤러리, 서울) 

2006 제 5회 개인전(키미갤러리, 서울) 

2004 제 4회 개인전(BoA Art Gallery, Canada Vancouver) 

2002 제 3회 개인전(관훈갤러리, 서울) 

2001 제 2회 개인전(관훈갤러리, 서울) 

1999 제 1회 개인전(인사갤러리, 서울)

서 정 자
경남 통영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수료

한국미협회원, 서울미술협회회원, 씨올회회원, ICA회원, 홍미회원

a34093816@hotmail.com

서정자 작가는 지금까지 10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현재 

올 가을 하이드라바드(인도)에서 11번째 개인전 준비를 하고 

있다. 100회 이상의 그룹전에 참여 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

전 특선 2회, 입선 2회 등의 수상 경력이 있다.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 러진 영웅』 외 장단편집 6권, 정영희 

『아프로디테의 숲』, 시몬느 보봐르 『편안한 죽음』(아침나라 

출판)과 김운기, 『그대에게』(청하출판)의 표지에서도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전경련 

IMI 국제 경영 원, 교보생명 강남본부, 전경련 하계포럼 등에

서 특강을 진행 했으며, The Legal Aid Society Law 

Center, Behavior Analysis Np Ka Oi, Inc(미국), 법원 공

무원 연수원, 옛뿌리민속박물관, 자유컨트리클럽, ㈜아이스

테크, 코인, 스페인대사관, 동부 센트레빌, 인도대사공관 등

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한국미협, 서울미협, 씨올 

회, ICA, 홍미회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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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근 프랜차이즈업계를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개정, 미국대선의 영향, 중국의 사드로 인한 보복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바뀌는 대외적 환경의 변화에 모든 사업

자는 재무 및 세무관점 구조의 체질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이런 환경변화에 맞춰 구조를 개선하고 가맹점의 매출 및 수익구조

를 잘 관리하여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회사로 체질을 강화하는 기

회로 삼아야 한다. 

외부 환경의 변화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재무 구조 개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매출의 구조 관리에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일부 업종에서는 신규 대출 제한과 기존 대

출의 상환을 금융권에서 요청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있

는 업종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이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업

종과도 같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매출은 가맹과 관련한 매출이 있는 컨설팅업, 

식자재 등의 공급과 관련한 물류 도매업, 인테리어와 관련한 건설업 등의 업종

을 가진 종합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아직 물류의 도소매를 

통한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차원에

서는 매출의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도매로 분류되는 물류의 비중보다는 물

류수익을 상표권이나 로열티를 통한 매출 구조로의 개선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

면 도소매업이 아니라 컨설팅 업으로 분류가 될 것이다. 물류의 경우에도 식자

재의 단순 도소매보다는 일부 제조의 형태를 갖추어 제조업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추후 자금의 조달 측면에서 유리하다.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식자재 이윤은 가맹금의 일종으

로 이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소 영업 기밀의 공개 여부 문제 등 

논란이 있지만, 추후 개정이 된다면 가맹본부에서는 어떤 수익구조를 통해 구

조를 바꿀 것인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전)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강남지사 대표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전공

국세청 조사요원 강의

프랜차이즈 협회 자문세무사

마곡지주협의회, 하남미사지구지주협의회 자문세무사 

동탄 2기신도시, 검단신도시 삼성증권 자문세무사

용인지방공사 토지보상팀 자문세무사

저서

친절한 쇼핑몰 세무 & 재무 가이드 (E비즈북스) 

세금과 법률을 이용한 재테크(농협실무교재)

모르고 받으면 손해 보는 토지보상 절세의 비법 (코리아베스트)

기업의 재무관리와 절세 가이드

전화 02-555-5025

이메일 gtax@gtax.kr

글 / 최인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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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보다 더 전문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단순히 

매출의 누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사의 관점이 보다 더 전문

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국세청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측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맹본부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법인 및 대표이사나 

관리부서의 개인 통장 관리와 관련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는 보다 더 철저한 법인과 개인통장의 분리 사용 및 관리 요령

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의 경우 최근까지 세무 조사의 경우 투자형 대형 매장

들의 경우 가맹점까지 확대되는 추세는 아니었지만 앞으로의 

세무조사는 가맹점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가맹점의 매출과 

관련한 누락 부분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정교한 가맹

점 교육이 필수적이다. 

최근 세무 조사 중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가맹점의 매출과 

관련한 부분이다. 몇몇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공정위 등록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가맹점에 세금을 고지

한 사례가 있다. 실제 매출과 신고 매출이 다른 가맹점에 대해

서 매출 누락으로 고지를 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 매출액에 대한 신고도 근거에 유의하여야 

한다. 

以患爲利(이환위리). 어려울수록 기회도 있다고 한다. 대외적

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미리 대응하여 가맹점 사

업자와 가맹본부의 구조를 튼튼히 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가맹점의 손익 관리의 중요성
가맹점의 손익 관리가 중요한 점은 최근 가맹점 사업자협의회 

등을 통해 본사에 대응하는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의 매출이 증가하는 수준에서는 문

제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지만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가맹점 사업자협의회가 생기거나 그동안 쌓여왔

던 내부 및 외부적 불만들이 표출되기 시작한다. 이런 측면에

서 가맹점들의 매출이나 평균 손익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가맹본부의 관리력이 점점 더 중요해 진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 설립 시 단

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부여 등 총 34개 새로운 규제항목이 

들어가 있어 개정의 추이에 따라 대다수 중소기업인 프랜차이

즈 가맹본부에게는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매출의 관리 만이 아닌, 임대

료나 인건비 원재료비 및 기타 판매관리비의 관리를 통하여 

가맹점의 이익까지 관리해 주는 적극적인 본사의 노력이 필요

하다. 매출은 높지만 원재료의 비용이 높은 가맹점은 폐점될 

수밖에 없고, 또 인건비의 구조가 높아도 경쟁력을 잃기 때문

이다. 실질적인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와의 상생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세무 조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세무 조사는 최근 수년간 집중적으로 

이어진 바가 있다. 당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점적으로 확인

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맹 계약서 상의 내용과 실제 받은 금액들이 달라 이와 관련

한 매출 누락 및 세금계산서 발행상의 가산세 문제, 차명 계

좌로 입금된 금원의 매출 누락 문제, 직영으로 관리하는 가맹

점의 현금 매출 누락과 관련한 문제, 가맹점간 차별적으로 지

원해준 금원 및 물품들에 대한 접대비 인정 문제, 일부 협력

업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에 대한 계약서 등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과세 매출의 차이에 대한 문제 

최근 세무 조사 중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가맹점의 

매출과 관련한 부분이다. 몇몇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는 공정위 등록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가맹점에 세금을 고지한 사례가 있다. 실제 매출과 

신고 매출이 다른 가맹점에 대해서 매출 누락으로 

고지를 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 매출액에 대한 신고도 근거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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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산의 투자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의 한 방법이다. 그 

수익률이란 input(투입)과 output(배출)의 차이를 말한다. 그 

종류는 크게 임차인의 월세를 통한 임대수익률과 부동산의 가

치상승으로 인한 자산수익률로 나뉜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임대수익으로는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본다. 자산수익률 즉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차이를 통한 수익이 오히

려 크다고 본다. 자산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을 사는 방법으로 주로 중개를 통한방법이 보편적이다. 그리고 싸

게 사는 방법으로는 경매와 공매를 예를 든다.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부를 요하지만 이번 호에서는 간단하고 형식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비교를 해보겠다.

첫째, 주무관서는 경매는 집행법원,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다.

둘째, 매각원인은 경매는 채권채무관계의 공정한 해결이고, 공매는 체납

된 세금 등의 정산이다.

셋째, 입찰방식은 경매는 기한입찰(오프라인: 관할법원 참여), 공매는 전

자입찰 이 기본이나 경매와 달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경매와 다

르다.

성공 공매 사례
우선 공매의 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4-8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동산(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해

서 저렴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김0순 씨의 공매사례다.

권형운
법무사(12회), 공인중개사(10회), 경비지도사(8회)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부동산 담보부 NPL의 최종소비자 보호”

부동산TV- RTN 뉴스해설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촉법무사(2010-24)

서울시공익법무사

서울중앙법무사회 법률상담위원

법무부 법교육강사(제534호) 등

저서

유치권Q&A(고려원), 경매법률상식(지상사) 등

사무실 :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65-36 , 2층

연락처 : 02-595-2100  /  010-7262-8808

1
글 / 권형운 법무사

자산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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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동산은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대지 264㎡의 모텔이다. 용도는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1층이 52㎡, 2층부터 5층까지 각 200㎡인 50개 호실의 5

층 건물이다.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는 금 14억5526만1780원이었다. 

사건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가 진행되어 김0순 씨가 최초입찰가

격 금 14억5526만2000원에서 4회 유찰 후 금 8억7315만8000원에 공매절차에

서 낙찰을 받았다.

사건 부동산은 2003년 6월 3일 송파농협협동조합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12억

6000만 원 이후 권리관계가 13건의 권리가 경합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공매

로 인한 말소기준권리가 근저당권이라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는 상태였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빨간 색연필로 표시한 ①의 순위번호 14-1의 2016년 10월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공고가 등재되었고 ②의 순위번호 16의 2016년 8월

31일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위 ①과 ②는 각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와 와 수원지방법원의 경

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다만 민법제 187조에 의해서 ①과 ②절차 중에서 각 낙찰자가 있다면 먼저 매각

대금을 납부한자가 소유권을 을 취득한다.

따라서 ③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2월 7일 김0순 씨가 공매대금을 먼저 금 8억

7315만8000원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그런데 ④에서 보듯이 김0

순 씨는 소유권 취득하는 같은 날 2017년 2월 7일 농협은행에서 최권최고액 금8

억4840만 원을 대출받아서 잔금을 치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출을 통해 매우 저렴하게 높은 가치의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음을 볼 수 

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4-1 공매공고 2016년10월20일 2016년10월19일
공매공고(한국자산관리 
공시2016-12304-003) 

   

중간생략 

16 임의경매개시결정 2016년8월31일 
제23753호 

2016년8월31
일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2016 타경24450)

채권자 송파농협협동조합 
114836- 0000309 
서울 송파구 마천로 275 (마천동) 

17 소유권이전 2017년2월10일 
제3362호

2017년2월10일 공매 소유자 김○순 oooooo-*******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9 근저당권설정 2017년2월10일 
제3364호

2017년2월10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848,400,000원 채무자 
김○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 110111-
4809385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잠실중앙지점) 
공동담보 건물 경기도 수원지 장안구 
연무동 14-8

  

[토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4-8

[갑구]

[을구]

①

②

③년2월
3362

④

115 Vol. 21, 2017 115115

��.indd   115 2017-03-22   �� 5:20:37



As
so

ci
at

io
n 

 N
ew

s
●
협
회
소
식

K
or

ea
 F

ra
nc

hi
se

 A
ss

oc
ia

tio
n

“프랜차이즈 전문 인력 양성의 요람”
2017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교육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올해 대대적 개편을 통해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 

과정을 마련, 프랜차이즈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

한 노력을 이어간다. 

협회는 2015년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전략분야 

인력양성’ 사업자로 선정돼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

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협회는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무료 교육 훈련을 제공, 재직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과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기술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지원해 왔다.

올 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은 1월부터 12월

까지 총 31회에 걸쳐 진행된다. 해외진출 관련 과정으

로는 지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FC 글로벌 진출 입

문’, ‘FC 해외진출 선진국 Case Study’, ‘글로벌 자사도

입과 활용 실무’, ‘글로벌 핵심인재 역량’, ‘글로벌 프랜차

이즈 온라인 마케팅’, ‘MFB 협상 전문가 양성’ 과정 등

이 진행된다. 

여기에 협회는 올해 교육과정에 ‘프랜차이즈 SNS 실전 

마케팅’, ‘빅데이터 상권분석 전략수립’, ‘FC 영업상담 

노하우’, ‘FC 가맹본부 서비스 마스터’, ‘FC 수퍼바이저 

리더십(팀장) 양성’, ‘FC 영업 전략’, ‘FC 가맹본부 핵심

인재 양성’, ‘FC 마케팅 전사자 양성’, ‘외식업 인테리어 

실무형’, ‘FC 가맹본부 핵심전략 계획’, ‘FC 가맹본부 브

랜드 개발전략’, ‘FC 본사가 필히 알아야 할 세무’ 등 커

리큘럼에 이미 검증된 다양한 국내 일반 교육과정들을 

포함시켰다. 

이는 협회가 설문조사 등 지난해 교육을 수강한 실무

자들 및 프랜차이즈 기업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대폭 수렴한 결과다. 지난 해 커리큘럼

은 주로 해외 관련 담당자 대상의 해외 진출 전문 교육

이 중심이 됐지만,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프랜차이

즈 관련 국내 일반 교육과정도 함께 다루게 되면서 더

욱 많은 실무자들에게 검증된 무료 교육을 제공,  교육 

수요 충족과 만족도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협회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무 담당자 및 전문가 등 

협회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강사풀을 최대한 활용해 구

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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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약기업 재직자들은 수강하고 싶은 각 교육과정별로 신청

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각 시작일로부터 3~4주 전에 홈페이

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시스템을 통해 출결이 간편하게 관리되며, 80% 이상 출석한 교

육생들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

급받게 된다. 교육은 서울 서초동 협회 교육장

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교

육과 교재, 중식, 다과 등이 무료로 제공된

다.  

문의 : 교육팀 김호진 사원(070-7919-4165)

번호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1 국내/세무 FC 본사가 필히 알아야 할 세무 1월 17일(화)

2 국내/마케팅 FC 마케팅 전사자 양성 1월 18일(수) ~ 1월 19일(목)

3 국내/마케팅 프랜차이즈 SNS 실전 마케팅 2월 14일(화)

4 국내/상권분석 빅데이터 상권분석 전략수립 2월 15일(수) ~ 2월 16일(목)

5 국내/영업 FC 영업상담 노하우 2월 22일(수) ~ 2월 23일(목)

6 국내/CS FC 가맹본부 서비스 마스터 2월 28일(화)

7 국내/마케팅 프랜차이즈 SNS 실전 마케팅 3월 8일(수)

8 해외진출/공통 FC 해외진출 선진국 Case Study 3월 15일(수) ~ 3월 16일(목)

9 국내/수퍼바이저 FC 수퍼바이저 리더십(팀장)양성 3월 22일(수) ~ 3월 23일(목)

10 국내/CS FC 가맹본부 서비스 마스터 3월 28일(화)

11 국내/영업 FC 영업 전략 4월 6일(목)

12 국내/공통 FC 가맹본부 핵심인재 양성 4월 7일 ~ 6월 9일 (매주 금요일)

13 국내/마케팅 프랜차이즈 SNS 실전 마케팅 4월 11일(화)

14 국내/마케팅 FC 마케팅 전사자 양성 4월 26일(수) ~ 4월 27일(목)

15 국내/상권분석 빅데이터 상권분석 전략수립 5월 10일(수) ~ 5월 11일(목)

16 국내/수퍼바이저 FC 수퍼바이저 리더십(팀장)양성 5월 17일(수) ~ 5월 18일(목)

17 해외진출/중급 글로벌 자사도입과 활용 실무 5월 24일(수) ~ 5월 25일(목)

18 국내/영업 FC 영업 전략 6월 8일(목)

19 국내/영업 FC 영업상담 노하우 7월 12일(수) ~ 7월 13일(목)

20 해외진출/고급 글로벌 핵심인재 역량 7월 18일(화) ~ 7월 20일(목)

21 해외진출/입문 FC 글로벌 진출 입문 8월 1일(화) ~ 8월 2일(수)

22 국내/인테리어 외식업 인테리어 실무형 8월 24일(목)

23 해외진출/공통 글로벌 프랜차이즈 온라인 마케팅 8월 30일(수) ~ 8월 31일(목)

24 국내/상권분석 빅데이터 상권분석 전략수립 9월 6일(수) ~ 9월 7일(목)

25 국내/수퍼바이저 FC 수퍼바이저 리더십(팀장) 양성 9월 13일(수) ~ 9월 14일(목)

26 국내/경영 FC 가맹본부 핵심전략 계획 10월 18일(수) ~ 10월 19일(목)

27 해외진출/협상 MFB 협상 전문가 양성 10월 25일(수) ~ 10월 26일(목)

28 국내/경영 FC 가맹본부 핵심전략 계획 11월 15일(수) ~ 11월 16일(목)

29 국내/상권분석 빅데이터 상권분석 전략수립 11월 22일(수) ~ 11월 23일(목)

30 국내/경영 FC 가맹본부 브랜드 개발전략 12월 7일(목)

31 국내/세무 FC 본사가 필히 알아야 할 세무 12월 13일(수)

자세한 커리큘럼은 교육원 홈페이지 www.edukfa.or.kr 참조 바랍니다.

2017년도 교육 안내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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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성황리 개최
법적 이슈 및 분쟁 사례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

새롭게 개정된 법령이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률적 문제 등 프

랜차이즈 산업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분쟁 사례에 대해 전문가

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이 산업

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3월 8일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및 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

구원(원장 장재남)은 충무아트센터 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프

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장재

남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가 각종 개정 법령 및 쟁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쟁점화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법

률적 이슈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

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여인국 상근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협회가 심포지엄에서 각종 법령의 제

정·개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을 찾아 정보를 교환하고 개

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3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

2016년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광고·판촉행사 집

행내역 통보 방법’ ▲개정 정보공개서 관련 문제 ▲가맹점 사업

자 단체 관련 쟁점 ▲향후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 ▲가맹사업법 

관련 질의응답 등 총 5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개정 가맹사업법 이슈 등 다양한 주제 발표·토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측은 첫 주제로 ‘개정된 광고·판촉

행사 집행내역 통보 방법’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지난해 신설

된 가맹사업법 12조6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비용 부담

을 통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그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

위 측은 연말결산법인의 경우 법정 통보기한이 임박한 만큼 이 

자리에서 실무자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통보방법 및 

기준 등의 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권재두 가맹거래사는 두 번째 주제

로 정보공개서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다뤘다. 지난해 법 개

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영업 표지에 대한 업종 정의’, ‘3.3㎡ 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개설비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

다. 권재두 가맹거래사는 이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정보공개서

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했다. 세 번째 주제로는 길가맹거래사무소 서홍진 가맹거래사가 

강연자로 나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관련 이슈를 다뤘다. 

네 번째 시간에는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20여건의 가

맹사업법 일부개정안들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법률사무소 조

은의 조은혜 변호사의 발제로 장재남 원장이 좌장을 맡아 법률

사무소 KFL 김선진 변호사와 반석프랜차이즈연구소 반규현 가

맹거래사의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발표자들과 참석

자들이 함께 발표된 주제 및 그 외 가맹사업법 관련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 응답을 주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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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기 연세대FCEO 과정 입학식 열려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에 역할 기대”…15주 일정 돌입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분과위원회 위원장 조찬 간담회
소통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도모…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도 오가

약 3,000여명에 달하는 총동문 인프라를 자랑하는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 과정(이하 연대FCEO 

과정)이 3월 4일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에서 3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이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

으로 성장하며 국가 산업에 공헌하고 있다”며 “오늘 

입학하는 CEO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광철 연대FCEO 총동문회장도 축사에서 “대한민국

의 미래 산업은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며, “창의력을 

갖춘 시스템으로 세계 무대로 진출할 것”을 강조하

며 환영의 뜻을 보탰다.

이번 제31기 원우들은 제조·유통·외식·서비스업 

CEO들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 및 임원, 프랜

차이즈 본사 창업 희망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6월 

18일까지 15주간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 아울러, 

최고의 강사진으로부터 성공 사례를 통한 실무 중

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해외워크숍과 약 3,000

여 명의 동문회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하

게 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회장과 새롭게 구성된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이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월 24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3층 로즈룸에서는 

박기영 회장 및 협회 사무국 임직원과 각 분과위원장들

이 함께 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분과위원장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협회가 각 분과위원장

과 박기영 회장이 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박기영 회장과 각 분과위

원장들은 이날 조식을 함께 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위원

회 운영 활성화 방안, 협회 및 각 위원회간의 소통부터 최

근 업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활

발히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협회는 향후 분과위원장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

기로 확정하고 분과위원장의 위상 정립을 위해 협회 내

에 위원회별 간사를 배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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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EO 총동문회 2017년 임원 총회 개최
사업·예산 보고 및 비판적·발전적 방향 모색 

고용부 이기권 장관, 김가네 방문해 기초고용질서 준수 독려
김가네 홍대점서 캠페인 실시…협회, 간담회 참여해 관련 사항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우수 사업장을 방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KFCEO총동문회(회장 정현식) 임원단이 총회

를 통해 지난 날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월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희망실

에서는 30여명의 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프랜차이

즈산업협회 KFCEO 총동문회 임원 총회’가 열렸다.

이종훈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사업과 올해 진행이 예정된 사업들에 대

한 계획 및 예산 현황 보고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또한 

참석 임원들은 사업 및 예산 보고 외에도 KFCEO 동문

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총동문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

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문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월 25일 이기권 장관은 기초고용질서 준수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프리

미엄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김가네’ 홍대점을 방문해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이 장관은 ‘약속을 지키는 희망 일터 캠페인’ 참여를 위한 스티커를 

붙이는 등 캠페인 홍보에 나섰다. 또한 김가네 

김용만 회장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여인

국 상근부회장, 임영태 사무총장 등과 함께 한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근로자의 권

익보호에 앞장서는 사업주에 다양한 지원책

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김용만 회장은 “올바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해 기초 고용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주휴수당 지급, 근로

계약서 작성 등 실 사업주가 지켜야할 사항들

에 대해 많은 교육과 홍보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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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산악회, ‘2017년 KFMC 발대식’ 열어
“산행과 지역 축제 연계한 알찬 구성으로 친목·화합 도모”

협회 여성분과위원회 ㈜장수산업 본사 업체 탐방
경기도 광주시 본사 및 매장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 보내

2월 18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분과위원회인 산악위원회(회

장 정인기)와 KFCEO 총동문회(회장 정현식), 연세대학교 경영

전문대학원 FCEO 총동문회(회장 김광철)가 뜻을 모아 2017년 

산악회 발대식을 갖고 힘차게 출범했다.

풀잎채 동대문점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정인기 회장은 발대사를 

통해 “산행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 산악회 회원들이 산행뿐

만 아니라 각 지역축제와 연계해 먹거리, 축제 등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알차게 일정을 구성했다”며 “2017년 산악회 일정을 

함께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친목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일정은 ▲3월 18일(토) 용봉산 등산 및 시산제 맛집 탐방 

▲4월 15일(토)~16일(일) 제주 유채축제 및 둘레길 탐방 ▲5월 

20일(토) 소백산 철죽제 ▲6월 17일(토) 문경 대미산 산행 ▲7월 

15일(토) 보령 머드축제 ▲8월 19일(토) 식사 모임 ▲9월 16일

(토) 북한산 둘레길 탐방 ▲10월 21일(토) 일본 워크샵 ▲11월 18

일(토) 송년회 순으로 진행된다.

<산악회 임원 명단>
▲산악회장: 정인기 ▲명예산악회장: 이병억 ▲명예산악대장: 

엄홍길 ▲고문: 공재기, 김용만, 이환중 ▲부회장: 김금자, 임미

숙, 임영서 ▲산악대장: 여선구 ▲총무: 김남철 ▲재무: 노정만 

▲협회사무처: 최성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장순옥)가 ㈜장수산업 본사를 

방문,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3월 15일 여성분과위는 정기모임을 갖고 올해 여성분과위원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장순옥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장수산업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본사를 방문했

다. 여성분과위원들은 ‘별이 다섯개’라는 광고카피로 국민적 인지도를 얻고 있는 

장수돌침대 제품 및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듣고 

작은 정원이 꾸며진 회사 내부와 안정된 자세

로 일에 매진하는 내부 분위기를 둘러보는 등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장순옥 위원장은 “몸이 자주 아프던 내게 회

장님이 돌침대를 만들어 주면서 이 사업을 시

작하게 됐는데 내가 편하니 다른 사람들도 많

이 좋아해 주기 시작, 어느덧 전국 100여개의 

매장을 갖추게 됐다”면서 “안으로는 직원들과 

함께 내실 있는 기업을 꾸리고 밖으로는 누구

나 편하고 건강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발전하는 기업을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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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기 맥세스컨설팅 실무형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 입학식 
실무능력 배양 특화 과정…FC 경영사 응시 자격 등 다양한 특전

제31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입학식
올해 첫 과정 개강…29명 교육생 10주간 일정 돌입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실무형 프랜차이즈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하는 ‘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이 

입학식을 열고 15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2월 25일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 업체인 맥세스컨설팅(대표 

서민교)은 서울 종로구 맥세스컨설팅 교육장에서 한국프랜차

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맥세스컨설팅이 주관하는 ‘제25기 

맥세스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 입학식’을 진행했다. 

입학식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임영태 사무총장과 맥세

스 총동문회 여선구 부회장, 15기 지창수 대표 등 많은 선배 기

수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25기 과정은 2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15주간 진행

되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CEO와 본부장급 실무자, 업계 진

출 희망자 등 41명의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한다. 수료생은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및 맥세스 컨설팅 대표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받고 프랜차이즈 경영사 민간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 취득 

등 다양한 특전을 받게 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원장 

장재남)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슈퍼바이저 교육과정 ‘프랜차이

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이 올해 첫 입학식을 열고 10주간의 일

정에 돌입했다. 

2월 11일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은 서울 서초구 연구원 강의실에서 

‘제31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31기 교육생들과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장재남 

원장, 강준현 소장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임영태 사무총장과 

㈜해마로푸드서비스 정현식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31기 교육과정은 4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6시 프랜차

이즈산업연구원 강의실에서 10주간 진행되며, 이번 기수에는 가맹

본부 슈퍼바이저 및 임직원, 매장매니저 및 개인매장 운영자, 소규

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자, 가맹본부 취업 희망자 등 29명의 교

육생이 참여해 교육을 소화할 예정이다.

수료생에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명의 수료증과 올해 12

월에 시행 예정인 슈퍼바이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또

한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과정 총동문회를 통해 정보교류의 혜

택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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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민 명예회장, ‘에너지 절약’ 공로 서울시장 표창 
2016 에너지절약 우수시민으로 선정

엄홍길휴먼재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감사패 수여
 ‘네팔 엄홍길 휴먼스쿨’ 건립 지원 관련 감사의 뜻 전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동민 명예회장과 임영태 사무총장이 에너지 절약

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2월 9일 서울시는 서

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에너지절약 우수시민 시장 표창 및 서울아파트

에너지보안관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조동민 명예회장과 임영태 사무총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종사하면서 꾸준히 에너지 절약에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

아 서울시장 표창 수상자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조동민 

명예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장우철 본부장 및 임영태 사무총장에게 박원순 서

울시장을 대신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엄홍

길휴먼재단(이사장 이재후)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1월 18일 엄홍길휴

먼재단은 센터마크 호텔에서 ‘제5회 엄홍길휴먼재단 도전상 시상식 및 감사패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협회는 엄홍길휴먼재단의 인간사랑, 자연사랑 실천에 

대한 기여와 ‘네팔 제11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엄홍길 휴먼스쿨’ 건립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네팔 11차 휴먼스쿨’은 지난

해 네팔 건지에 교실 11개, 커뮤니티실 1개 등 2층 12실 규모로 신축됐다. 협회 

및 짐월드, 바보스, 거성치킨 등 회원사들은 재단과 협약을 맺고 학교 신축 비

용과 책상·의자 등 각종 교육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후원, 휴먼

스쿨 건립에 함께 힘을 보탰다.

협회·세종대FCMBA,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자격증 수여
10기 원우들 경영학 석사 학위 취득과 함께 기쁨 더해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CMBA(프랜차이즈 경영학석사과정)를 이수한 석사 

졸업생들이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자격증을 수여받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2월 

16일 세종대FCMBA 11기 원우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FCMBA 총동문회

(회장 이재한)의 후원 속에 ‘2017학년도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CMBA 프랜

차이즈 컨설턴트 자격증 수여식 및 12기 환

영회’를 열었다. 이날 2년여에 걸쳐 FCMBA 

과정을 이수한 10기 원우들 30여명은 경영

학 석사 학위 취득과 함께 협회 이규석 수석

부회장으로부터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자격

을 수여받았다.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세종

대 FCMBA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국내 최

초의 프랜차이즈 경영학석사과정이다. 졸업

생들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경영과 가맹점 관

리 등 프랜차이즈 컨설팅 능력을 인정받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명의로 프랜차

이즈 컨설턴트 자격증을 수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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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경남지회(신영호 지회장)가 사무소를 이전했다. 

새 주소는 부산시 거제천로 44번길 8 미트플러스 3층 307호

(051-761-2066). 

▶ 대구·경북지회(이범운 지회장)가 1월 누리글터지역아동센

터에서, 2월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했다. 봉

사활동에 참여한  (주)푸드앤넷(기소야) 박한균대표, (주)신참에

프앤씨(신참떡볶이) 박재석대표, 미식주 이경숙대표, 더기진국

밥 김창숙대표 등이 물품 기증을 했다. 

▶ 전남지회(문행우 지회장)가 2월 노무관리, 3월 지역브랜드

의 전국화, 4월(예정) 브랜드 특허를 주제로 스터디 모임활동을 

가졌다. 전남지회는 5월 18일 ~ 20일, 울릉도 단합대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 美서부지회(이호축 지회장)가 4월 13일에 ‘2017 K-프랜차이

즈 쇼케이스 in LA’를 LA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장충동왕족발, 얌샘, 둘둘치킨, 커피베이 등 

13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여성위 신년회 및 분과위원장 이취임식
김영희 위원장 이임 및 장순옥 위원장 취임

1월 24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여성분과위원회가 ‘신년회 

및 분과위원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협회 임원들과 내외귀빈이 참석해 김영희 

여성분과위원장의 이임과 장순옥 여성분과위원장의 취임에 감

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영희 전 위원장은 “무엇보다 저를 믿고 함께해 준 우리 여성

분과위원회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장순옥 위원장님이 앞

으로 여성분과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이임사를 전했다.

새롭게 취임하는 장순옥 위원장은 “여성분과위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

로 힘써주신 김영희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정유년 새해 여성분과위

원회 회원들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더불어 여성분과위원회도 함께 발

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저 역시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협회, 프랜차이즈산업 발전도모를 위한 
정책건의집 만들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육성과 발전방향을 

담은 정책건의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산업 진흥과 규제 및 개

선방향에 대한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특히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

수받아 실질적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주력했다. 정책건의집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업계·언론계를 포함한 10여명의 자문위원이 

집필에 참여했으며, 협회의 포괄적이고 방대한 자료를 압축해 다양하고 

완성도 있는 정책집이 완성됐다는 평이다. 

프랜차이즈산업 진흥을 위해서 프랜차이즈 인식 개선 및 규제안화, 중요 

정책을 마련하는 전담기구의 신설을 비롯해 프랜차이즈산업 통계 정비, 

분류체계 개선방향, 윤리준수 교육의 의무화 추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 개정, 프랜차이즈 제반환경 구축, 해외진출 육성 방안 등의 내용이 주

요사항이다. 또, 신규브랜드의 직영점 1년 운영 후 정보공개서 등록 및 프

랜차이즈인증 절차 도입, 가맹거래법에 겸업금지 조항 등 다양한 규제에 

대한 현황과 개요, 그리고 개선방향을 타당성 있게 다루고 있다. 이 정책

건의집은 오는 4월 초에 발간될 계획이다.

임기를 마친 김영희 ㈜해피푸드 대표(왼쪽)와 새롭게 취임하는 장순옥 ㈜장수산

업 대표(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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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MC, 충남 용봉산에서 2017년 시산제를 열고 안전산행 다짐
KFCEO, 연대 FCEO과 합동으로 회원 60여명 첫 등정, 건강과 단합 과시

협회 골프회 발대식 및 정기라운드 개최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악회(KFMC, 회장 정인기)가 3월 18일 충

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안전산행을 다짐하고 회원 단합을 위한 ‘2017년 

KFMC 시산제’를 가졌다. 이번 용봉산 시산 등정은 KFCEO 총동문회

(회장 정현식), 연대 FCEO 총동문회(회장 김광철)가 지난 2월 뜻을 모

아 협회 위원회인 KFMC와 합동 산악회를 발족한 이후 첫 번째 산행으

로 회원 60여명이 대거 함께 하여 2017년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시

산 산행에는 정인기 산악회장을 비롯해 이병억 명예산악회장, 김용만 

산악회고문, 조동민 명예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특히 그동안 KFMC 시

산제에 빠짐없이 참여한 ‘엄홍길 휴먼재단’ 엄홍길 대장도 함께 해  재

단이 진행 중인 네팔 등 에베레스트 인근에서 진행 중인 학교 건립 등 

봉사활동을 소개하고 많은 회원들이 이에 동참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

을 가졌다. 산행을 마치고 회원들은 인근 덕산 온천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 제철을 맞은 새조개와 싱싱한 회를 함께 즐거운 화목의 자리를 

가졌다.   

3월 8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분과위원회인 골프회(회장 조동

민)가 경기 여주에 위치한 렉스필드CC에서 골프회 발대식 및 정

기라운드를 가지고 힘차게 올해의 출발을 알렸다. 협회 임원사들

만 참여할 수 있었던 골프회는 올해부터 협회 회원사 전체로 참여 

범위가 확대되어 이번 행사에는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

를 빛냈다. 조동민 골프 회장은 발대사에서“골프회 회원들이 협회

의 구심점이 되어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에게 모범이 될 것”을 강조

하며 “2017년 골프회가 개최할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에 많은 관

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 핵심 회원들로 구성된 이번 

골프회는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쓸 계획이다.

Korea Franchise Association
●클럽소식 Association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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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협력회원 현황

구분 업체명 브랜드명 업종 대표자 신청일

정회원

㈜혜인식품 네네치킨 도소매업 현철호 2017.01.02

㈜아트온에프씨 카툰앤북카페 놀숲 서비스업 백진협 2017.01.03

㈜빅스타푸드 빅스타피자 도소매업 박종현 2017.01.04

㈜앤하우스 mega mgc(메가엠지씨) 도매업 하형운 2017.01.04

㈜뉴딘콘텐츠 스트라이크존 서비스업 김효겸 2017.01.12

㈜모닥홀딩스 제주몬트락/모닥제주흑돼지 도소매업 김덕중 2017.01.12

㈜하루돈 하루엔소쿠 도소매업 한덕희 2017.01.12

㈜손큰 손큰할매순대국 도매업 임우연 2017.02.24

유진물산 꾸꾸루꾸 바베큐 제조업 최광호 2017.02.27

구분 업체명 브랜드명 업종 대표자 신청일

협력
회원

인피노 인피노 제조업 박지훈 2017.01.02

구리청과㈜ 구리청과 서비스업 최선호 2017.02.27

다이버시코리아㈜ 다이버시코리아 도매업 경형선 2017.02.28

●정회원

●협력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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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직위 성명 직책 활동목적

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주요 현안 법제화 및 정책 지원 관리
·협회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윤리위원회 위원장 어도선 고려대학교 교수
·업계 윤리성 증진 통한 신뢰 구축
·임원 선임 및 수상업체 심사
·회원가입 승인 심사

포럼위원회 위원장 박주영 숭실대학교 교수
·글로벌 프랜차이즈 포럼 등 주관
·현안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정책 제언

글로벌위원회 위원장 정현식
해마로푸드서비스㈜ 

대표
·해외 교류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프린차이즈 기업 글로벌 역량 제고

경조위원회 위원장 이용재 ㈜호경에프씨 대표
·회원사 경조사 공지
·관계사 애경사 공지

가금분과위원회 위원장 김태환 ㈜태풍F&B 대표
·가금류 업체간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
·주요 이슈 선제적 대응
·화합 도모 위한 월례회 개최

사회봉사위원회

위원장 김익수 ㈜채선당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 재능 및 생필품 기부
·프랜차이즈 업계 이미지 제고
·사회적 약자 위기 극복 기여

부위원장 이정열 ㈜보하라 대표

부위원장 오종환  ㈜에스앤큐플러스 대표

FC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장 이재한 다인F&B 대표
·프랜차이즈 인재 육성 관련 업무
·장학기금 관리 및 전달식 추진

총무 함지훈 ㈜벨킨스 대표

여성위원회

위원장 장순옥 ㈜장수산업 대표
·여성 CEO간 친목 도모
·회원사 탐방 통한 성공 노하우 공유

총무 조선영 ㈜포스코디 대표

미래창조위원회

위원장 최종성 ㈜또봉이F&S 대표 ·청년 CEO들간의 구심점 강화
·협회 구심력 강화에 기여
·선진기업 탐방 및 세부그룹 활동총무 손석우 ㈜섬김과나눔 대표

골프회 회장 조동민 ㈜푸디세이 회장
·월례회 통한 임원 및 회원사 친목 도모
·회원사 체력증진 및 장학기금 마련

산악회

회장 정인기 ㈜풀잎채 대표
·월례 산행 모임으로 회원사간 친교 강화
·회원사 심신 건강의 고양

총무 여선구
연두커피인터내셔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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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FC 가맹본부 서비스 마스터

기     간 3월 28일(화)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25명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협약기업 재직자)

교육대상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사내강사, 가맹점 관리자 등

혜     택 
※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다과/중식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목     적

우수한 서비스 교육을 통해 기업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곧, 가맹점의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
록 제공하고자 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FC 영업 전략

기     간 4월 6일(목)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25명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협약기업 재직자)

교육대상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경영전략. 상담부, 시장 조사부. 
마케팅부, 전략 기획부

혜     택 
※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다과/중식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목     적
가맹점 개설 극대화를 위한 영업전략 기획 실무를 이해
하고 상담실적 극대화를 위한 영업자료를 체계화하여 
고객의 유형별 상담기법의 전문성을 제공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FC 가맹본부 핵심인재 양성

기     간 4월 7일(금) ~ 6월 2일(금)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25명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협약기업 재직자)

교육대상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
직 근로자, 가맹본부 임원, 가맹본부 총괄 담당자

혜     택 
※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다과/중식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목     적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해하고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
며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을 학습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가맹점 모집을 진
행할 수 있는 기법을 제공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프랜차이즈 SNS 실전 마케팅

기     간 4월 11일(화)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25명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협약기업 재직자)

교육대상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마케터 담당, 상품기획자, 
전략홍보실 담당자

혜     택 
※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다과/중식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목     적
국내프랜차이즈 실무자(재직자) 대상으로 마케팅의 정
의를 확립하고 외부환경, 산업환경, 내부역량을 반영하
여 체계적인 SNS 홍보마케팅 교육 제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FC 마케팅 전사자 양성

기     간 4월 26일(수)~4월 27일(목)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25명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협약기업 재직자)

교육대상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FC 마케터, FC 상품 기획자, 제조업 MD

혜     택 
※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다과/중식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목     적

온라인 마케팅 켄틴츠를 기획하고 효율적인 광고를 진
행 할 능력을 배양하고 마케팅 키워드 및 컨텐츠 제작
을 통한 활용방법을 이해하여 광고의 효율성을 톺이고 
효과적인 광고 집행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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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빅데이터 상권분석 전략수립

기     간 5월 10일(수)~5월 11일(목)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25명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협약기업 재직자)

교육대상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점포개발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 
데이터 분석자

혜     택 
※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다과/중식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목     적
국내프랜차이즈 실무자(재직자) 대상으로 빅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기업에 맞는 상권과 마케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FC 수퍼바이저 리더십(팀장)양성

기     간 5월 17일(수)~5월 18일(목)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25명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협약기업 재직자)

교육대상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수퍼바이저 담당자, 점포개발 부서장

혜     택 
※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다과/중식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목     적
가맹점과의 소통, 상권, 경영수치분석 및 실습을 통
해 프랜차이즈산업의 중요한 자리매김하고 있는 수
퍼바이저의 리더를 양성하고자 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글로벌 자사도입과 활용실무

기     간 5월 24일(수) ~ 5월 25일(목)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25명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협약기업 재직자)

교육대상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해외 진출 관련 업무 수행 또는 수행 예정자

혜     택 
※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다과/중식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목     적

국가별 해외진출의 직무 및 업종별로 구분하여 수준
에 맞춰서 진행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직무를 정립
하고 단계별로 행동사항을 만들어 해외 진출 전문가
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매출증대를 위한 스토리텔링 홍보전략과정

기     간 4월 ~5월 중 매주 목요일 (4주)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20명 비     용 회원사 22만 5천원, 비회원사 25만원

교육대상 프랜차이즈 기업을 운영중인 CEO 및 임원

혜     택 
※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다과/중식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목     적

최근 국내외에서 성공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공 
홍보 전략을 통해서 자사의 스토리 텔링을 구축

상권분석과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심화 과정)

기     간 4월 24일(월) ~ 25일(화)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20명 비     용 회원사 25만원, 비회원사 30만원

교육대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CEO 및 임직원, 예비 프랜차이즈 
CEO 또는 가먕본부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일반인

혜     택 
※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다과/중식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목     적

국내프랜차이즈 실무자(재직자) 대상으로 상권분석
을 통한 가맹점의 입지 전략 수립과 이에 따른 마케
팅의 방향을 제시하여 원활한 가맹점 운영에 도움
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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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혜택

☎ 회원가입 관련문의: Tel. 02)3471-8135~8, 070-7919-4155(직통)

※ KFA 홈페이지: http://www.ikfa.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서초동, 월헌빌딩 2F, B1)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가입된 모든 회원사는
가맹사업진흥법과 가맹사업법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부스 참가 시 10%의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글로벌한 영업 확장을 위해
해외 진출 사업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법안 수시 교육,
프랜차이즈지도사, 슈퍼바이저 전문가,
외식경영관리사, 맥세스 실무형 과정 등

각종 협회 교육 수강료를 할인해드립니다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또는 법률·세무 자문과 정책 정보가 필요한 회원사에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문위원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최고경영자(CEO)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글로벌시대에 맞는 윤리경영의식을 함양시켜 드립니다.

 

     협회인재육성장학, 가천대 글로벌프랜차이즈학 석사학위과정 장학금혜택,
세종대 FC MBA과정, 서경대·신흥대 직장인 학사과정,

기타 최고위 과정(연세대 FCEO 과정 추천) 등의
등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프랜차이즈 전망세미나,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성공창업전략 세미나,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세미나 등

다양하고 알찬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전파!
각종 회원사 홍보, 인터뷰 및 행사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와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교육 및 홍보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협회 교육장을 20% 할인된 가격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기준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진흥법 등
법안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의 지정 업체인 
사무용품, 꽃배달서비스, 배달앱, 복지몰 등에서
 각종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원사 정기 골프회,
정회원·협력회원을 위한 산악회, 체육대회, 송년회, 봉사활동 등

따뜻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협회 회원사 대상 전용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최저금리 연 3.5% 16. 08.08일자 신용1등급 기준)

*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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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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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14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산업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FC(세계프랜차이즈이사회) 정회원·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이사회) 정회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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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신청서

상기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우                     )

신청일자     201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    진
(3cmX4cm)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브 랜 드 명
휴 대 전 화
(대표자)

대 표 자 명  팩    스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이 메 일
(대표자)

회 사 주 소

홈 페 이 지 업    종

담 당 직 원
이름 : Tel :

가 입 경 로   홈페이지   추천인(            )  기타(        )

계 좌 정 보    개인   /        법인통장 출 금 일 자 매월    5일  /    14일   /   28일

회 사 명 계 좌 번 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월 납 입 액 금                 원 (\                    ) 협 회 계 좌 번 호
국민은행 644837-04-001180
  * 외환은행 630-008754-827

  예금주:(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CMS 출금이체 약관】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 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은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

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

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 제한 또는 약정

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6.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 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연회비는 매년 1월에 한하여 징수하며 1월 이외 중도 가입시에는 월회비로 납부합니다.

 10.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 하는 날로부터 해지신청하는 시점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서】
 위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원가입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하는 날로부터 해지 신청하는 시점까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모든 약관동의 (  동 의  /   미 동 의 )

[관련문의] Tel)070-7919-4155    [필수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정보공개서, 대표이력서

  [협회연락처] Tel)3471-8135~8 Fax)3471-8139  mail)hm@ikfa.or.kr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월헌빌딩 2층)  우)06647

신 청 인 정 보     정회원                협력회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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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집필한 

프랜차이즈 최초의 역사교과서가 탄생했습니다

구입문의 : KFA 여혜민 팀장(070-7919-4155) / 단체구입환영

●편찬위원장 - 연세대학교 교수(오세조), ●위원 - 학계:중앙대학교 교수(강병오), 숭실대학교 교수(박주영), 고려대학교 교수 (최영홍), 
●위원 - 산업계: 체인정보 대표(박원휴), 맥세스컨설팅 대표(서민교),  비즈니스유엔 원장(이형석), 

●연구소(원) - 창업전략연구소 소장(이경희), 창영경영연구소 소장(이상헌),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장재남)
●법률감수 - 법무법인 한림 김종무 변호사, 법무법인 혜 조은혜 변호사  ●PM - 푸드미디어그룹 김병조 대표

한시적으로 회원사 특가로 제공합니다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학교 경영학과 필독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필독서!
프랜차이즈 창업자의 필독서!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필독서!

부록 - 프랜차이즈 관련법
    - 2016년 12월 현재, KFA 회원사 정보 수록

의 ! 

KFA창립       년의 역사!

신뢰의 가치로 성장을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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